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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조언을 해 주신 장순복 교수님, 항시 자상하게 지적해주시며 격려와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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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의 준비과정에서 전체적인 틀을 잡도록 도와주신 김조자 교

수님,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의 글과 사랑을 주신 황애란 교수님, 처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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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저의 부족한 논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

고 조언해 주신 김미자 교수님, 논문의 시작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자상하

게 이끌어주신 박순영 교수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스승님들이 베풀어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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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아가고자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성심껏 연구에 참

여해주시고, 연구과정동안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참여자 분들께 진심으

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분들의 도움 덕분에, 처음에 어르신들이 같

이 댄스를 하는 모습조차 스스로 민망해 했던 모습의 제가, 나이나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항상 발전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금 확인하였으며, 이 깨달음은 제 삶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논문의 자료수집과정동안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그리고 자료의 녹취를 도와준 소라와 미희, 현진이, 논문정리를 위해 같이 애

써준 보애씨와 혜림씨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걸어온 사랑하는 친

구 윤정이와 명아, 이동연 선생님, 희영이에게 우정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여 헤매이고 있을 때나, 짜증내며 울적해 할 때나, 항상 저를

챙겨주며, 언제나 든든하게 옆에서 친구처럼 선배처럼 지지해주고, 많은 시간동안

저의 생각들을 들어주고 같이 토론하면서 연구주제 뿐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해

서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랑하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

니다. 또한 긴 기간 동안 한 식구처럼 계속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선미언니와 이

진서 목사님, 자료에 대해 예리한 조언을 해주고 우정으로 힘든 마음을 토닥여주

던 한주와 제가 지쳐 쳐지지 않도록 여러모로 배려해 준 경화, 넉넉한 여유로 어

려운 시간을 함께 해 준 후배 성미가 있었기에 이 긴 과정을 지나왔음을 깨닫습

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뜻 제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을 써주고, 새벽에도 일부러 나와 저의 귀가를 도와준 정옥이의 사랑에 제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으로 곁에서 용기를

심어준 친구 미자와 언제라도 달려와 줄 마음으로 같이 해준 성은이, 제 투정도

잘 받아주며 위로해 준 기연이, 그리고 먼 타국에서도 잊지 않고 격려의 글을 보

내 준 영이가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의 미

진한 생각을 들어주는 상담가로서 또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순간에 눈길에도

기꺼이 먼 길을 운전해주며 항상 든든한 후원자로서 자리를 지켜준 김태일 선생

님께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잦은 심부름에도 기꺼운 마음으로 엄마의 훈훈

한 정성을 날라다 준 후배 지선이게도 제대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마다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으로 용기를 주신 정향인 선생님,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조언해 주고, 멀리서도 저의 연구진행에

관심을 놓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격려해 준 박소미 선생님, 학위과정동안

함께 있으면서 항상 푸근하게 지지해 준 권인숙 선생님, 그리고 흔쾌히 많은 분량

의 글들을 읽고 조언해 준 강희선 선생님과 서미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 같이 고민해 준 경아와 바쁜 틈 속에서도 성심껏 도와준 희경이, 마



지막 힘든 고비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게 지지해 준 선영이, 힘내라는 말을 잊지

않았던 광숙이와 춘자, 그리고 저녁동무를 같이 해준 구민이, 제 실수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주혜, 밝은 웃음으로 도와준 은숙이,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었을

영진이를 비롯한 간호대 식구들과 선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멀리 외국에서도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를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이모와 항상 잊지 않고 용기를 주신

막내이모와 이모부, 부족한 저를 항상 믿고 용기를 내라는 전화와 메일을 보내주

신 이윤도 장로님과 여러모로 지켜주고 지지해 준 오빠내외와 사랑하는 조카 현

아와 현준이, 그리고 진심어린 마음의 격려로 함께 해 준 파알도, 영동, 이승훈,

보그, 멋진이, 김선호, 그리고 상호선배와 태원선배의 우정에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저의 허물

과 실수들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이들이

있었기에 제가 끝까지 해 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로서는 이 모든 사랑들이

한없이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항상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며, 꿋꿋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신 부모님께 이 조그만 결실을 바칩니다.

지금여기 . 또 하나의 시작에서 그 동안 힘들 때마다 제게 힘을 준 이 말을 되

새겨 봅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즐거이 충실하게 보내면서, 보다 나

은 모습으로 성장함으로써 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2002년 1월

올림



차 례

차 례 ⅰ

국문 요약 ⅲ

제 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제 2장. 문헌고찰

1. 성(Sexu ality) 4

2. 노인의 성(Sexu ality) 8

제 3장.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설계 16

2.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17

3. 자료수집 18

4. 자료분석 21

5. 연구자의 준비 22

제 4장. 연구결과

1. 주제와 의미 24

2. 현상학적 글쓰기 98

제 5장. 논의

1. 노인의 성(Sexu ality)에 대한 논의 102

2. 연구결과의 적용 116

- i -



제 6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120

2. 제언 123

참고문헌 125

영문초록 135

- ii -



국 문 요 약

노인의 성 (Sexu ality )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이나 성인기에서 성이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

로 노인의 성 역시 건강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질병위주

의 간호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노인의 성에 편견이 크게 자리잡고 있고,

관련연구 또한 노인의 성기능에 초점을 둔 제한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살아온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다양한 삶의 조건과

노년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신체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의미

로서 노인의 성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성에 대한 심도깊은 고

찰을 통해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자 진행된 현상학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들의 성(sexu ality)은 무엇인가?이다.

2001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12명의 참여자와 심층면담

을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1회에서 4회였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절차는 Collaizzi

(1978)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들의 성에 대해 총 6개의 주제와 32개의 의미들이 추출되

었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성적 감정의 재발견,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성의 의미 재확인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진술은 아래와 같다.

노인들은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을 통해 투영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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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게 되지만, 정신적 젊음으로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에 가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나, 생각에 앞서서 발생하는 본능적 끌림과 구애적 자기과시는 자신을 성적 존

재로서 재위치시킨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성예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강

요된 자기억압적 성적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방출욕과 접촉욕의

차이가 나고, 정력과 순결의 이중적 성규범은 일그러짐을 낳는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재구성으로 자유로운 관계의 형성과 힘의 조화로의 이동이 시작되며, 대치

역할을 찾아 자신이 설 자리를 확보하고 의미있는 삶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허물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개방할 수 있고,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이상형에 대

한 염원을 가진다. 그리고 서로 동질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

망을 품게 한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활의 일부로서 더 이상 은밀하지

않은 성은, 성교 위주의 감각적 성에서 유희적이고 친애적 성으로 의미가 확대된

다. 이로써 생활에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의욕

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의 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자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과도 연결되는 근원적이며 창

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먼저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노인

들의 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는 교육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긍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들에 대한

모색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되는 말 : 노인, 성(Sexu ality),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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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노인들은 성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 일반인들을 비롯하여 보

건의료인들 대다수가 당혹스러워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성에 대한 개방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성에 대한 주제가 오락, 예술, 문화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활발한 성담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7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

서 청소년들의 성건강을 위한 학교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이나 성인

기에서 성이 삶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성 역시

건강과 생활의 질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곽영수, 1993; H ogan, 1980; AARP,

1999). 신체적 건강과 함께 활발한 성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의 보조적인 요소(Bortz

& Wallace, 1999)임을 감안할 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성

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젊은이 위주의 현대사회에서 팽배하게 존재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심리와 편견은(최원기, 1990; 오세근, 1997; 오진주, 신은영, 1998), 노인의 성에 대

해 더욱 두드러져 노인들의 성적욕구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송미

순, 김신미, 오진주, 1997; Brow n, 1989; H illm an & Stricker , 1994; MaCoy, 1997).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터부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성생활을 불순하고 주책스럽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은경, 1999; 오세근, 1997).

더욱이 노인의 성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부정적 태도는 노인을 둘러싼 사회

적 환경의 주요 구성요소인 노인관련 보건의료인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으며

(H illm an &, Str icker, 1994), 노인의 성에 대한 요구나 표현을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라기 보다 문제행동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무시하거나 남녀를 분리해 놓고

억제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Stein ke, 1997; Szass, 1983; Zim m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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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tson & Treat, 1984). 그러나 Steinke(1997)는 인간의 성적 욕구는 태어나서 죽

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본성 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노

인의 성적 욕구를 잊혀진 건강기능(Forgotten asp ect of fu nction al h ealth) 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은 한 개인의 필수 요소이자 기본적 권리이며(Miller, 2001), 인간의 근

본적인 삶의 존재방식으로서(Kessel, 2001; W aterh ou se & Metcalfe, 1991), 인간을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동일한 유형의 삶을 유지시키는 재생산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규정하는 다양한 국면을

가지고 있다(장영란, 황수영, 이혜정, 신지영, 강미라, 1999). 따라서 성을 단순히

성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잘못된 것으로, 성은 성적 행위뿐 아니

라 모든 유형의 성적 느낌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섹슈얼리티로 이해되어야 한다(김계숙, 1999; 조정옥, 1999; Ebersole & H ess,

1994; Laflin , 1996).

노년기의 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Kin sey, P om eroy 와

Martin (1948)을 효시로 60년대 Ch risten son와 Gagn on (1965), Master s와 John son

(1966), Pfeiffer , Verw oerdt와 Wan g (1968)의 연구로 이어지고, 이후 점점 많은 연

구들이 노인들의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Carr, 1996; Weidner, Altw ein ,

H au ck, Beu tel & Brah ler, 2001),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연구들(오진주, 1998; 이

미경, 1998; 이창은, 2000; 하상락, 김성이, 1986)이 진행되어 노년기에도 성생활이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성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

한 채 노인의 신체적 성기능에 초점을 두고 성기능의 개선이나 성관련질환을 다

루는 중재를 제시하거나 또는 실제로 노인들도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양과 내용의 깊이가 미미한 수준이다(오진주, 신은영, 1998; Loeher,

Verm an & Segu in , 1997).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유교적 전통이 강한 근대말기에 태어나 일제시대와

6·25 전쟁, 그리고 산업화시기를 거쳐 나온 세대이다.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상

호관계 등의 차원에서 성 문제를 가지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해결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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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필요하다(Drench & Losee, 1996; Sm edley, 1991). 따라서 시대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발달주기를 고려

한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심층적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

다(장영란 등, 1999).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적인 논리나 상업적 논

리에 의해 재단되지 않고, 노인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성생활을 계속하거나 이성

교제를 나눌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단순히 노령이라고 하는 생리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문장합,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인간의 제 현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할 수 있고(Mu nh all, 1989), 연구자의 시각을 확대하고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N arrin g, 2001)를 시도하고자 하며, 그 중 인

간의 행동과 인간경험의 이해과정에 초점을 둠으로서 인간경험의 주관적인 의미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Om ery, 1983)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기반으로 노인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진

술들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성에 대해 심도깊게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

과를 통해 노인들의 성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노인들이 성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간호중재개발의 기초가 제시되리라 사료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다양한 조건

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인의 성(sexu ality)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자 하

는 데 있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의 성적 자율성과 권리실현을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노인들의 성

(sexu ality)은 무엇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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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문헌고찰

1. 성 (Sexu ality )

우리말의 성(性)은 마음(心)과 몸(生)이 결합한 글자로 성행동이나 쾌락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양성의 신체적·생리적인 차이와 성행동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 감정, 신념 등 심리적·문화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계숙, 1999). 오

세근(1997)은 성이 단순히 성적 본능을 충족하는 성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의한 자기표출이며, 인간과 인간의 다양한 교류 혹은 관계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인간의 성적 욕구충족은 몸짓·기호 등을 포함한 언어 등의 의사

소통이 개입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성은 서구의 sex, gen d er,

sexu ality의 이 세 개념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조주현, 2000).

성의 개념정립을 위해 Sexu ality의 뿌리가 되는 sex 란 말부터 따져보면, 이 말

은 라틴어의 sexu s 가 변화된 형태로 19세기 이전까지 이 말은 어원 그대로

section 의 의미, 즉 생식기적 차이에 근거하여 인류를 크게 남과 여, 두 가지 부

류로 나누는 의미로 주로 쓰였다(윤혜준, 1998).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용되고 있

는 sex의 개념은 이러한 생물학적 요소들과 신체적 기능, 행위들, 감각들, 쾌락들

을 인위적으로 종합해 놓은 개념으로 발전하여, 더 이상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생

물학적 조건이 아닌 인위적인 단위로 인식되고 있다(푸코 저, 문경자, 신은영 역,

1994).

또한 gen der는 생물학적인 성에 근간하여 사회화의 결과로 형성된 성역할이나

남성의 기질 또는 여성의 기질을 말하며(한국브리태니커 사전, 1999), 페미니즘에

서 남성과 여성집단을 구분하는 성차별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시도하기 위해

부각시킨 개념이다(라마자노굴루 저, 최영, 박정오, 최경희, 이희원 역, 1998).

마지막으로 sexu ality 는 19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생물체의 성적 차

이뿐 아니라 성적 능력과 성을 에워싼 문화, 관습, 제도 등의 종합적인 의미로 발

전해 왔는 데(브리스토우 저, 이연정, 공선희 역, 2000), 윅스에 의하면 섹슈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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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적 차이, 성욕, 욕구, 환상, 출산능력, 성별 정체성들과 같이 서로 다른 수

많은 신체적, 심리적 가능성들이 한데 묶여 고안된 역사적 구성물을 뜻한다(윅스

저, 서동진, 채규형 역, 1997). 또한 푸코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때로는 성적 욕망

을 지칭하기도 하고, 동시에 성적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며, 내적 현상과 외적 현

상, 정신적 영역과 물질적 세계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푸코 저,

이규현 역, 1997). 그리고 양해림, 유성선, 김철운(2001)은 섹슈얼리티를 크게 4가

지 요소로 설명하였는 데, 첫째, 성적 욕망, 심리, 실천들,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

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 요소들과 둘째, 여성, 남성으로서의 우리 자신

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였다. 셋째로는 주로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삶의 측면들에 대한 개념으로 역사적 부산물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섹스에 관한 생각들, 일부일처, 독신제도 등과 같은 성적 행위 또는 사회적 관행

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자로 자신을 규정하게 하는 성의 경향성과 정체성, 성

적 욕망, 성적관계, 성의 정치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섹슈얼리티는 프로이드나 라깡의 정신분석학과 푸코의 담론과

결합되어 1960년대 이후 윤리적 정치적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섹스와 젠다

와 관련된 복잡한 논의와 해석을 낳고 있다(최춘식, 1999). 윤가현(1990)은 젠다는

정신적, 문화적, 심리학적 개념으로서의 남녀를 구분할 때 쓰이고, 섹스는 생식기

나 유전인자 그리고 성기를 중심으로 한 행위의 개념으로 70년대 말까지 널리 쓰

였다가 80년대 중반에 들면서 일부 분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의 성 개념을 총체적

인 것으로 접근할 필요를 느껴 섹스가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으로 변환되었다고 설

명하였다. 조주현(2000)도 섹스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섹스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사회의 규제 체제의 틀 위에서 발생하며, 오직 그 체제를 통해 섹스를 경

험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물세계의 짝짓기와는 다른 사회적 행위가 된다

고 하였다. 나아가 섹스에 관한 생각들, 의미들, 사회적 관행들을 뜻하는 섹슈얼리

티는 개인의 욕망을 창조하고 조직화하며 표현하고 특정방향으로 향하게 함으로

써 결국 사회적 존재로서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며, 이들의 관계가 사회를 구성

한다고 하였다. 한편, 장영란 등(1999)은 성별이 능동적으로 개인의 세계관과 가치

관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사회적 제도와 권력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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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지배되기도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다양한 성담론들의 주장을 정리해보면(조주현, 2000), 성위기 담론은 성별이 섹

스에 의해 주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한

다. 따라서 여성 (sex)은 모성(gen d er)이 되며, 그것 이외의 길은 (여)성 일탈이 되

며, 역사적으로 인위적으로 고안된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은 성위기 담론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해방 담론에서는 섹스를 섹슈얼리티로 보고 있으며, 따라

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 환상을 찾아 나서는 일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이

되고 그것은 성의 과학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페미니즘은

섹스와 성별에 대한 구분을 강조하는 데, 섹스는 생물학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성별은 섹스와 관계 없이 사회구조와 문화에 의해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사회제

도 안에서 성별의 구분(역할이나 기질의 구분)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분야에서 성을 단순히 성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경

향은 잘못된 것이다(W albroehl, 1986). 성은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 또는 신체적 접

촉에 의한 쾌락의 매개물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개인에게 대해 갖는 에로틱한 뉘

앙스를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며, 한 개인의 여성성, 남성성을 확인시켜주는 타인

과의 상호작용이자, 자아정체의 인격적 존중을 포함하는 인성의 중요한 자원으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섹슈얼리티로 이해되어야 한다(서혜경, 이영진,

1997; 조정옥, 1999; Carr, 1999; Eber sole & H ess, 1994).

한편 19세기 중반 이후 대두된 성과학은 크게 에빙과 엘리스, 프로이드 이론으

로 나뉘는 데, 에빙은 성을 충족에 대한 요구를 갖는 무소불위의 자연적 본능으로

설명하였다(김계숙, 1999). 또한 그는 남성보다 여성이 성적으로 더 많이 의존적이

며, 남성은 사랑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사랑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 하여 페미니즘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결국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로 법적 지위가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결과를 낳아 여자들의 열등한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하우저 저, 이현정, 우종민 역, 2001). 그리

고 엘리스는 성이 억제할 수 없는 충동적 힘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성은 자신의 존재의 진리 전체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였다(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 1997). 한편, 프로이드는 성적 본능의 에너지인 리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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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초자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을 무의식에서부터 끌어 올리는 공적을 세

웠다. 그러나 그는 성을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화약고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였

고, 여성의 음핵이 여성의 몸 안에 숨겨져 있는 남성적 이미지이며 여성이 자기

자신을 남성과 반대되는 것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남성적 측면을 극복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의 영향으로 본능의 추구는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억제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본질적 차이로 인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는 사고가 현재까지 강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라이니

쉬 & 비즐리 저, 이영식 역, 1992; 질먼 저, 이현정, 우종민 역, 2001).

이후 사회구조이론들이 가미되면서 생의학적 관점이 주류를 이뤄온 의학분야

에서도 sexu ality란 용어들이 등장하였지만, Wood s(1987)는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

가 단일차원의 성적기능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간호는 총제적 입지에서 성기능,

성적자아개념, 성적상호관계를 포함한 건강을 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한편, Carr (1996)는 1980년대 sexu ality에 관한 간호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8.1%만이 간호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을 뿐, 대부분

이 sexu ality의 속성보다는 여전히 생의학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성적 표현에 대

한 결과인 성병, H IV/ AIDS, 신체적, 정신적 손상 위주로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성에 대한 개념정립과 역할진작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학

술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근래까지의 발달심리학은 출생부터 청년기까지의 변화나 발달에만 관심

을 가지고 연구해 왔는 데,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신체적 발달과 함께 감각 기관

의 성숙, 지적능력의 발달 등 상승적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인간의 일생은 상승적 변화나 쇠퇴적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청년기

이후의 발달 역시 중요하며, 다행히 최근에는 아동이나 청년발달은 물론 성인발달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전생애 발달심리학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김태련, 장휘숙, 1994). 또한, 성의학의 대표자 격인 프로이드 역시

리비도의 집중부위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간의 발달단계를 제시하고는 있지

만, 유아기의 구강기 단계부터 사춘기 이후의 생식기 단계까지만 제시하고 사춘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브리스토우 저, 이연정, 공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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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2000). 따라서 인간의 성장이 임신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매 단계에서 일어나며

연령에 따라 그 시기에서의 특정한 발달과제나 변화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의 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달 주기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생의 발달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 맥락 하에

서 포괄적의미로서의 노인의 성(性)을 고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성 (Sexu ality )

성(性)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신체적 생식기의 차이에 근거한 남녀의 특성

이나 성행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성별, 그리고 성적 느낌과 정서, 성정체감과 성

역할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인 섹슈얼리티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Bu ttler

와 Lew is(1976), Steinke와 Bergen (1986)은 인간의 발달주기를 고려해 볼 때, 노년

기로 접어들면서 성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서의 성, 즉, 기쁨, 이완, 의사소통, 친밀

감의 공유로서의 성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신체적 차원에서의 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뿐 아니라 성에 관한 선구적 연구를 시행한 Kin sey, P om eroy와 Martin

(1948)은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금기시되었던 당시에 미국의 5,300

명의 남성과 5,940명의 여성들의 많은 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서 성적 능력이 크게 쇠퇴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이러한 성적

욕구와 관심은 60대에도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노

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느 순간 성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노인의 성적 반응에 대해 최초로 실험실의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한 Masters와 Joh n son (1966)은 미국의 여성노인들이 노년기에도 상당한 정도의 성

적 능력과 효율적인 성행위의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효율적

인 성적 자극에 규칙적으로 접한 노인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을 보이며, 남성노인

들의 경우 성적표현과 행위가 규칙적으로 전개된다면 건강여하에 따라 70대는 말

할 것도 없고, 80대에서도 만족스런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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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h risten son과 Gagn on (1965)은 50세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 성교행위는 줄어드는 데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아닌 경

우나 자위행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성교행위에 수반되는 성

교통증을 피하고 오르가즘에 대한 충족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여성들은 남자들과

의 성교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얻기보다는 자위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경우가 많

다고 한다고 하였다.

이후 건강한 노인(Brogan , 1996; Pfeiffer 등, 1968)뿐 아니라 질병을 가지고 있

는 노인(Finkel, 1972; H arris, 1998; Th om as, 1989; Stern , 1997)이나 또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Archibald , 1998; Bau er, 1999; Lyd er, 1991; McCatn ey, Izem an,

Rogers & Cohen, 1987), 그리고 여성노인(Altschu ler & Katz, 1996; Fooken, 1994)

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노인의 성이 외면당하고 무시될 만큼 신체적, 정신

적으로 쇠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99년 미국의 대표적 노년단체인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미국 전역

의 45세 이상의 1,384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성의식 조사 결과, 만 60~75세 남자 그

룹의 경우 64 %가 '배우자가 육체적으로 대단히 매력 있다'는 응답하였다. 이 수치

는 만 45~59세 그룹의 59%보다 높은 수치로,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가 줄지 않

는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평균 남자 72 %, 여자 75%가 적어도 한 달

에 한 차례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고, 만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남자는 26%, 여

자는 24 %가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인의 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생활실태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서혜경, 이영진, 1997; 이미경, 1998; 이윤숙, 1993; 정동철, 1996;

하상락, 김성이, 1986)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의 노인들 중 남자는 60-86% 가량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성활동

을 지속하고 있으며, 여자는 16- 30.9 %가 성적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결과

들은 성활동비율 뿐 아니라 남자의 경우 반 이상이 육체접촉을 희망하는 반면, 여

자는 1/ 3- 1/ 2 가량이 정신적 교제를 선호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성생활빈도와

성생활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AARP (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성활동에 대한 남녀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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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성이 훨씬 더 성에 대해 수

동적이고 억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60세 이상 더욱이 80대에 들어선 노인들이 성관계

를 지속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흔히 노화와 함

께 노인들의 성욕구가 무시되고 있는 사회적 풍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체적인 노화에 따른 성기관, 기능의 감퇴에도 불구하

고 질병 등 다른 장애가 없는 한 성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으로써 성을 단지 성적행위나 성기능으로 축소시켜 바라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생리적 본능차원 뿐만 아니라 성생활과 관련된 정서, 태도, 관

계 등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다루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태도나 실태, 그리고 적응경험에 대한 연구들(김태현, 한

혜신, 1996; 서병숙, 김은진, 1996; 서혜경, 이영진, 1997; 임춘희, 1997; 조기동,

1993; 최복란, 1996)은, 은퇴와 함께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 노년기에서 이성과의

관계가 성적 만족감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벗과 타인을 위한 역할을 제공

함으로써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Steinke(1994)도 미국의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각각 400명씩을 대상으로 성에 대

한 지식과 태도, 성활동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성행위는 한달 평균 4회로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중간정도이며, 태도는 허용적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Bortz 와 W allace(1999)는 신체적인 건강 수준이 성

적인 친밀감의 빈도와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고, Master s와 John son (1981)은 노인

들이 성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

였다. 또한, Walz와 Blu m (1987)은 성생활이 노인들의 건강한 자아 개념을 유지하

게 해 주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배출구로써 작용하며, 신체적인 재충전과 활력

을 제공함으로써 우울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Ebersole & H ess, 1994에서 인용). John son (1998)의 연구에서도 자궁절제술이나

관절염, 고혈압 등 질병유무와는 관계없이 여자노인들 중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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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노인들이 성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건강상태

에 대한 인지가 단순히 건강차원만 아니라 그들의 생리적, 정신적 섹슈얼리티의

중요한 차원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Rankin (1989)도 노인들 역시 전인적인 존재로

서 상호관계를 즐기며 이러한 기쁨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되는 데, 그 중 가장 의

미 있고 즐거운 것의 하나가 성적인 것이며 이것은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인 것이

다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성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을 가지

고 있고,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도 연결되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제한적 요소들을 밝히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Drench와 Losee(1996)는 노인기에 성적 활동이 중단되는 흔한 요인이 배우

자의 상실이며, 노인들은 친숙한 배우자의 상실로 인한 비탄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성적인 자아 신념이 상실되면서 새로운 관계형성이 위기에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인 금기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성적인 욕구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N ay (1992)는 노년기에서의 생활통제감

의 상실, 고립감, 외로움은 성적욕구를 유일한 즐거움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죄책감과 개인생활의 부족 등이 성적 욕구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Ebersole과 H ess(1994)는 죄책감, 우울, 단조로움, 해결되지 않은 슬

픔, 분노, 수행불안, 자기의심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노인들의 성기능을 방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반복되는 성

관계의 단조로움과 지겨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피로, 역할 상실, 낮은 자아 개

념, 거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성이 신체적면

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사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한편, Drench와 Losee(1996)는 Calderon e(1971)이 제시한 친밀감의 5가지 요소로

선택, 상호관계, 상호호혜, 신뢰, 기쁨을 설명하면서 노인기에 있어서 이러한 친밀

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신체장애, 태도, 환경

적 요건이 친밀감 형성을 제한하게 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 즉, 나이 그 자

체가 반드시 친밀감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며, 신체장애가 있는 노인

은 자존감, 신체상, 성적인 것을 보존하기 유지하기 위해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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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변화와 질병으로 인한 변화 두 가지의 짊을 지게 되므로 간호사의 지지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Starr (1985)는 노인의 성적 활동에 대한 관

심이나 양상은 그들의 초기 성인기 때와 비슷하며, 신체적이거나 통계학적인 변화

보다는 오히려 개개인의 사회문화적 경험, 초기의 성적 발달과 성에 대한 태도 및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편, 여성노인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결과들(Altschu ler & Katz, 1996;

Bernh ard , 1986; Fooken, 1994; Persson, 1980)은 여성의 성이 주로 남성의 성에 대

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신체적인 만족뿐 아니라 그녀의 삶, 인간관계, 정서의 맥락

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지를 동반하는 상호관계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과거의 성적인 경험, 결혼상태, 나이, 교육적 수준, 폐경 후 상태가 여성에게서

성에 대한 관심이나 빈도, 그리고 만족도의 주요 예견요소로 나타났으며, 초기 경

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적으로

활동적인 여성이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비록 노인들의 성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성생

활이나 이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소로 관습, 개인의 종교적 또는 사회

적 특성, 교육적·경제적·직업적 수준, 파트너 유무, 신체적 상태의 성질과 심각

성, 기동력, 약물의 효과 등 여러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어, 노인의

성이 단순히 신체적 측면에 국한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인지사회적

측면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노인들의 성은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상

호작용하면서 성의 한 차원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노인의 성에 대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Bu tler와 Lew is(1969)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노년기의 성과 사랑에 대한 문화적 부

정주의(negativism )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단지 노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인

에 대해 갖는 편견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맥을 같이하는 연령차별주의(ageism )

라고 하였다. Bu tler와 Lew is의 이러한 비판이 제시된 이후로도 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은 대중매체에서 형성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H arris 저, 최신덕, 김모란 역, 1998; Gerbner, Gross, Sinn orielli & Mor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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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또한 최원기(1990)는 현대의 경제력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이를 한층 가중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윤숙(1993)은 이와 같은 편견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의 전통적 사고가 노인에 대한 차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하

였다. 즉, 농업노동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던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생산과 인간

생산을 결부시킴으로써 성은 생식을 위해 있다는 본질관을 낳았고, 따라서 생식

능력이 왕성하지 못 한 어린이나 노인은 성의 세계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노

인의 성은 웃음거리가 되고, 이성과의 교제도 성을 떠난 관계만이 바람직한 것으

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숙경(1993)은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생식목적의 성만을 용인하는 성규범

뿐 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이중적 성규범과 남성중심의 성관련 담론의 형성, 성의

객체화와 대상화, 진보와 보수의 혼재의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

성에게는 정절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반면 득남이라는 명분 아래 남성에게는 축

첩이 인정되는 성의 이중적 윤리는 여성을 자식낳는 도구로 하락시켰고, 성을 성

기중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출산을 위한 성 외에도 낭만적인 성, 인간적인 상호작

용 속에서 구현되는 성, 혼자 즐기는 성, 예술화된 성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성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전통 속에서

성장해 온 노인여성은 성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현대사회의 성 개방화 추

세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임은옥(1999)도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이 가부

장적인 질서와 비민주적인 부부관계로 특징지어지며, 근대화와 산업화가 많은 변

화를 가져왔지만 노인들은 이러한 질서 속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서병숙과 김혜경(1998)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재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남

성노인의 재혼보다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노인

스스로도 혼자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이성교제나 재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김은진, 1996).

한편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과 보수적 태도는 비단 노인들(Steinke, 1988;

White, 1982)과 일반인들(Covey, 1989; W alker & Ep h ross, 1999) 뿐 만 아니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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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Dickey, 1989; Sm ook, 1992)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노인시설종사자들(오진주,

신은영, 1998; Szass, 1983), 그리고 사회복지사(Fairchild , Carr in o & Ram irez,

1996) 등 보건의료관련인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다. Gibson , Bol, Woodbu ry,

Beaton 과 Janke(1999)는 노인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가족이나 직원들이 입소노

인들보다 더 노인의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간호사들이 이에 대한 상담을 제공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Kessel(2001), Piras와 San soni(1997)는 간호

사나 간호제공자들이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노인의 성문제에 대해 젊은이들과 마

찬가지로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William s, Lu sk와 Kline(1986)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신체, 인지 변화

에 대한 개념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더 많은 학생

이 어린 학생보다 노인의 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문화

적 학습을 통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는 데 있어, 직접 노인과 접촉한

경험이나 구체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

고 Stein ke(1994)의 노인들의 성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노인들이 성

에 대한 관심이 적고 특히 여성노인들이 더욱 성활동에 대해 무관심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보건의료인들에게서 이러한 정보나 조언을 얻

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ite와 Catan ia (1981)는 노인들과 간호요양원 직원, 노인을 모시는 가족

각 30명씩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사

정한 결과, 3개의 실험집단 모두에서 지식점수와 허용적 태도가 교육 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m ed ley (1991)는 성에 대한 긍정적 접근

을 통해 심리적 편안함으로 중재토록 하는 PLISSIT(p erm ission givin g, lim ited

inform ation , sp ecific su ggestion , in ten sive therap y, An n on, 1974) 모델을 적용한

연구결과, 대상자의 성에 대한 사정과 함께 교육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적절

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Row lan d와 H ayn es(1978)의 연구

에서는 노인부부에게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의 향상과 정서적 즐

거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교육적 중재

가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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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연구들(H am m on d & Bonn ey, 1985; Gu arin o & Kn ow lton , 1980;

Stein ke, 1988)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볼 때, 문화적 환경에 의해 노인들 스스로에게 내

재된 낡은 성도덕관과 자기억제와, 성적 존재로서의 노인들에 대한 주변의 몰이해

와 편견이 실제로 노인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고 이성과의 만남을 통한 행복추

구권을 억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세근(1997)은 신체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권리는 나이와 성별에 제한 없이 해당되는 것이며, 젊어서 누린 성에 대한 권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단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은 자신들의

성적요구와 관계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자기 결정성과 삶을 형성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문장합, 1999; 한영현, 1997; Brow n, 1989).

그리고 오늘날 섹슈얼리티로서의 성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과정,

즉 경험의 격리와 친밀성의 구조변동이라는 두 과정을 연결하는 지점이기 때문이

다. 비억압적인 사회는 섹슈얼리티가 강박성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로 행동의 자율

성을 가져오게 되며, 행복과 사랑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결부시킬 수 있는

개인생활의 윤리를 창조한다(기든스 저, 배은경, 황정미 역, 1996).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존재방식이자 본능으

로, 종족보존을 위한 생식의 욕구와 함께 사랑의 표현, 긴장 해소, 감정적 이완,

만족감 및 소속감에 대한 요소가 함축되어 있다. 또한 성이란 개인적 차원의 신체

적, 정서적 느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관계 속에서 역동적으

로 형성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노인의 성에 대한 접근은 노인들이 노

령이라고 하는 생리적 조건에 의해 제약당하지 않는 인간의 권리의 하나로서 출

발해야 한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신체기능에 국한되거나 현대의 상업적 논리로 치

우지지 않고, 노인들의 발달주기에 따른 특성과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노인들

의 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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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설계

시대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량화되는 양적

연구가 아닌 삶의 조건들 속에 인간존재의 고유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질

적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Ritchie와 Sp encer (1994)는 질적연구는 양

적연구와는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고 독특한 정보를 제공하며, 질적연구에서 자료

의 분석은 탐험과 함께 정의와 분류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고 탐구하는 작업이라

고 설명하였다. Mu nh all(1986)도 질적연구가 인간을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간

호의 철학과 일치하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일종으로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귀납적이고 기술적이며 일종의

철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Om ery, 1983). 그리고 참여자의 실제에 집중

하여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관심현상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표현으로 주관

적, 객관적 실제를 결합함으로써 과학과 철학의 입장을 가지고 간호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Oiler, 1986). 이 방법의 목적은 그 경험에 참여한 개인이 가

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여 살아 있는 경험의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현상학의

기본적이고 솔직한 개념은 경험의 대상이라고 이해되는 현상이며,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연구현상인 경험에 대해 주관적인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Crotty 저, 신경림, 공병혜 역, 2001).

본 연구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심도깊은 고찰을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

용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한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들의 성(sexu ality)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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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다.

2. 연구자의 가정과 선이해

현상학자는 연구주제에 대한 자신의 전제를 밝히기 위해 연구자 자신의 접근

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연구주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주제에 대해 연

구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를 스스로 검증할 때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믿음, 가정, 태도 및 예감을 발견해 낼 수 있다(Collaizzi, 1978).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 앞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노인

들의 성에 대한 전제를 기술해 보았다.

연구자의 노인들의 성에 대한 전제 :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노화과정을 통해 성기능이 감퇴되고 욕구도 또한 감소된

다고 보나, 이러한 양상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성은 단순

한 성행위만을 뜻하지 않고, 또한 성의 의미는 삶의 주기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있어 성이 갖는 의미와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은 개

인적 특성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자 자신의 전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비교분석하고, 연구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5월말부터 6월초까

지 3명의 대상과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들을 무성적 존재로 보는 시각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였고, 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나 성적 실현에 영

향을 주는 환경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였다.

연구자의 전제와 사전조사에서 만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통합하여 관심현상

에 대한 하부의 연구질문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의 전제나 편견에 대

해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가정을 옆으로 젖혀두기(괄호치기)를 하고 본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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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다.

3.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

관심현상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연구참여자수는 달라지게 된

다(Collaizzi, 1978). 연구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택함으로써, 연구현상의 설명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얻어내고 질적 연구 표본 선택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충족시

키고자 하였다.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인지기능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원활

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 : 65세 이상의 총 12명의 노인들이 참여하였는 데, 성별은 남, 녀

각각 5명과 7명, 결혼상태는 사별자가 5명, 기혼자가 5명(부부 한 쌍 포함), 이혼자

가 2명이고, 종교는 기독교가 2명, 무교 9명, 기타 1명이며, 학력은 대졸 5명, 대중

퇴 1명, 고졸 4명, 중졸 2명이다.

사례 1 : 박(남/ 74)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

사례 2 : 민(여/ 73)은 61세때 남편과 사별하였고, 이성친구와 연인사이로

지내고 있다.

사례 3 : 박(여/ 66)은 약국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외손녀를 돌보고 있다.

사례 4 : 우(여/ 74)는 42세에 사별하였으며, 결혼기간은 16년이었다. 3남 2녀를

두고 있고,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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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 김(남/ 66)은 10년 전 이혼하였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다. 6년전부터 사귀어온 이성친구가 있다.

사례 6 : 김(여/ 83)은 육이오때 남편과 헤어진 뒤 재혼하였고, 재혼한 남편과

사별한지 5년이 되었다. 딸이 한명 있으나 혼자 살고 있다.

사례 7 : 김(남/ 78)은 84년에 사별한 뒤로 3년 후 재혼을 하였으나 5년전에

이혼하였다. 현재 아들내외와 살고 있다.

사례 8 : 이(여/ 69)는 배우자와 함께 51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3년 전부터 두 부부만 살고 있고, 막내아들네 손주를 돌보고 있다.

사례 9 : 임(남/ 72)은 사례 8의 남편으로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

사례 10 : 박(남/ 77)은 현재 부인과 38살 때 재혼하였고, 6년전부터 다른 여성

(현재 61세)과 연인으로 사귀고 있다.

사례 11 : 신(여/ 66)은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다가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 연인으로 사귀는 이성친구는 없다.

사례 12 : 권(여/ 72)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고 3년전 아들을 잃은 상처가

크다. 현재 둘째 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접근 : 연구참여자 확보를 위해 알찬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모임(이

하 알노생)에 나가 그 기관의 실장님에게 연구목적으로 설명하고 허락을 먼저 구

하였다. 이후 5차례에 걸쳐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노래교실과 댄스교실, 그리고 서

예교실, 기체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다과를 준비하여 소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동안 관찰되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참여자들과의 거리를 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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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언어표현력이 뛰어난 분에게 연구동의를 얻어 면담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녹취록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추가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소개

를 통해 다른 연구참여자를 만나거나, 세 곳의 노인복지관에 공문을 보낸 뒤 이들

복지관을 방문하여 운동프로그램과 무용발표회에 참관하였고, 이후 간단한 모임을

두 차례 가진 후 그 중 활발하게 얘기를 해 주셨던 노인분 들 중에 연구참여에

동의한 분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수영교실에서 만난 분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연구에 흔

쾌히 동의를 하여 연구참여자의 댁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다른 한 연구참여자는

친구의 어머니로 그 집에서 편하게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 다른 한 연구참여자는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으로 신뢰감이 형성된 관계였고, 노인프로그램 강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연구참여자는 전화로 사전동의를 구한 뒤, 사무실에 찾아가

1시간 여에 걸쳐 그 분의 철학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신뢰감을

쌓은 뒤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고려 : 본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참여자 및 면담내용에 대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연구에의 참여는 강요가 아니며,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에 대한 녹음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시행하였다. 연구자

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례는 연구참여자의 취향에 맞는 선

물로서 매 면담시 답례하였다.

2) 자료수집

2001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3개월 반 동안 12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1회에

서 4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

었고, 면담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를 선택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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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실이나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빈 강의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는 데, 특히 부부참여자의 경우 연구참여자가 편안해하고 가족간의 상호

작용과 일상적 역할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분석한 의미에 대해

서는 주정보자를 포함한 3명의 연구참여자와 각각 1-3 시간에 걸쳐 타당도를 확인

하는 작업을 하였다. 직접 만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추가질문이나 자

료에 대한 확인작업을 수행하였다.

면담의 진행동안 연구자의 견해가 연구참여자의 구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구자의 가치에 근거한 어떠한 판단이나 부정, 비판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고 노력하였고, 유도질문이나 해석적 질문을 삼가면서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

문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솔직하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녹음하였으며, 현장노트를 같이 기

록하였다. 면담이 끝나면 즉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현장노트를 보완한 뒤, 연

구보조원이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담 도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의미들과 연구참여자의 반응은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녹취록은 연구자

가 다시 녹음테이트를 들으면서 수정하였고, 불명확한 부분은 전화나 다음 면담시

확인을 통해 수정하였다. 면담 도중이나 면담을 마치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은 이론적 메모에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분석절차는 Collaizzi

(1978)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 :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느낌을 얻기 위해 면

담상황을 떠올리면서 녹음된 면담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주의하면서 녹취록을 수

차례 읽었다.

2단계 : 연구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에서 노인들의 성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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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각 진

술마다 특수한 의미를 갖도록 하고, 그러한 특수한 의미들을 좀더 일반적이고 추

상적인 진술로 구성하였다.

3단계 : 각 진술들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특히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는 것에

몰두하여 반복해서 읽은 뒤에, 연구참여자의 표현에서 연구참여자가 의미하는 것

으로 도약해서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원자료에서 기술된 내용에서 노인의

성에 관한 다양한 맥락과 범위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4단계 : 각각의 원자료에 대해 위의 단계를 반복한 후 의미들을 주제별로 조직

하였다.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범주화한 후 이들 주제가 원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지, 빠진 내용은 없는 지, 범주화 과정에서 어색함과 모순이 없는 지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질문해 보거나 현상학적 연구경험이 있는 동료연구자와 의견

을 나누고, 타당하지 않으면 원자료로 돌아가 진술의 의미를 다시 음미하면서 지

속적으로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참여자가 의미한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4인과 철학과 교

수 1인 및 사회학과 교수 1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5단계 : 선행단계를 통해 노인의 성에 대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

저하게 기술하였다.

6단계 : 가능한 한 5단계의 진술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노인의 성에 대한 본

질적 구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다.

7단계 : 주제로 밝혀진 것은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연구자가 생각한 주제의

본질이 연구참여자가 의미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5인

에게 연구결과로 본질이 제대로 추출되었는 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밟았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1학기 들으면서 근거이

론을 적용하여 실금 노인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론적 민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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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노인정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해 면담

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의 쇠퇴로 스스로의

성적욕구에 대해서도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많이 관찰하였고, 특히 사회적

체면이나 전통문화 속에서 타부시했던 관념으로 인해 성욕구에 대한 언급조차 기

피하는 현상을 보면서 노인의 성에 대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특히 여성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편견 속에서 더욱 자유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현재 연구자는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 1인과 치매노인가족들의 지지프로그램개

발 연구 중 1차년도 연구로 치매노인가족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사회학과에서 개설한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리고, 2001년 3

월 30-31일 질적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In terview m eth od '를 주제로 열리는 질적

학술대회에 참여하였고, 질적 간호 정기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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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연구결과

1. 주제와 의미

본 연구결과, 노인의 성에 대해 총 6개의 주제와 각 주제에 따른 32개의 의미

들이 조직화되었다.

주제 1.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① 신체적 감퇴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다

② 젊은 시절 성교에 의한 쾌락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다

③ 성적 상대로서의 역할제한에 대해 역설적 태도를 취하다

④ 지난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성생활양상이 지속되다

⑤ 성적 표현의 선호도에 대한 성차와 성적표현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다

⑥ 변함없는 성적욕구로 자기안위와 내적 자신감을 가지다

주제 2.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① 타자지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요구하는 억제된 성적 행동을

취하고자 하다

② (여성노인들은)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다

③ 육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여 성적욕구를 통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인지하고자 하다

④ 성적욕구억제를 위한 대안적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존감 상승을 꾀하다

주제 3. 성적 감정의 재발견

① 이성과의 만남으로 성적 감정을 새롭게 체험하다

② 이성의 관심에 대한 구애적 욕구로 자신을 장식하다

③ 이성과 어울림에서 동성모임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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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을 기대하다

주제 4.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① 성별에 따라 다르게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보이다

②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수용적 자세로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다

③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하다

④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아 힘있는 삶을 얻고자 하다

⑤ 여생의 동반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남녀간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다

⑥ 노인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부재한 사회풍조에 대해 비판하다

주제 5.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① 허물을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다

② 서로 맞춰가며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③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하다

④ 나의 존재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동반자를 갈망하다

주제 6. 성의 의미 재확인

① 성은 본능으로서 신성하다

② 성에 대한 은밀함이 덜어지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다

③ 성기능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④ 성적 표현은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게 한다

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희물로 기능하다

⑥ 성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전환하다

⑦ 음양이 만나 부족함과 갈등을 메꾸는 하나로의 화합에 대한 추구이다

⑧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자기발전의 적극적

계기가 제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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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① 신체적 감퇴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여전히 젊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다. 노화과정에 따른

육체적 변화들을 간혹 자신의 나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보기도 하나 실제로 자신이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 중 남자노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70

세를 넘기면서 몸의 감퇴를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감퇴는 주로 성기

능(에너지, 발기력)의 감퇴이다.

70이 넘으니까 갑자기 기억력이 상실되더라고.. 그 다음에 마음은 있

어도 육체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성이 극도로 감퇴된다는 거.. 바로

느끼는 게 이 3가지지.....(중략) .....이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지.. 그 다음에 지금도 마음은 내가 늙었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젊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례1, 남/74)

여자노인들의 경우,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폐경이란 육체적 변화를 겪었

지만, 이 시기는 생물학적 나이가 노인기에 접어들기 이전이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해서 노년임이 실감되지 않고 내면으로 감추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동년배들과 어울리면서도, 자신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

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을 비추지 않는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결국 타인의 모습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인정

하게 되지만, 나이라는 객관적 진실은 여전히 외양에 불과하고 이상한 가면을 빌

려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늙으면 이상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참..

내 나이 또래가 나와도 아유, 저 여자는 뭐 저렇게 생겼냐.. 싶어.. 한

마디로 늙은이 같애,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거 같으다고.. 그래서 남편보

고 어유, 저 여자 되게 늙었네, 그죠? 그러면 당신도 그래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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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데 내가 이제 마음을 먹고 모양을 내고 나가거나 사진을 찍거

나 그러면 한 15년은 젊어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때

에 화장을 한 자신을 생각해, 언제든지.. 그러니까 진짜 제 얼굴을 보면

너무 놀란다고, 평소 때에.. 아니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싶어서 말야..

(사례 2, 여/66)

한편 참여자들 모두 자신에게 이성에 대한 느낌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몸의 변화에 관계없이 마음은 젊은 상태의 마음 그대로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음

이 젊기 때문에 자신들의 육체적 노화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신

체적 노화에 대한 인정에 대해 정신적인 젊음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정말 똑같애요, 삼십 대 때하고.. 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 사람

들은 친구끼리 손잡고 놀러도 다니고, 또 그러죠?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 마음이야.. 나도 딱 그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늙었다,

이젠 다 살았다,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이런다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죽음이라는 거는 도대체가 생각도 안 하고, 또 생각이 들지도 않

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마음이 젊어.. 뭐 연속극을 봐도 남녀가 포옹

하고, 연애하는 거 보면은 꼭 내가 하는 거 같고, 내 마음이 꼭 그 마

음이야.. 꼭 어린아이들 같애.. 텔레비전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연속

극에서 늙은이라고 너희들하고 하는 생각이 다를 줄 아냐.. 늙어도 마

음은 젊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늙었다, 늙었

다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듣기가 싫어.. 진짜 이 마음은 젊음 그대로

에요.. 물론 체력은 좀 딸리고, 뭣 좀 하면 금방 힘들고 그런 것은 있지

만은 그래도 나는 뭐든지 젊은 사람들하고 같으다고 난 생각해..(사례

4, 여/74)

② 젊은 시절 성교에 의한 쾌락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다

참여자들은 젊을 때와 달리 발기시간이나 성생활 횟수, 그리고 성적 기교 등

전반적 성생활에 관련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

는 일로 받아들이려 한다. 때로는 스스로 건강을 고려하여 성행위를 자제하기도

하지만, 성행위를 통한 쾌락이나 만족감이 젊은 시절과 달리 감소한 데 대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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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못하는 몸 상태에 대해 아쉬움

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김(사례6, 여/ 83)의 경우 성기능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남성의 발기능력

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성을 남성위주의 성기중심적 관점으로 서

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어서는 삼십 분이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은 그게(발기시간이) 자꾸 줄지요.. 그런 거예요, 줄어.. 30분이 20분,

10분.. 그렇게 계속 줄어.. 그러다가 5분도 안되고 계속 줄다가 아예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는 게 그런 거지..

남녀간에 서로 나이가 먹으니까 결핍이 되고.. 그래서 맘대로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 6, 여/83).

젊었을 적에는 시간도 오래 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주도 부릴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성기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배출량도 적고, 그 배출량이 적음으로써 쾌락, 만족감도 덜 느

끼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시간도 짧아지고, 발기력도 약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그렇게 약해진 것에 대해서는) 불만스러운 거죠, 뭐..

불만.. 젊었을 적하고 비교하면 불만스럽죠.. 그래도 접촉 안 한 것보

다는 낫다.. 그렇죠.. (사례 5, 남/66)

(육십에 접어들면서 성행위의) 횟수는 줄지만 나는 그래도 비교적 몸

이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횟수는 많았다고 봐야 돼..

(중략) 육십 다섯 때쯤에는 한 달에 한 4~5번 정도로 했지.. 사별한 부

인하고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했고.. 재혼을 해서는 이제 한 두

차례씩 줄어들고 그랬지.. 칠십 넘어서도 비슷하고.. 그것이 이제 사용

을 함으로써 연습이 되고, 또 안 쓰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 (중략) 그래도 (성행위에 대한) 욕심은 마찬가지더라구.. 그

렇지만 자연적으로 건강이라던가, 자신의 체력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

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횟수가 줄어드는 셈이지.. (중략) (만족감)

그것은 차이가 많아요.. 차이가 많은 것이, 젊었을 적보다 그게 기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지..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을 조금

덜 느끼고, 뭔가 다 채우지 못한... 젊을 때와 달리 아쉬움이 남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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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78)

③ 성적 상대로서의 역할제한에 대해 역설적 태도를 취하다

여자노인들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성관계시에 분비되는 질분비물 양이 감소되

어 제대로 윤활유역할을 하지 못해 성교통증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마다 다소 정도

의 차가 있긴 하나, 심한 경우에는 면도칼로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성행위에 있어 수동적인 여성은 이러한 고

통에 대해 배우자에게 표현하거나 서로 상의하여 다른 방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수

동적으로 참아내려 한다. 부부관계에서 이러한 고역스런 경험이 지속됨에 따라 여

성노인들은 성행위로써 얻어질 즐거움과 만족보다는 고통의 비중이 크게 다가온

다. 따라서 스스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대한

기대가치가 낮아지고, 다른 도구나 약품을 통해 해결방편을 찾으려 하지 않고 회

피의 대응방책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자노인들은 성행위를 받아주지 못하는 자신이 아내로서의 역할

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기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

마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내들의 고통에 무지한 남편들은 불만이 쌓이고, 심

지어는 오해하여 여자들이 내숭을 떤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결국 불만을 토로하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이해를 요구하지 못하고 여자노인들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에게 굴욕적이고 금기적 행위인 남편의 외도를 권하는 역설적 태도를 보이

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도 60대 갓 넘어서는 참을 만하고 그렇지만은 60대 후

반이 되고 그러면은 아프고 그래요.. 마르잖아..(중략) 나는 그런 시기

를 일찌감치.. 내 체질 관계인지는 몰라도 육십이 넘어가면서 나는 생

각은 있어도 내가 아프고 귀찮으니까 자꾸 멀리 해서 그렇게 간절하고

그런 맘은 없었어... (중략) 내가 구찮고 싫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 남자 쪽에서는 불평이 많지.. 많으면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래

도 또 맘대로 하지는 못하지.. 그러니 남자도 참고 그러는 거지, 뭐..

- 29 -



(중략) 관심이야 있지만은 싫으니까..(중략)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전 젊

을 때처럼 좋지를 않으니까.. 아프고.. .. 그런데 통증이 있게끔 되어 있

어요.. 질도 다 마르고 그래서.. (중략) 그러니 그걸 누가 좋다고 그래

요? 남자는 그런 거를 모르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덤비면은 싫다 그러

니까 왜 싫으냐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싸움이 생기고 그러죠.. 아픈

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례 6, 여/83)

그 전에는 막판에 내가 남자가 저기(성관계)를 하는데 내가 처음엔

참아줄려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만 사냐 싶어서.. 그런데

그게 면도칼로 생살을 도려내는 거처럼 아픈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고 나면 한 이틀을 아파서 그래하고 그랬지.. 우리 양반은 또 호르

몬 치료를 싫어한다고, 그거 하면 유방암 검사도, 건강검진도 자주 해

야되고.. 그게 다 귀찮고 그러니까.. 거기서 밥 나오고 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자고 그러거든? 그렇게까지 밝히는 사람이 아니

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예전에도 이러더라고? 야 너 계속해서

그러면 나 나가서 자고 와도 되냐? 나가서 자고 와요.. 그런데 내

가 에이즈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 에이즈 걸려도 당신 문제지.. 당신

이 에이즈 걸려서 죽던지 말던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사례 3,

여/66)

④ 지난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성생활양상이 지속되다

이(사례 8, 여/ 69)는 어릴 적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했던 모습

때문에 이성간의 어울림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된 데다, 결혼 후에도 4대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따라서 현재 스

스로 보기에도 별스럽게 부부관계에 무심한 것에 대해 옛날의 습관이 본성처럼

박힌 탓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결혼 초부터 부부간에 적극적인 성생활을 한 민

(사례 2, 여/ 73)은 사별 후 혼자 지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이성교제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성행위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다른 여자노인들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육체적 성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개

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렸을 적 보아왔던 부모님과 주변 친척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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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혼기를 거쳐 자녀들을 낳고 출가시켜 보낸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노년기

의 성생활양상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젊었을 적에는 아저씨가 .... 건강하질 못했어. 근까 어른들 말이

아, 시골 옛날 노인네들은 관계를 많이 가지면 남자들이 약해진다 그랬

잖아 그런 거시기로 해갔고 난 아무리 생각있고 해도 자기가 다가오길

기다리지 난 안 해.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무심하다고. (중략) 남자들

있는데 아예 가도 안 해. 사무실도 안 가. 자체가 싫어 그러니까 안 해.

어찌 보면 별스럽지. 별스런 사람이다 그러겠지 나한테. 그렇잖아. 그러

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교육계 계신데도 그렇게 작은마누라를 얻

었는데 그렇게 밉더라고. 그러더니 본성인가 그게.(중략) 그렇게 싫더라

고. 엄마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도 밉고 자체가 싫어.

옛날 그 본성이 배겨버렸어. 4대가 우리 증조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는

데, 시집와서도 4대를 다 모시고 살았잖아. 옛날 본성이 딱 박혀버려서

현대에 와서도 거리가 멀어. 남편에 대해서도 살갑게 다가가질 못 하

지...성격이야.. (사례 8, 여/69)

거기서(일본잡지에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일본여자들이 남편한테 하

는 거... (중략) 이런 건 배워서 우리가 해봐도 되겠다하면은 이렇게 오

려놨다가(가위질하는 시늉) 저녁에 보라고 그래. 신랑을 밤에... 그러면

읽어보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노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그런데는 문제가 하나 없이 우린 정말 재미있게 살다가 어느 날 돌아

가셨는데....(중략) 남자라는 걸, 친구를 사귀어보니까 그러면은 다 좋더

라 그거야. 느낌은 다 있어요, 느낌은 있지..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66

세에(남편) 63세면은 웬만한 집들은 그거 성생활도 못하는 집이 많아요,

안 된다고. 그러고 여자가 싫다고 그러고... 여자가 바보들이지 뭐. 여자

도 멘스 끝나 가지고 너무 빡빡하고 이러면... 약들 종류도 있어. 그럼

그게 치료도 되고 미끄러워서 남자도 잘 들어가고. (중략)..질에는 어떤

약이 있다든지, 애무를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해서 골인을 해서 끝까

지 즐길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요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해요, 모

르면은.. 무식하면 남자 여자가 좋지도 않아.. (중략)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봤지만은 그게 63살까지는 그렇게 마음대로 똑같이 된다고... 그리

고 70이 넘은 지금도 될 거다 확신해 난.. 욕구가 있고 마음으로는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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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고 데이트 같은 거야, 얼마든지 해도 되지 뭐. 응? (사례 2, 여

/73)

⑤ 성적 표현의 선호도에 대한 성차와 성적표현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다

여자노인들은 노인기에도 여전히 남자들이 사정중심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강

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스스로는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접

촉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고 표현하였다. 즉, 남자들은 신체적 쾌감을 얻기

위해 접촉을 원하며, 여자들의 경우 정서적 만족감과 소속감을 원하기 위해 신체

적 접촉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방출

욕과 접촉욕으로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자노인들의 신체적 접촉에 대

한 욕구가 남자보다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표현에 대한 선호도나 적극성의

차이 역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박(사례 10, 남/ 77)은 남자노인들의 욕구가

스스로 일어나는 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남자에 의해 유발된다고 믿고 있다.

남자는 하여튼...어떤 할아버지를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부인이 돌아

갔는데, 나이가 80인가 그렇다는데...그렇게 그냥 마누라 생각이 간절하

고, 귀신이라도 막 때려주고 싶대. 왜 날 두고 혼자 갔냐고..그렇게 그

냥 그립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만지고 싶대. 그러니까 또 어떤 할머

니가 짓궂게, 그냥 아쉽고 그리운 게 아니라 어디가 그렇게 만지고 싶

으냐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고상하지 못하고 젖퉁이가 만지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래. 그거 보면은 그게 남자들의 표현이야 하여튼 친구

고 뭐든, 친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딘가를 손도 자꾸 만지고 싶고 그게

남자거든. 근데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건 없잖아. 손잡고 거닐고. 안기는

거 막 그런 거는 좋아하지 여자두. 남자가 더 적극적이고 강한 거지.

마음이 만지고 싶지, 남자들은. 80, 90에 가까운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남자가 다 그런가보다 그래. 우리 동창들도 만나면 다 그래. 만지고 싶

대. (사례 4, 여/74)

남자들은 그렇게 친구처럼 만나도 성적으로 갖고 싶어해, 여자를. 근

데 여자들은 60 지나고 그러면 별로 그런 게 없어지는데 남자들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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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70넘어도 남자들은 여자를 원해. 상대해보면 그렇더라고. (중략) 그

냥 말벗으로 지내다가도 얘기를 해, 말로 한다고. 여기도 끝나고 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다가 얘기를 한다니까, 노골적으로... (사

례 11, 여/66)

나이가 많은 나도 유방을 보면은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 그것은 나

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래 행동이 늦는 나도 만지고 싶고

그런 맘이 드는데, (중략) 여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에 남

자라는 자극을 통해야 된다 하는 반면,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서 스스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사례1, 남/74)

참여자들은 성적표현에 대한 양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외모 중심의 육체

적 매력에서뿐만 아니라 상대의 분위기나 성격, 생각 등 내면적인 매력에서도 성

적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한편 나이가 들면서 여자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노인

들도 사정으로 끝나는 성적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윙크나 포옹, 서로를 애무해 주

는 데서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성적표현이 생식기 위주에서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극에 의해서도 욕구가 생기고, 또 마음이 어딘가 참 요조숙녀다 하

는 데에서도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착하다 그래도 욕구가 생기

고, 또 외모에서도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참 올바른 정신을

가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을 통해서도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것을(생식기) 서로가 맞대고 옛날 식으로 성교를 하고

그러는 것이 내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외부에서 외적으로 하는 ...

그 외적인 방법이 틀려졌다, 많이 발전했다 그런 거지..그리고 안아주거

나 허리를 감아주고.. (사례1, 남/74)

나이가 들면서 ..... 손잡고.. 서로 애무하고.. 꼭 같이 살을 맞대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손잡고 거닐고. 서로 안아주고.. 막 그

런 거를 좋아하게 돼. 성이란 게 그런 것 같아... 말벗만으로도 좋고, 서

로 따뜻하게 포옹하고... 볼을 댈 수 있고.. (사례 4, 여/74)

- 33 -



예전에야 사정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나이 들어서도 사정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안거나 허리만 감고,, 서로 그

렇게 손만 잡고 있어도 좋지요, 기분이 좋아요. 오히려 .. 건강 때문도

있지만 서로를 쓰다듬는 게 더 많아졌지요. (사례10, 남/77)

젊었을 때완 좀 표현이 달라지죠.. 허겁지겁 사정하는 것에서 좀더

여유있게 안아주는 시간도 늘어나고...(중략) 손을 잡아주고.., 상대가 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요.. 뭐 애무나.. (사례 5, 남/66)

⑥ 변함없는 성적욕구로 자기 안위와 내적 자신감을 가지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는 변함이 없고 이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하게 작

용한다. 몸이 따르지 않는다 해서 마음까지 체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이성의 자태에 시선이 가고 마음이 동요하며 욕구와 사랑을 느낀다. 기능이 저하

된 몸과 달리 이러한 감정이 지속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그런

욕구조차 없다는 것은 마치 시체와 같다고 여긴다. 따라서, 이성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있는 자체가 자신이 아직 젊고 살아있다는 위안과 자신감을 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지표가 성적 기능이나 느낌에 근거한 것처럼, 인간이 생명력을 가지

고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이 더 심해요.. 육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없어서 기권이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편안하지.. 그런데 몸은 안 되면서도 마음은 그 여자 참 이쁘다, 저 부

인 참 귀부인 같다..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하게 된단 말이야.. (중략)

나이가 많아서는 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그런 성관계가 생

각이 안 되느냐? 생각이 된다 이 말이요.. 여자 분들 지나가면 유방도

쳐다보고, 히프도 쳐다보고, 그 자태도 쳐다보고.. 보고 감탄을 하고 하

면서 그런데서 사랑이 시작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

면 그게 시체지 .. 노인일수록 그런 것을 더 느껴.. 젊어서보다는 그 횟

수에 따라서는 안되지만은 마음, 그것이 갖는 의미, 중요성은 더 크다

고 할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이제 인생이 다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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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1, 남

/74)

여자노인들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자신의 성적욕구에 대해 인정하는 것

이 쉽지 않으나, 나이에 상관없이 여전히 욕구를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친한 사람이면 때에 따라서 조용한데 그런데서 그렇게(성관계를) 할

순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중략) 그냥 손잡고

이런 정도로 친하다가.... 그냥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애무해주면 받고

싶고.. 그냥 그런 마음은 있지요.. 그런 것을 못하니까 외롭죠..그래요,

아직 있어요..(사례 6, 여/83)

나이 들어도 있어요. (성에 대한 욕구는)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지.

(몸으로도 흥분이 된다거나 하는 건) 많이는 없어. (중략).. 그리고 일을

허고 힘이 들면 그런 게(성욕구는) 없어. 없더라고. 이렇게 놀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있지만.. (중략) 남들처럼 막 아프지도 않고.. 아

직도 좋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남편에게 먼저 내비치

거나 그러진 않지. 뭐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례 8, 여/69)

민(사례2, 여/ 73)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개방적이

지는 않다고 얘기하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모두 성적 욕구나 기능이 똑같이 쇠퇴

하는 것은 아니며 변함없이 충분하게 성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있음을 강조한다.

현재 스스로 성행위까지는 삼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언

급하면서, 나이 70을 넘어선 자신이 성생활을 젊은 시절처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강하게 비추고 있다. 이는 여자노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젊은 시절과

같은 정도의 욕구나 실현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세우긴 부끄러워하면서도, 남

자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나 기능의 지속이 자신을 나이든 집단에서 구별

해주는 근거로써 일종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봤지만은 그게(성행위) 63살까지는 그렇게 마

음대로 똑같이 된다고... 그리고 될 거다 그거야, 내 말이. 지금도..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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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마음으로는 욕구가 있고, 데이트 같은 거야 얼마든지 해도 되

지 뭐. 응? 성까지야 둘이 좋아야 하는 거고. (중략) 노인들도 똑같다니

깐.. 그런 느낌과 모든 게 똑같고. 왜? 둘이 또 70이고 80이고 살아도

성생활 잘되는 집은 똑 같애. 오름가즘도 몇 번씩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래. 그러니깐 늙었다고 아주 늙은 것도 아니고 젊었다고 다 젊은 것도

아니고. (사례 2, 여/73)

성교통이 심해 결국 6년 이상 부부간의 성관계를 끊고 지내던 참여자는, 어느

날 우연찮게 자신의 성기능이 다시 회복됨에 따라 성행위를 통한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이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얘기하는데, 이 모습에서 성기능의 회복을 통해

은근히 자신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흔, 쉰 지나고 점점 다시 쇠퇴기로 가서 그냥 좀 (성관계를)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참아주다가 너무 아파서 결국.. 그렇게 남편

이 귀찮더라고.. (중략) 그런데 6년이나 떨어져서 살다가 같이 있으니까

난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디?

어 그래 되더라? 나도 이상하더라? 그래서 좋디? 좋더라 야 .. 맨

처음에 6년을 따로 자다가 같이 자는데 이게 축적되었던 거니까..그렇

게 신혼 때처럼 자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 첫날은 한 다섯 번을 하

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너도 다섯 번을 하면 다섯 번이 다 좋디? 그

럼 다 좋지 그러면 다 느끼냐 고 .. 그럼 다 느끼지 그걸 못 느끼냐

고 그랬는데.. (사례 3, 여/66)

주제 2.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① 타자지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요구하는 억제된 성적 행동을

취하다

참여자들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사회적 기대치에 부응하고 위신

을 세우기 위해서, 끌리는 상대가 나타나도 젊을 때처럼 쫓아가지 않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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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억제하고 경계하였다. 욕구를 좇아 막 살거나 성에 미쳐 금수같이 살지 않

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표현은 노년기의 성에 대한 자각을 노인들 스스로 부

끄럽게 여기고, 자연발생적 욕구를 경계하는 것이 자신의 나이에 걸맞는 행동이라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노인상이 참여자들이

성장하는 동안 미래의 자신 모습으로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적 체면을 차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잡는

다.

젊었으면 쫓아가지, 쫓아가.. 내 자신이 쫓아가서 만나고.. 또 그쪽

에서도 쫓아오고.. 그렇게 서로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

를 먹었으니까.. 경계할 것은 경계를 하고, 내 자신이.. 그야말로 나이

가 있으니까 체면을 차리는 거지.. 마음을 떠나..(중략) 나이든 이가 여

자 남자 만나 헤헤거리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가 않아 보이지.. 뭐 나이

먹은 사람이 막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위신을 갖추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성에만 미쳐서 사는 것이 금수지, 사람이야..? 어느 정도 남

의 이목을 챙기면서 내 주제를 생각해야지.. (사례 6, 여/83)

노인은 우선 또 체면이 있으니까.. 노인이면 가족이나 주위에서 바라

는 게 있잖아요? .. 왜 점잖고 뭐.. 그런 노인 모습이 있지.. 그리고 체

면이 중요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전 같지 못하다 그런 이유도 있으

니까.. 또 다 아는 사실을 뭘 이야기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맘

은 그래도.. 솔직하게 하질 못 하지..(사례 1, 남/74)

자신의 품행이 방정하여, 그래서 잘못 살지 않았다고 믿는 연구참여자는 자신

이 이성에 대한 성적 느낌을 가지는 것은 깨끗하며 천하지 않다고 받아들인다. 그

러나 자신이든 남이든 간에 이성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배척한다. 또한 알노생(알찬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모임)에 열심히 참

여하고 있는 박(사례1, 남/ 74)의 경우, 이 모임이 자신의 종교나 사회적 위치를 고

려해볼 때 나올만한 곳은 아니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한 영혼이라

도 전도하여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인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 스스로도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꺼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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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었을 때 좀 바람기 있었거나, 잘못 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좀

이상스러울 꺼라..? 그런데 워낙에 깨끗한 애들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라서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중략) 고등학교를 잘 나온

게 참 좋다고 그러지.. 왜 그러냐 하면은 동창을 그렇게 만날 수 있으

니까, 그냥 나가서 남자를 만나고 사귄다는 거는 좀 추접스러운 거 같

어, 아주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어.. 내가 그렇게 천박스러운 사람에

들어가나 싶기도 하고.. (사례 3, 여/66)

아직도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라고 그래도 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함부로가 아니라, 뭐 외국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자제를 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

와서도 친구를 사귀고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것도

딸한테는 비밀이지.. 나는 나름대로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천연스러운

그런 척을 하죠, 자식들한테... 그런 게 다 뭐 나이 먹은 값이지, 뭐

야..(사례 6, 여/83)

(표현을 안 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아서.. 우리 나라는 특히나... 더 그

런데 근래 들어와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노인들의 남녀 모임) 양성화되

었지, 옛날에는 다 음성적인 것들이라서..솔직히 내가 여기 오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지금 올 처지가 못 됩니다.. (중략) 그러니까 종교 믿는 사

람들은 이곳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중략) 심장수술을 받은 사람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집

에서는 적당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가지는 여기 와서

흘러가는 영혼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고, 내 삶이 무엇인가도 찾고... 이

제 맨투맨이니까 전도할 사람을 찾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 찾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렵

죠.. 이것이 젊은 사람들과는 참 틀리고 노인네라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눈치가 보인다 그런 게 있죠.(사례 1, 남/74)

또한 자신을 한 남자에게 바치고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낡고 망가진 몸이라는 생각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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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갖게 하고 있다. 자신의 육체에 대해 여전히 순결개념의 연장에서 바라보고,

일부종사에 대한 유교적 윤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아휴,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저한테는 안 통해요, 내 그

랬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녀 때는 내 몸 곱게 다스리고 가지고

있다가 한 남자한테 바쳐 가지고, 내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그저 그렇게

재미있게 살고 부끄럼 없이 살았는데..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어요.........

몸띵이 그렇게 다 구스리고 한(낡고 망가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가? 어휴.. (중략) 창피해서도 내가 그랬어...(사례 2, 여/73)

여자노인들은 주변인들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녀들의

부정적 태도에 대해 섭섭하면서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태도가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일지라도, 또다시 자식의 체면에 손상을 입

히지 않을 까 하는 걱정하기도 한다. 이는 같은 노년기일지라도 여자들의 성에 대

해서 남자보다 더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의 영향과, 여자들의 결혼을 다른 집안의

식구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통념으로 인해 자식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지 모

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딸은 모르고 있었는데, 요 근래는 내가 일부러라도 자꾸 주입을 시키

고 있어요. 노인들이 가는 데가 있다, 거기서 모인다, 노래도 배우고 사

군자도 한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뭐 취미생활 나간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 안 하지만 내가 어쩌나 볼려고 한 이년 됐나

우리사위가 같이 왔길래 내가 그랬지. 얘, 아직도 남자들이 여자로 본

다. 연애하자고 그러고 결혼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렇게 쫓아다

니는 남자들이 있다 그랬더니 다 듣고 나서는 어머니, 그냥 친구하시

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연애하시죠도 아냐, 친구하시죠

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라 얘기하겠어.. (사례 11, 여/66)

딸들이 더 그래요. 아들들보다. 아까 기차옆자리에 탔던 그 여자도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 시아버지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자기 엄마가 그런다고 하면 서운하게 생각이 들 것 같고 별로 내

키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길 하더라고. 시아버지야 따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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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 모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 그런데 자기 엄마는 그러면 싫을

것 같다고. (사례 11, 여/66)

지금 내가 재혼을 한다고 그러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기보다는 좀

안 좋지.. 물론 내가 이제 수발을 해야하고 그런 귀찮은 것도 있지만

딱 재혼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별로 안 좋을 거 같아.. 아

이들 자체도 우리 엄마가 재혼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창피할 거 같

아.. 뭐 친구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거지만.. 그 걱정하고 또 수발해

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아니 그래도 이쪽이 좀

강하지, 자식들한테도 체면도 안 서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례 4,

여/74)

난 시집 같은 건 절대로 갈 생각도 없다고 그러지...(중략) 자식들이

나를 뺏기고 나면, 내가 다른 집에 가서 호적에 올라가 버리면 지 애미

는 없어진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 귀신이 되어야하

는 거고, 두 번째라도.. 자식들한테는 남의 집으로 시집간 엄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손이고 친정이고 죄다 다.. 아이고 뭐 다 늙었는데 그

냥 있다가 죽어야지, 무슨 시집을 가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한테 섭섭

한걸 만드나 그런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그러니까는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것은.. (사례 2, 여/73)

특히 혼자된 여자노인들은 자녀뿐 아니라 친인척들과 집안의 체면에 대해서까

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자노인들의 경우 이성교제와 달리 재혼에 대

해서는 비교적 거리낌이 없는 데 반해, 여자노인들은 재혼이 집안의 위신을 떨어

뜨리는 행위로 여기면서 곤혹스러워 한다. 또한 결혼에 따른 성관계를 크게 부각

시켜 생각함으로써, 결혼이 노년의 나이에 걸맞지 않다는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

다. 결국 이러한 보수적 규범과 노인들의 타자지향적 성향은 자녀나 주위의 사람

들의 태도가 성적 표현이나 이성과의 관계형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하는 것

이다.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종갓집인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난리 나지..

아휴.. 오빠들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절대로.. (사례 12, 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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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혼자된 사람인데 친인척이라도 보면 안 되니까, 딱 붙어서 다니

진 않지. 조심스럽지, (중략) 물론 아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타인들한

테도 의식이 되지, 아무래도. 풍토상 난 옛날에 그렇게 자랐으니까. 남

자랑 여자랑 친구라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그렇지. 서로 만나고 그러면

기분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 모임도 확고하게 되면 모를까 그렇기

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모르게 하는 거지. (사례 11, 여/66)

이제사 결혼하면 딸이나 시댁 쪽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남자 품이 그

리워서 그러는 거냐고 그런 소리 듣는다 하더라고. 친정 쪽에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시댁식구는 어렵지 아무래도. 내가 막내 시누한테

그런 소리 한번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노코멘트야. (사례

11, 여/66)

우리는 진짜... 나는 진짜 결혼은 안 해. 나이 70에 무슨 결혼을 하

냐? 살림해야지, 그냥 손자가 11명이 되고 5남매나 되고 가닥이 좀 많

아? 집안이 또 죄다 이렇다한 집안들인데.... (사례 2, 여/73)

② (여성노인들은 )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다

여자노인들은 남자상대가 적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여기지만

이에 대해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여자노인들의 경우 남자노인들보다 평균수

명이 길고, 여자노인들이 남자노인들에 비해 대상연령이 낮은 사회적 풍토에 기인

한다. 또한 여지껏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은

여자노인들은 남자노인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고, 이러한

만남에 나가는 것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스로나 주변의 시각이 여자노

인들이 혼성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남자노인보다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노인들의 이성에 대한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또 그것 말고도 상대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 독신이면서 같이 결

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중략) 만남이 있어야 되요.. 남자들도 만나

야지, 누구 말처럼 노래에도 있듯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러니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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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만남이 있어야지.. 만나기 위한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개인적으로

는 쉽지가 않다고.. (사례 4, 여/74)

복지관에서 남자노인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좋은 텐데... 모

두다 여자뿐이에요, 여긴. 컴퓨터 교실에는 간혹 남자노인이 몇 사람

있긴 하던데... 다른 데 가서는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

은 여자들은 이상스레 더 그렇게 남자들과 같이 있는 걸 불편해해요..

처음에 몇 명 있었는데... 다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하면서 구박을 해대

니까 그냥 떨어져나가더라구요. 나이가 많으면 더 남자에 대해 보수적

이라 그런 것 같아요..(사례 12, 여/72)

내 나이가 되면 만날 수 있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다들 일찍 죽으니

까 .. 그러니까 더욱 아예 포기를 하는 거지.. 좀더 젊었을 때 이런 줄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여기나 와서야 남자

냄새라도 맡지 .. 다른 데서는... 그리고 어디 나가기도 어렵지요. 남자들

이야 좀 쉽지 않아요? 여자노인 만나기도 그렇고... 그리고 솔직히 어

린.. 절은 여자들도 만나고 .. 우리 할머니들은...어렵지(사례 6, 여/83)

③ 육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여 성적 욕구를 통제하고 , 이를 합리적

으로 인지하고자 하다

김(사례 5, 남/ 66)은 몸에 맞지 않는 욕구를 과욕이라 느끼고, 육체적 능력에

맞게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육체적 욕구가 줄어들지 않는다

는 자체는 기쁨을 주지만, 자신이 느끼는 욕구 그대로를 실현하려고 하기엔 육체

적 능력 면에서 볼 때 스스로에게도 벅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

의 한계를 뛰어넘어 욕구가 채워질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거울에 비친 나이든 자

신의 모습을 억지로 의식 속에 주입시키면서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고자 한다. 그

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성적통제가 자신의 육체적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투여

될 노력과 그 결과로 취해질 대가를 비교하여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 42 -



순간적으로 스쳐 가는 감정이라든지, 기분, 욕구 이런 것들은 옛날하

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육체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내 모습들

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나도 이제는 노인이다.. 나는 장애인이다.. 그

런 언어들을 내 감정 깊은 곳에다가 자꾸 주입을 시키는 편이죠.. 그렇

게 함으로써 내 욕구가, 그런 순간적인 욕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면 은, 줄어들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순간적인 욕구라든지, 이성

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흥미 자체 그런 것은 조금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나이를 피하고 그런 것을 바란다 하는 것은 오

히려 주변에다가 어떤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억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택하고 있죠.. 괜히 헛수고를 할 필요가 있

겠어요? (중략) 정신적인 것도 제 생각에는 육체적인 것을 절대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몸은 무시하고 바란다 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 되겠지요..(사례 5, 남/66)

내 나이를 생각하지요... 지금 뭐, 많이 가질 수 도 없지만, .. 많이 자

제를 하지요.. 이렇게 늙어버렸는 데.. 어차피 되지도 않을 껄... 그리고

사람들이 날 여자라.. 그렇게 보이기에는 .....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제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

로, 하고 싶은 대로.. (중략) 나는 그 이상의 일은, 나는 더 이상.. 나

는 여기서 이렇게만 살아야지 싶으니까.. 그냥 괜챦고... 이 상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요.. (사례 6, 여/83)

④ 성적 욕구 억제를 위한 대안적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존감 상승을

꾀하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사실이 기쁘고, 또한 서로 원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육체적 결합은 필요없고 이성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여

긴다. 제약적 조건들로 인해 성적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기대나 가치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여자노인들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략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여성노인들의 체념과 수동성

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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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말벗으로나 지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그렇게 하는데 아쉬워

도 할 수 없는 게 여자이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스타일을

구겨서도 안 되고, 내 주장도 그렇고.. (사례2, 여/73)

나이가 들면... 상대도 눈빛을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니까 툭

그러면 호박이 떨어지는 것을 안단 말이요, 울 밖인가, 울 안인가를 안

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서로가 맘이 맞으면 그게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해요.. (중략) 서로 말벗으로 지내자고 하지요... (사례1, 남/74)

(노인들이) 욕구는 있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지.. 그런 걸로라도 일시적인 충

동은 위안을 할 수 있으라고..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

저 남자하고 이야기나 하고, 한집에 같이 지내봤으면.. 그저 그런 욕구

뿐이지, 그렇게 성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사례

6, 여/83)

또한 이성간에 갖게 되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끌림을 느끼면서도, 이성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여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다. 조신한 태도나 고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자신의 외모가 바로 여성적인

미라고 여김으로써 자존감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 관계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자 한 차원 승화된 사랑이라고 가치 부여

를 꾀하기도 한다. 한편, 깨끗하고 고귀하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노화에 대한

추함을 가리고자 하는 반대급부적 욕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모델에 부응하여 인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권위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든지,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나 없어요..

그러나 혹 가다가 저 남자하고는 같이 여행을 가도 좋고, 사귀고 싶다...

그런 남자는 있지요.. 그렇다고 접근을 하지는 못하죠.. 내가 접근을 한

다는 게 주저가 되고.. 저쪽의 의사가 어떨라나, 그런데 가만 보면 텔

레파시가 통하는 게 조금 있기는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게 여자다

운 거야.. 떠났죠.. 여기 가까이 있어서 매일 만나고 그러던 것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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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있으니까 전화로 만납시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번

거롭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여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화로나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낫지, 나는 이런 생각이 나요..

(사례 6, 여/83)

저는 피부가 속살은 우윳빛이에요. 병원에서 진찰하고 그러면 의사들

이 놀래. 발을 보면 나이를 아는데, 나는 모르겠대. 허리 살도 보여주고

그러면 또 놀랜다구. 내 딸이랑 나랑 목욕탕을 가면 유명했어요. 피부

는 아가씨 같거든. 딸이랑 구별을 못 해. 그러니까 기다릴 만한 자신감

같은 건 잃지 않았지. 기죽거나 그런 건 없지. (사례 11, 여/66)

그래서 말벗을 하재, 날보구, 응? 그러면서 이광수 같은 사랑을 하자

는 거여. (중략) 좋다고 내가.. 왜 여자 남자가 일단 만났다고 그러면은

손부터 잡으려고 그럴려고 하는지 응? 뭐가 그렇게 급해서들.. 그거 오

래가지도 못한다 그거야, (중략).. 아무튼 나도 어쩜 사람이 이렇게 깨

끗하게 사랑을 하고 그럴까, 그렇게 서로들을 애끼고 그럴까 생각을 하

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참 말이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그렇

게 친해졌다 어쨌다 하면서 지저분하게 만나자마자 손들을 놓고 그러

지 말고 깨끗하게 이렇게 말벗으로 지내자는 말에 내가 호감을 가진

거야..(사례 2, 여/73)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종교인으로써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친구하며 말벗으로 지내려고 한다. 마음만 가져도 그것은 간음이라는

종교적 계율을 통해 스스로가 가진 욕구 자체마저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종교를 통해 성적욕구를 승화시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운 제약적 상황 때문에 성적욕구를 억압하는 자신을 가치있

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그 안의 이면에는 남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남녀가 이 뜨거운 마음을

종교로서 이겨내야 하는데.. (중략) 인간은 다 그 본심에서.. 그로 인해

서 죄를 지은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그것 때문에.. 미리, 후천적인 교육

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통해서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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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미리 방비를 해서 사고가 덜 나니까 그런 것이지, ...(사례1, 남/74)

신앙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신앙도

없고 그렇다면 친구 사귀다 보면 애인으로도 사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 누구나 그럴 꺼야.. 안기고 싶고, 손잡고 다니고 싶고.. 그런 거

야 마음은 다 똑같지..(중략) 그거를 억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다면 은 뭐 진짜

연애도 하겠지.. (중략)..우리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정신적인 친구지.. 뭐 연애를 하거나 애인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마음에야 지

금도 뭐 남자 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애인도 있으면 좋고.. 그런 건지..

(중략) 아무리 과부, 홀아비라도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애인으

로 서로 사귀고 그러는 것은 다 간음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간음

죄가 제일로 크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정신적으로, 제일로 친한, 제일로 좋은 친구.. 그런 거지.. 절대적으로

애인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사례 4, 여/74)

주제 3. 성적 감정의 재발견

① 이성과의 만남으로 성적 감정을 새롭게 체험하다

자신에게 더 이상은 허락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적 느

낌이 이성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난다. 이성의 접근에 처녀같은 감정이 살아나 부

끄러움과 가슴설레임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마음이 끌리는 이성상

대에 대한 독점욕을 느끼며 그에 따른 기대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기도 한다.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부대끼니까.. .......(중략).. 아이, 이건 내가

영감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도 안 준 손인데.. 그러면서 막 빼고 그러

니까 갑자기 어깨를 확 껴안잖아?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할 뻔했다고..

(중략)... 그러면서 그 순간에 ..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게 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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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가지고선 이 나이에도 남자들이 저렇게 친구하자고 간절하게, 저

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

가 없더라고,, 그때 만해도 내가 예순 다섯, 이제 늙어 가는 마당인데

시집 장가가기 전에 그런 감정을 가지면 부끄럽고, ....(중략)...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내가 예순 다섯이라는 이 늙은 나이에 그런 장면이 오는데

그게 처녀 때나 예순 다섯 살 먹은 그 나이나 부끄럽고 그런 것이 똑

같더라 이거지....(사례 2, 여/73)

동성친구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사귀는 중에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머 쟤는 나하고 보다 저 이하고 더 친한가

봐.. 이런 시기심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이성은 훨씬 더 그게 달라요..

이성간에 친구라고 하면은 의심이라고 할까, 시기심..(사례 4, 여/74)

암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제일로 친한 친구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제일로 좋은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게 욕심일까, 시기심일까.. 욕

심인가 시기심인가 그러는 거지.. 딴 사람들 여럿하고 다 친하고 그런

게 나는 안 좋은 거야.. 나하고만 더 친했으면 좋겠고, 또 나하고만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말하자면 나만 친하면 좋겠다.. 이런 거지..(사

례 4, 여/74)

질투같은 거도 하지. 나도 그래요. (중략) 몇 달 흘러서 내가 겨울에

코트에다가 비슷한 걸로 모자를 쓰고 갔거든. 둘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귀엽고 그렇긴 한데, 아주 삐쩍 마르고 키도 작고 피부가 자

글자글해, 온 얼굴이 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앞을 지나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여사님,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

십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괜찮았거든. 그래서 속으로 지나면서 그

랬어. 아휴 너 비교해봐라. 너 나중에 후회할 거다 그랬지. 그 커플은

지금까지 모임에 같이 나와.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사례 11, 여/66)

② 이성의 관심에 대한 구애적 욕구로 자신을 장식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자들은 이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성에게 보다 매력적으

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성과의 모임에는 더욱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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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변화라도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상대의 관심을 얻었을 때 하

루종일 기쁘고 혼자서도 웃게 되며, 어깨가 으쓱해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성친구들과 있는 건) 틀리지 그럼. 같은 동성끼리 친구하고 있는

것과. 남녀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서로 재미가 있지. 이성끼리 있는

다는 자체가 재밌는 건 인자 대화를 해도 더 부드럽고, 또 뭐야 그런

거지. 그런 모임에 나갈 땐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젊은 옷이라도, 넥타

이라도 화려한 넥타이라도 매고 이렇게 가고싶고 그러지. 동성보단 이

성에 더 신경쓰게 되지. 할머니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더 의

식이 되고 그러지(사례 9, 남/72).

남자친구를 만날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잘 보일려고 하는 게 그게

여자의 마음이지.. 옷도 이왕이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 되도록이면 잘

보이고 싶어하고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고 마음이, 동성을 만날 때는 그

런 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구..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그런 거를 신경 쓰게 되지.. 그리고 또 이 옷은 참 이쁘네, 매일

이런 것만 입고 다니지 그런 소리 듣는, 이왕이면 상대가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차림을 할려고 하고 그런 거.. 그런데 동성끼리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지, 물론 동성친구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추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보다는 예쁘다, 산뜻하다, 고상하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좋아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친구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쓰지..

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옷이 달라졌으면 어머 옷이

달라졌네, 이거 참 이쁘네, 아 언제 그게 참 이쁘더라, 좋더라 하는.. 그

런 관심을 가져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좋아하지..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날 하루종일... 혼자서도 웃음이 나오고., 어깨가 으쓱하곤 할 때도 있

어.(사례 4, 여/74)

③ 이성과 어울림에서 동성모임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다

나이가 들어도 동성과의 어울림과 이성과의 어울림은 다르게 다가온다. 동성끼

리의 모임과 비교하여 이성과 함께 하는 모임이 보다 활기차게 되며, 재미를 느낀

다. 비단 사별이나 이혼을 한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가 있는 참여자들에게

- 48 -



도 동성간의 모임과 이성간의 만남은 느낌이 달라 이성과 함께 하는 자리가 더

활력있고 흥미있게 느껴진다.

늙었는데도 그래도 남자라고, 남자들이 같이 노니까 더 재미있는 거

같다" 그러면서 애들끼리 재미나게 웃는다고.. 늙었어도 우리끼리만 가

면 좀 맹숭맹숭, 우리끼리 잘 들 노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1년에 한 두

어 번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사례 3, 여/66)

남자 여자니까 맛이 다르지... 남자 여자니까 분위기가 벌써 다르고..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고, 여자는 또 이렇게 받는 맛이

있고... 그건 확실해. 그래가지고 손을 붙들었어요. 손도 붙들고, 칭칭대

(계단) 올라갈 때 이쪽 발 요쪽 발 양쪽 발에 이런 쪽으로 힘을 주니

까.. 괜찮어! 재밌어! 올라갈 때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그 서예하던 여

자 있지? ..(중략)..그 뒤에서부터 놀려. 그럼 놀려라 실컷 놀려라 그러

구 난 신난다 하지..(사례 2, 여/73)

또한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일대일 남녀간의 만남이 아니라, 단순히 이성간에

여럿이 어울리는 모임에서도 이성과 함께 함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에서 보다 즐

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남녀들이 서로 모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성행위)을 전제로 하는 것

이 아니고, 남녀간의 생활도 틀리고,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틀리

고 그러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하여간에 남녀간에는 재미가 있고, 동성 간에는 재미가 없

다 이거야.. (중략) 몇몇끼리 웃을 일은 있었어도 단체적으로 웃을 일은

없었다 이거야.. 여자끼리 가나 남자들끼리 가나 똑같아요.. (중략)남녀

가 같이 가는 것과는 참 틀리다 이거야.. 동성 간에 가는 것은 그렇다

이거야..(사례 1, 남/74)

이 여자, 남자 똑같애요. 가만있으면 그 사람 생각이 나죠. 눈에 딱

떠오르고. 사랑이 그거죠. 그 사람도 내가 보고싶어 죽을 지경이지, 아

일 보고 있어도.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면 또 미안할까봐 전화를 못

걸어. 6년이 되도, 십년이 되더라도. 두 내외가 참 행복한 여자들 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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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목소리만 듣고 싶어도 전화를 거는 거에요. 그게 진짜에요. (사례

10, 남/77)

④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을 기대하다

젊음에 대한 그리움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제 자신에게서는 멀어진 것으로

치부했던, 젊은 시절 가졌던 성적 느낌과 욕망을 다시금 느끼고 이를 실현하고 충

족감을 맛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어난다. 죽기 전에...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

서... 란 표현은 이러한 마음이 실제로 욕망을 실현하려는 강한 힘으로 드러나지

는 않더라도 절실한 갈망의 형태로 아쉬움과 함께 혼재되어 깊숙이 자리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복지관의 할머니 중..) 70% 가까이 과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도 성적 욕망이 있다는 거야.. (중략) 처음에는 노인이 뭐 그래 그

러고 지냈는데.. 그것이 다 젊을 때, 아득한 딴 세상의 이야기 같고, 이

제는 오래 혼자 살다보니까 내가 그것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또 내가

언제 남자하고 동침을 해봤던가, 안 해봤던가..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거의가 든다는 거야.. (사

례1, 남/74)

욕심에 솔직히 죄가 안 되고, 서로가 진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러면 실제 경험을 좀 해봤으면 하는 욕심은 좀 있지.. 아무래도 자기

가 혼자 자위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인간 대 인간으로서, 죽기 전에 그

런 경험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하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거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사례 4, 여

/74)

김(사례 6, 여/ 83)은 아직 자신이 여자로서 생명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만

약 안되더라도 한번 그전처럼 해보고 싶고, 젊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인정

받기를 원하고 있다. 성행위의 의미가 욕구배설이나 오르가즘의 성취로만 표방되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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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사례 6, 여/ 83)도 아직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가

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든든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였다. 이성을 통해 나의 존재가

의미있게 다가오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동시에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다른 거는 있어도 대부분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마음에는 있어

도.. 손 붙잡고, 끌어안아 주고.. 그거는 그렇게 보통으로 해도.. 그 이

상은 피차간에 좀 어려워요.. (중략)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

음이 있지요..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은 있

는 거예요...(중략) 지금도 가끔씩 그전처럼 한번씩 해봤으면.. 하는 생각

은 있지요.. 그러나 잘 안 돼.. (중략) 아주 체념을 해 버리면 그런 생각

도 싹 없어지는데.. 그렇지, 과거에 젊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느끼던

그런 거를 한번 더 그래봤으면.. 하는 건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그런

욕구는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 봤으면 이런 마음도 있어요..(사례 6, 여/83)

내가 아직 여자로서의 생명이 있나..(성행위같은)그런 거 솔직히 해보

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나도 아직 여자로서의 가치가 있고, 여자로

서의 생명이 있는 건가? 뭐 대게 여자들, 친구들 보면은 그 어떤 친구

보고도 내가 그랬어. 그렇게 잘생긴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그렇게 멋

쟁이가 왜 애인이 없어? 애인 좀 하지. 친구들 아니면 영감도 뭐. 에이

이제 무슨, 애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영감이 무슨 소용있어? 우리끼

리 막 터놓고 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애인이 필요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난 그렇지가 않다고. 사실은. 난 아직 젊음이

있다고 생각해.....(중략)손잡고 걸으면 아주 든든하고 나도 이렇게 손잡

고 걸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하는 만족감이라고..해야 하나 자존심이

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거 든든하고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거 이상한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든든하고 좋고 나도 손잡고 거닐 수 있는

친구가 상대가 있구나 이런 마음에 굉장히 흐뭇한 거지(사례 4, 여/74).

그리고 여성노인들의 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욕구 실현의 경험은 그만큼 여

성노인들이 성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남편 죽고 나서 꿈에 남편이 보이고 섹스하고 그런 꿈 꾼 적은 몇

번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하나도 꿈에 나타나서 남편과 했다고 그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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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그렇게 꾸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지. 허무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

친구하나는 노골적으로, 물론 이런 앤 열에 하나야. 걔는 남자가 필요

하다고 했어. 그러더니 부인있는 유부남 애인을 만들었지...(사례 11, 여

/66)

주제 4.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① 성별에 따라 다르게 여성성 , 남성성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보이다

김(사례 5, 남/ 66)의 경우, 남자다움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힘이

남성성을 대표한다고 여기던 생각에서 변화하여 심적 강인성을 남성다움으로 여

기고 있었다. 가치있는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태

도, 즉 육체가 아닌 인성에서 발현되는 능력에 남자다움이 있다고 여긴다. 젊어서

의 육체적 힘에 부여했던 남성성에 대한 생각에서 나이 들어서는 열정적이고 도

전적인 성품을 남자답다고 여기게 된 개념의 변화는 육체적인 힘의 하락에 대해

합리화하는 기제로서의 작용도 있다고 여겨진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남자답다

라는 것은 조금은 공격적인, 도전적인 또는 열정적이다.. 그런 거 아닐

까요? ...(중략) 젊었을 때야 뭐 남자답다 하면은 육체적인 씩씩함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했겠죠..나이가 들면서 는 이제.. 가치에 대한 거, 사

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 도전적, 열정적.. 성공감.. 뭐 이런 거 아닐

까요? (중략) (나 스스로도) 어려운 약속을 지킬 때.. 책임을 다할 때..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약속을 지킨다든지,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남자답다고 생각하는데요..(사례 5, 남/66)

남자다움에 대한 생각은 젊었을 때와 비슷해요. 남자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남자다워야 되거든요. 참하고 유한 남자는 그건 끝난 사람이에

요. ....우선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되요. 그러고 여자하고 상대할 때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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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리드할 수 있어야 되요.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요. 그걸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상대방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래서 매너가 있어야지. 뭐 사람 비위 맞춰주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쫓아서 와요. 남자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

자는 항상 의지할려고 그럽니다. 여자는 의지할려고 하지 독립적으로

산다는 건 본성이 아니에요. 여자는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키울려

고 그래요. 자기가 앞장서서 국회의원 된다는 건 다 불행한 사람들이

야. 여자 지금 국회의원이나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

이야. 남자하고 싸우고 헤어진 거, 남자 미리 죽인 거.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 억세면요 남자가 간이 죽습니다. 남자는 여자 잘못 만나면 간

이 절단나고,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심장이 절단나요. (사례10, 남

/77)

남자참여자들은 그저 얌전한 것에서 느끼던 여성성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수

용적이고 생명력을 키워주는 힘을 여자답다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여자들을 스

스로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자들을 맘껏 활동할 수 있게 보조하는 존재로서 바

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남자노인들의 표현은 도전하는 심적 강인성에서 보여지

는 남성성과 그와 비교되게 배려함으로 대표되는 여성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러나 젊은 시절 가졌던 얌전한 모습 또는 성적 매력을 가진 모습의 여성상이나

지금의 포용해주고 부드러운 모습의 여성상, 두 가지 모두가 말하고 있는 여성성

은 결국 남성위주의 가치관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고 보필하면서도 자

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모습이다.

여자답다고 하는 것은 수용적이라든지, 환경적인 분위기를 포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중략) 젊었을 적에야 여자답다고 하면은 얌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처자 같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겠죠.. (중략)

(지금은) 여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대지가 만 생물들에게 자연환경을 제

공하듯이, 수용하고 생명력에 대해서 배려하고 간접적으로라도 힘이 되

어주는 거, 기반이 되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사례 5, 남/66)

- 53 -



여자로서는 남자의 뜻을 다 받들어 주고, 이런 사람이 참 여성답지..

(사례 9, 남/72)

젊었을 때 여자답다고 생각한 거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활동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표현력도 좋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지

금은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나를... 남자도 허전합니다. 혼자 있을 땐

허전해요, 내가 뭘 하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그래 인제 옆구리

를 이렇게... 남자 사랑한다면 옆구리를 이렇게 안아주지. 그냥 부드러운

사람,.. 우리 나이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요...우선 여자는 부드러워야

되고, 내조방법이 전항적이 아니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네 그래요 이렇게 긍정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내놨

을 때....제일 여자다운 건, 여자는 부드럽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일단

긍정을 하고 얘기해야되요. 대개 여자들이 전항적(전투적)이에요. 정면

돌파를 할려고 그래요.(사례 10, 남/77)

한편, 여자노인들은 위엄있고 힘이 있는 남성보다는 따뜻하고 포용력있는 상대

가 남자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데, 이 이면에는 억눌린 관계가 아니라 좀더 편안하

고 대등한 관계에 대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 전에도 남자라면은 위엄이 있고, 좀 대범하고 그런 사람을 결혼

상대로 생각을 했고, 또 나이 차이도 좀 있어야 할 꺼다 그랬지.. 그런

데 지금 같아서는 차라리 자상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고귀한 데가

있어야지..(중략)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여

자들한테,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쩍이는 사람들도 물론 남자답지 못

하게 보이고, 또 아무 것도 아닌데 괜히 트집잡고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남자답지 않게 보이고.. (사례 4, 여/74)

그렇지만 여자노인들은 여자의 도리를 지키고 살면서 곱고 우아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여자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화장을 한다. 스스로도 여성성에 대해

서는 여전히 기존의 보수적인 여성다움이나 역할관념을 가지고 있어, 여자가 조신

하게 처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살아온 현재 노인세대의 수동적인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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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여자니까 여자의 도리를 지키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함부

로, 여자니까 행동을 조심을 해야지.. 나는 아직도 그거는 지니고 살아

요.. 여자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보다, 행동으로도 함부로 하는 것보

다는 .. 그런 건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디까지나 여자는 여자니

까.. 그래서 내가 구식이라 그런 진 몰라도 그거는 내가 여자다운 생

각이다 싶고 그래요..(중략) 여자로서의 변화가 나는 없는 거 같아, 젊을

때나 지금이나.. 여자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참 곱게 늙었다 .. 그

게 내 욕심인지는 몰라도 난 참 고귀하고 우아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천하게 보이는 거는 아주 싫어.. 어딜 가던지 그냥 보통

할머니하고는 다르시네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듣기 좋고.. (사례 4, 여

/74)

여자에서 떠난 거지. 여자는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70이 넘었잖

우? 그래도 여자야. 여자기 때문에 곱게 모든 걸 행동을 해야 하구. 여

자답게 화장이든지 옷이든지... (중략) 아침에 일어나서도 늙었다고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딱 세수하고 세안하고 머리 빗고 얼굴 다듬어서

루즈라도 바르고, 아이들 앞에서 밥상에 앉아서 깨끗하게 할머니가 앉

아야 돼. 왜 집에서 홈드레스라도 입는데, 70이 됐건 80이 먹건 야한

옷 입고 뭐가 어때요? 누가 뭐래요? 운동장에 나가려면 티라도 야한

거 입고 나가서 좇아 하면 하는 거지, 뭐. 등신이기 전에 다들 해. 에어

로빅 같은 것도 다들 쫓아서 해요. 여자들이 마음먹기에 달렸고, 자기

가 즐기고 살려고 노력을 하면요, 70, 80이 문제가 아니라니깐. (중략)

여자라는 사람들은 80이 되도 가꾸고 있어야 하고, 그...여자 준비가 되

어 있어야 하고, 여자 노릇을 해야 하고.. (사례 2, 여/73)

②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수용적 자세로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다

참여자들은 남자들의 사회생활과 연결되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역할을 갖

고 있었지만, 은퇴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자 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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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박(사례1, 남/ 73)도 젊었을 때 가졌던 사회적 성공에 대한 가치보다 가정을

지키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고

자 한다.

남편의 역할, 다시 말해서 남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서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 하

에서 모든 것을 보는데...(중략)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었건 장

관이 되었건.. 가정이 우선 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좋은 자리도 하나

필요가 없는 거야.. 가정이 가장 위이고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대통령

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좋

은 행복한 가정을 가진 거니까.. 내 입에 웃음이 있고, 자식들이 웃음이

있고 그런 가정은 그것이 바로 성공된 가정이라 이거야.... (사례 1, 남

/74)

그러나 남자노인들의 경우 일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자신의 대치 역할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을 다 성공적으로 키우고 결혼을 시킨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할이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여 스스로 자식들

을 지켜보는 것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안위한다. 그러면서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편함을 종교활동이나 사회에서의 봉사를 함으

로써 자신의 설 자리와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저 자식들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농촌에서 논일을 할 때 주인

은 일을 안 하고 옆에 서서 보고만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딴 짓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내가 있는 동안

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없다 이거지.. (중략)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그저

자식들한테 우는 소리, 미운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저그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마지막에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만

판단해 볼 따름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시정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저 집안에서 조용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상이 아니겠

어요..(중략)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이라도 봉사를 더 해봤으

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소망은 이거지.. 아무런 의미없이 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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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마지막까지 의미있게 살려면..(사례1, 남/74)

여자노인들 역시 일생동안 지속되었던 돌보는 역할에 대해 새삼 의미를 부여

한다. 손자를 돌보면서 자신이 수행할 역할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위안감을 느

끼게 해준다. 자신이 앞으로도 15년 동안 손자를 돌보는 역할을 가짐으로써 자신

의 생활이 동물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 수준과 분리되어 한층 고차원적 수준에서

가치있게 영위되리라고 생각한다. 조부모 역할이 가치있는 노동이라는 만족감과

함께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힘을 상실하고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야 하는 역할전이상태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크다고 표현

하기도 하여, 돌보는 역할이 우리세대의 노인들의 성정체감에 매우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역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딸이 직장을 너무 좋은 데를 다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할머니들이

바쁘더라구.. 그 손주를 반은 길러 주게 되더라구.. 그러니까 지금도 몸

이 편치가 않지,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들 살아요.. 늙

어서 편하자고만 하면 사람은 편할려고만 하면 죽어야지..(중략)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쟤 엄마가 활동을 할려면 쟤가 지금 여섯 살

이거든? 이제 한 스무 살 때까지 내가 거들어주면 그 다음엔 이제 할

머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15년까지

는 그래도 내가 가치가 있게 사는 거지,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로 되는 사람이 되서 살아야지, 그저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그

냥 놀기 좋아하니까 놀고.. 친구들하고, 또 남자들하고도 같이 노래방이

나 같고.. 그런 것도 참 재미있더라고? 그래도 그게 일을 하고 노니까

재미있지, 그저 놀기만 하면 뭐가 재미가 있어? .. 일을 하고 놀아야 노

는 게 더 재미있는 거지.. 또 그리고 내가 보람있게 손주한테 필요한

할머니라든지, 딸한테 좀 도움이 된다든지, 또 며느리한테도.. 그렇잖

아? 그러니까 그냥 그저 동물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야.. (중

략) 그냥 한 일흔에서 일흔 다섯 살 사이에 죽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

같애..(중략) 어떤 의미로는 좀 과격한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딱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 그 보담 늙으면 다니

는데 자기도 불편하고, 또 자식들도 귀찮게 되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

는 건 ..참을 수 없지.. (사례 3, 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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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례1, 남/ 74)은 이제 자식이나 아내에 대해 권위적 힘을 행사하면서 군림

하는 역할자로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고 멋진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권위적 힘에서가

아니라 의미있는 역할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고 자신의 인생을 값지게 통합하

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나 왕처럼 군림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단돈 만원이라

도 주면은 받고, 안 받는다는 말은 절대 안 하지.. 그리도 또 뭐 안 주

면 달라는 말은 안 하지, 왜? 내가 그것 없어도 먹고 살기는 하니까..

또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것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그것도

하나 해주고..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는 멋진 상을 남겨 놓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사회봉사도 하고..(사례1, 남/74)

③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고 ,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운 관계를 원하다

참여자들은 서로가 사회적 체면이나 자식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무

와 책임으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로 만나기를 희망한다. 박(사례 3, 여

/ 66)과 우(사례 4, 여/ 74)는 앞으로 혼자 지내면서 외롭게 될 지라도 다시 누군가

를 전적으로 수발하면서 자유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특히 박(사례 3, 여/ 66)

은 남편이 기둥이라고 여기고 현재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하지 않고 이성과 어울리는 친구들에게 묘한 질투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

는 주어진 의무를 내버릴 수는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체적으

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부러움이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사별한 민

(사례 2, 여/ 73)은 재혼했다가 남자의 가족으로 제대로 수용되지 못 하고 남자가

죽게 되면 여자들의 신세는 처량맞게 된다고 표현하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무릅

쓰고 재혼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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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기둥이지, 뭐 든든한 기둥.. 그런데 기둥인데 없어보질 못했

으니 그 심리를 모르는데 보면은 혼자되면은 그렇게 혼자 살지를 못하

더라고.. 그게 결혼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꼭 나 같으면 나 혼자 살아,

우리 집에서.. (중략) 영감이라고 있으면 나한테 뭐 자유가 있어요? 없

잖아..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꽁지가

빠지게 뛰어들어가야 하고, 또 나는 일단 자식이나 남편이 있는데도 내

맘대로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못 되거든..(중략) 그래서 이제 내가 개발

을 한 게 나 혼자서 집에서, 외출을 안 하고도 즐길 수 있는.. 뭐 나 혼

자 꽃을 가꾼다든지, 뜨개질을 한다거나 재봉질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서 사는데 만약에 그런 식구들한테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돌아다니는 것도.. (중략)

되게 약아빠진 여자들이요 결혼을 안 하고 돈 좀 있으면 그냥 그렇

게 동창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결혼은 안 해요. 여자는 결혼을 해봐야

남자 치다꺼리나 하고, 뭐 우리 나라 남자들이 여자 일시키지, 뭐 여자

가 남자보고 일시키겠어? 반찬 해먹는 것도 신경이 쓰이잖아.. 그냥 편

하고 싶은 건데.. (사례 3, 여/66)

나는 누가 지금 결혼을 하자고 하면 나는 그거는 또 싫어..내가 이기

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그 수발을 내가 다 해야 하고,

뭐 책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라고만 하면 그냥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고, 또 차 마시고 싶을 때는 차 마시

고.. 참 속상한 일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사이가 부담이 없

고, 좋지..(사례 4, 여/74)

편안함을 따라야지.. 자식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 잠깐 남자 품

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 위주로 하면 말이 되냐 이거요.. 아니 그렇게

자식들이 제 부모하고 재미나게 좀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다

늙어서 그렇게 자식들 뜻을 어기고 가기를 가.. 또 갔다가 만약에 그

남편이 죽어서 이제 오갈 데도 없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난초되요, 여자

들이.. 이리 갈 데도 없고, 저리 갈 데도 없고.. 뭐 자기 아버지도 죽었

는데 그 집에서 그 여자를 뭘 얼마나 위하겠어.. 그 늙어서 잠깐 산 사

람이니.. 그러니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지.. 여자 팔자 뒤웅박 팔

자라고.. 잘못 하다가는 아주 이거 고약한 팔자가 되는 거고..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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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73)

따라서 결혼보다는 부담없는 연애가 좋다는 생각이 많다. 이러한 생각들은 비

단 여자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자노인들의 경우에도 현재 자신의 몸이 건강

한 경우에는 법적 관계를 거쳐 가사나 수발을 담당해 줄 상대를 확보하기보다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덜한 연애관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다.

절대 결혼보다도 좋은 사람 사귀는 게 좋다. 왜 결혼하면 저쪽도 지

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자식들이 존경의 사슬을 끊을 수도 있고. 생활

이 달라지니까. 돈이 수억씩 있어서 맨날 쓰고만 댕기는 내외라면 재혼

해도 좋지만은 다 어려우니까,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뭣하면 헤어진다

이거야, 헤어지면 거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간다고 도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내가 말하지, 연애가

천국이다. (사례10, 남/77)

누구든 나이먹어서 재혼하면은 나이먹은 사람은, 여자도 나이가 먹었

는데, 거기에 딸린 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들 딸이 있고, 남자도 아

들 딸이 다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재결합이라는 것은 부담이 많

고, 서로가, 여자도 부담이 많고, 남자도 부담이 많고, 서로가 부담이

많으니까 참, 친구같이 그렇게 해서 이성교제를 하면서 자기 생을 마치

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중략) 결혼을 않고 그렇게, 법적

으로 그렇게 남남이지만은, 친구같이 그렇게 지내면서, 실제적으로 보

면은 부부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중략) 그렇게 서로 파트너가 되

가지고 그렇게 서로 부담없이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거가 좋지 (사례9,

남/72)

④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아 힘있는 삶을 얻고자 하다

신(사례 11, 여/ 66)은 일명 이젠 물불 못 가리는 나이가 아니라는 표현을 하면

서 가능하면 최선의 만족을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 외로움도 달래면서 자신의 취

약한 부분을 메워 줄 그런 상대를 찾고 싶지만, 현재 자신의 위치보다 하락하게

될 만남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남편보다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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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은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며, 자연히 상대를 고르기가 젊을 때보다 더욱 어

렵다고 느낀다.

혼자 되신 분 중에 뭐 아파트든지 집이나 있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

러면 그냥 연인으로 우리 집에도 놀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연인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야. 근데 그렇게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내 나이에는 알맞아야 되고, 젊었을 때 상대자를 찾는 것보다 나이 들

어서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내 남편보다 더 높이 보게 되더라고 이상

하게.. 비교해서 떨어진다 싶으면 싫더라고, ..(사례 11, 여/66)

첫째로 남자다운 외모.. 그거는 순 내 경우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도 냄새나고 꾸지레하고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은 영.. 그러니까 남자

도 좀, 지식도 있고 자기 몸도 깨끗이 가꿀 수 있는 남자면 노인이라도

좋지요.. (사례 6, 여/83)

현재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또한 자식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편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고 느끼

는 경우에는, 이런 불편한 환경에서의 탈출을 가능케 할 상대에 대해 더욱 적극적

인 자세를 가진다. 특히 우리 나라 여자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경제력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작용한다.

먹을 게 없고, 며느리하고도 안 좋고, 자식들도 그 하나 있는 엄마를

못 살게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 관계가 편안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

람들은 누가 데려다가 잘 먹이고 잘 가꾸어 주면은 이쪽 집에도 편하

고, 그 자식들하고 먼저 살던 집 말야.. 우선 지들이 엄마 걱정을 안 하

게 되니까.. 지들이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먹을 것도 잘 못 먹이고 그

랬는데 좋은 사람 누가 데려다가 호강시켜 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가라 이거야.. 나쁘게 될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다 경우가 다른

거야.. 그리고 또 왜 못 가서 안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각각이야.. (사례 2, 여/73)

언제는 강원도에 놀러가자고 그래. 그래서 오늘 못 오냐고 그랬더니,

그럼 가서 자고 와야지, 어떻게 오늘 오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난 그런 거 싫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래 나같이 돈 없고 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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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좋아하겠어 하면서 비꼬는 소릴 하더라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 없인 못 살잖아. 우리가 세상을 살만큼 살았는데, 돈없는 노인 데려

다가 내가 먹여살릴 거야, 아니잖아? 나도 몇 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혼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있는 형편이더라

고. 인품도 괜찮고,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인품만 좋으면 뭘

해? 밥값이라도 낼 만하고, 자기가 살만해야 받아들이지. 그게 아니면

이 나이에 귀찮게 뭐하러 남자를 받아들여? 젊어서야 물불 모르고 한

다지만 늙어서는 경제적인 게 더 따른다니까. 그래서 힘들어. (사례 11,

여/66)

한편, 남자노인들은 수발에 대한 필요를 크게 꼽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들은

가사일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버겁고, 또한 며느리가 있더라도 배우

자만큼 편하지 않음을 느낀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해 예민해지고 자신

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한다. 언제 자신의 육체

가 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간병의 역할을 성심

으로 해 줄 이성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은 생로병사인 건데.. 병이 들어

서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뒷바라지를 하겠는가? 그거는 며느

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딸이 있다면 좀 나을 테지만 나는 딸이

없어요.. 그러니 재혼한 아내라도 옆에 있으면 남 보기에도 그게 낫지

않겠는가.. 또 요새 보면 간호사 말고 간병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치만 그런 사람들이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로 성의를 갖고 해주겠는

가.. 이런 생각을 할 적에 내 아내라도, 아니면 애인이라도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사례 7, 남/78)

성에 대한 강한 욕구 역시 이성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한다. 여성이건 남성

이건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성적 육체관계를 같이 나눌 상대가 필요하

다. 자신의 다양한 필요를 채울 가장 적당한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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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가야해, 남자.. 남자의 품이 그리운 사람

들은 또 가야해.. 우린 그걸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못 참는 여

자들은 가야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람마다 다른 거야..(중략) 나는

그 여자 스스로가 그걸 원하고, 좋아하고, 꼭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여자들은 꼭 가야해.. (사례 2, 여/73)

그리고 또 아직도 성기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꼭 있어야겠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사례 7, 남/78)

김(사례7, 남/ 78)은 단지 자신과 자식을 수발하고 성적상대로서의 역할을 해

줄 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재혼을 했다고 한다. 한번 결혼한 여자는 헌 사람이

므로 단순히 서로의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적 만남이었고, 이 때문

에 성적행위를 통한 만족감도 본처와 차이가 났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노인세대에서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단순히 자신의 기본적 생활을

수발하는 역할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전통

적인 보수적 가치관하에서의 여성의 순결이데올로기는 노인기에서도 여성노인에

게 여전히 정절이란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성이라는 그 매개가 깊고, 얕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만족도를 100%라고 볼 때 자기의 본처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랬을 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의 경우입니다만 재혼의

경우에.. 이건 원래 내 물건이 아니었다 그랬을 때보다는 이것은 처음

부터 내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산 것이다 그런 것에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그러면 하물며 사람의 경우에

는 저 사람은 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같이 앞

으로 자식을 같이 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피차 불행한 처지에 서

로가 필요한 조건을 나눈다.. 그런 식으로 의식 구조 자체에 차이가 생

겨요.. 그러니 서로가 만족감도 덜하고... 이렇게 내가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겠지.. 그땐 그랬어요..(사례 7, 남/78)

또한 김(사례5, 남/ 66)은 젊었을 적 성적 욕구는 배고픔에 허겁지겁 음식을 먹

는 것과 같이 무조건적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취향이나 성적 욕구가 좀더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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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섬세해져, 자신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계를 음미할 수 있는 상대

를 찾고자 한다고 한다.

젊었을 때에는 젊은 혈기에 예를 들어 치마만 둘렀다 하면은 무조건

밑에, 그 귀중한 것이 불끈불끈 한다던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은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은 줄어들고.. 조금은 탐미심이라든지 그런

것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섬세해지고, 세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심미, 자기가 타고난 그런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이

런 것들을 잘 알아가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대상 쪽으로 가려가겠죠..

(중략) 젊었을 적에는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대

포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냥 자연환경적으로 주어진 여건 중에서 택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자기 자신이 어떤 것

을 더 원하고 있다든지, 더 적합하다든지 이런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조금은 그 대상에 대한 것이 좁아지겠죠.. 젊었을 적의 욕구가 배고픔

을 채우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허겁지겁 먹는 거라면.. 나이들어서는

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음미하

며 먹은 미식가 같다고 할 까요.. (사례 5, 남/66)

⑤ 여생의 동반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남녀간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다

나이가 들면서 남자노인들은 여자들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여

러모로 의지를 하려 한다. 가정 내에서 일방적으로 권위적 위치에 있던 남자노인

들이 젊었을 때 당연시했던 여필종부로서의 아내의 역할에 대해 나이가 들어가면

서 다르게 받아들인다.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으로서 여성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보필하는 아내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아내를 존중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진다. 아내의 존재에 대해 의식하지 않았던

것은, 결혼 전에 서로의 얼굴조차 못 본 채로 부모의 권유에 의해 결혼을 해야만

했던 시대적 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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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산다 이거야.. (중략) 나이가 들어서

는 가정적으로 꼭 필요한 보조 역할을 해주고.. 의식주 같은 문제야 내

가 돈을 벌어서 해결을 하고 그러치만은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또 이해의 상대 역할도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좋

으냐, 나쁘냐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 여자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것

이지.. (사례 1, 남/74)

우리 남자들은 노후를 의지하고 결혼보다도, 또 결혼해도 그래요. 결

혼이전에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그럴 남자를 구하는 여자, 그리고

비용이, 돈 있고 없고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

고가 관계가 없고, 내가 좋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란 생

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례 10,

남/77)

젊었을 때는 남편이 아무래도 여자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아내라는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를

않았거든? 그런데 차츰 차츰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략) 응

당 그래야 했던 거, 말하자면 여필종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내라는 약한 여자의 입장을 내가 생각을 좀 해야겠다....

(중략) 나이가 차츰 들면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아내의 위치를 감싸주

고, 또 존경을 하고.. 차차 그것을 깨닫게 되고 또 더더욱 가까워지고..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로 아내를 생각하고 감싸주고 그랬지.. (중략) 나

이가 들면서는 자기 아내에 대한, 고생을 했다든지, 자기를 보필했다든

지.. 그런 공로가 있잖아요? 그런 공로를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

을 반성도 하고.. 바람을 피웠다든지, 이런 결과를 서로가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 (사례 7, 남/78)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 친구들도 거기에 보면,

지금 보면 부부간에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별로 없어. 나는 금혼, 나

하고 50십년, 기념식도 하고... 요즘에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는 이제 귀

중하게 생각하고 그런께. 나를 영감으로 보필을 하고, 뜻을 맞춰주고

그러니까(사례 9, 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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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아내의

견해를 존중하게 된다.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 비해 그 유대

가 튼튼하기에 남편들은 점점 격상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과 위치를 받아들인다.

서서히 나이가 육십을 넘어가고 하니까 여자가 이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더라고.. (중략) 또 여기는 곪았는데 그것을 못보고 앞만 보고 가

는 게 남자더라 이거야.. 이것을 여자가 잘 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하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나는 모든 가사는 여자 하는 대로만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잘 되고, 웃음도 나오고.. (중략) 여자

는 그저 참모 역할만을 했었는데.. 이제는 보면 격상이 되어 가지고 이

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점수로 보면은 50점, 50점이 아니냐

이거야.. 오히려 이제는 여자가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봐야지.. 그러니 나이가 많으면은 경제도 모두 안쪽으로 들어가고, 집안

문제도 그렇고.. 또 자식들 생각하는 것도... (사례1, 남/74)

우리 나라 노인세대는 대부분의 생활을 자녀 위주로 지내왔지만, 자녀를 통해

서는 해소되지 않는 이성에 대한 그리움을 깨닫게 된다. 신(사례11, 여/ 66)의 경우

를 보면 사별한 후 처음에는 자녀들의 눈치 보느라 재혼은 엄두도 못 냈지만, 시

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딸의 인생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임을 자각하게 되고, 여생을 함께 할 실제적인 동반자에 대한

그리움을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용기가 생긴다. 술을 먹고 와도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았던 남편, 그러한 남편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외로움이 없

었다는 여든을 넘긴 김(사례6, 여/ 83)의 경우나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같이 덮던

이불을 자르기까지 했다는 신(사례11, 여/ 66)의 경우는 이성을 통해 얻는 정서적

충족감이 결핍된 외로운 상태가 노년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짐작케 한

다.

어쨌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딸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인데, 한 삼 년 뒤에 했어야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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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외로와서 쓰겠어? 딸이랑 남편이랑 다르지. 내가 손자 다섯 살까

지 봐줬는데 이사가는 건 따라 못 가겠더라고. 친구들은 왜 가서 있지.

왜 혼자 있느냐 그러는데 난 안 그래. 내 취미생활도 하고 해야지. 내

인생도 있는데.. 친척들이랑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거기 가서 아는

사람도 없이 왜 그러고 살아. 물론 같이 갔어야 옳지. 그래도 지금은

이런 생각도 있어. 사람 있으면 나 이런 사람 있는데, 서로 도움도 주

고 왔다갔다하면서 산다, 이렇게 털어놓고 싶은 심정도 생겼어. 그러면

어쩌겠어, 자기인들. 같이 저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사례 11, 여/66)

물론 혼자 있으면 적적하지만은 부부생활을 하면은 적적할 때가 없

었어요. 밤낮으로 서로 성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채취나 말로..

내 남편은 술을 먹고 들어와도 구수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거 같애..

그러니 그런 게 정인가 봐, 아마.. (중략). 결국은 내 남편이다 하면은

같이 끌어안고 자도 좋은 거고.. 또 뭐라고 말을 할까, 그거를? 남편

하나 있는 걸로도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거 같아요.. 외로움은 없으

니까..(사례 6, 여/83)

나 외로울까봐 챙기는 자식이 없어요. 4년 전인가 딸네 지방으로 내

려가고 추석날 처음으로 혼자서 제사 지내고 났는데,... 빈집이 휑한 게

두 다리 뻗고 앉아서 대성통곡했어요. 그처럼 서러운 게 없더라고.... 간

혹은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 사이로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 밤에 혼자 자려고 누웠을 때 ... 그때가 많이 힘들지... 가슴

이 도려나간 듯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 어느 날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 미치겠더군... 2인용 이불 있잖아 같이 덮던... 가위로 반을 확

잘라 버렸어, 생각이 좀 덜 날까 싶어서... (사례 11, 여/66)

남편과의 이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상상만으로도 끔찍

하다고 느낀다. 자식들이 근처에 살고,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지는 데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복이

라 여기게 만들 정도로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자가 앞에 죽어야 복이래요. 사는 거는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야 하

는데 복은 남자 앞에서 죽어야 복이래, 그게 여자가.. 옛날부터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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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앞에 죽으면 복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나이 들어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마누라가 죽

으면 남편이 절도 해주지, 그 이상은 없지 이제 대우가.. 죽는 거도 안

보고 싶으니까 남자 앞에서 죽는 게 복이다 그거지..... 혼자 된다는 것

은 참말로 외롭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여

/68, 이)

김(사례 7, 남/ 78)은 자식들의 출세나 행복도 홀로인 자신에게는 행복함을 주

지 못한다고 느끼며 죽은 아내를 원망한다. 그렇지만 재혼한 아내에 대해서는 죽

은 아내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역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 헌 몸이라는 생각에

정을 나누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기로 아내와 아쉬움없이 이혼을 한다. 그

러나 결국 친자식들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자 하는 자신의 희망을 실현시켜 주거

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없음을 깨닫고 강한 유교적 가치관에 젖어있던 참여자 역

시 재혼한 아내를 편안히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투정도 부릴 수 있는 동반자적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성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자식이 메꿀 수 없다는 것을 자

각함으로써 이성을 동반자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외로울 때는 죽은 아내가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고 그럴까..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 같고..

잘 되지는 못했지만도 다 내 자식들이 사회에 중요한 인물로 진출해

있고 그러니까.. (중략) 그 사람도 물론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은 아니지

만 너무 원망스럽고 그렇단 말이야..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 대역이

라도 있어야겠다 해서 재혼을 하게 된 거지.. 아내에 대한 대역...(중

략)...자녀들과 같이 살아도 외로움이 있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은 낮에는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놀기

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밤에 잘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에 잘려

고 하면 외로움이 느껴지지.. 그런 거 안 느껴본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러니 잠은 안 오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투정할 사람도 없고.. 그 밤은

나 혼자 뿐이라는 거야.. 그렇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라.. 이 어려움

은 안 겪어 본 사람이 없다 이거야.. 아직 처녀나 총각이나 이런 사람

들은 희망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떳떳한 가정을 이루

고 자녀도 두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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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라.. 희망이.. 이 세상

이 내일 끝날지, 모레 끝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 외로움을 더 느

낀단 말이야, 장래나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로움은 더 크고, 마음

은 약해지고 그러지.. 그러니 어찌된 사람이건 마누라가 있으면 좋겠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경험으로 느껴보지 않은 사람

은 몰라요, 그 심정을.. 실제 그 외로움을 느끼면 참말로 기가 막히지..

사실 재혼한 아내는 내가 헌 몸이라는 생각에 가까이 하질 않았지요.

그리고 내 돈도 날리고.. 장사한다며.. 그러니까 이혼도 별 어려움 없이

그냥 했지요.. 병도 걸리고.. 스스로도 그냥 물러나더라구.. 그리고 자식

들과 그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자식들과는 다르더라

구...(중략)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부산에까지 차로 다섯 시간 거리를 갑

니다. 가서 별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사는 거구나 싶지요.. 몸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 그

쪽도 그래요. 미안해하면서도 좋아하지요. 사실 요즘엔 더 자주 가고

싶단 생각도 들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하지요. 갔다오면 마음도 한

결 편안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아요... 같이 잠을 자거나 그.. 몸을

섞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기고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게...예전

과 달라요..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나도 잘못했구나 하는 마

음도 들어요..서로가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죠...(사례 7, 남/78)

⑥ 노인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부재한 사회풍조에 대해 비판하다

박(사례 1, 남/ 74)은 노인들 중에서도 가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책

임감 없이 단순히 하룻밤 상대로 만남을 즐기거나, 신체적 쾌락을 위한 약을 찾을

뿐 서로간의 소통에는 무관심한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민(사례 2, 여/ 73)도 배우

자가 있는 데도 바람을 피는 노인들이 많고, 더욱이 신체적으로 성적 기능이 있음

을 자랑하는 여자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김(사례 7, 남/ 78)

은 노인들의 성 욕구는 여전하므로 경제력만 있다면 자신도 젊은 이들과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시인하면서, 육체를 가벼이 여기는 풍토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은 노인들

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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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때에는 외부라든지.. 참 두려운 것이 가정파탄이지.. 모두들 가

정파탄을 참 우려를 하는 거예요.. (중략)....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어떤

별다른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이 많아서는 그런 생각

을 안 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와 나의 즐

거움, 쾌락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변하더라구요..(중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자하고 하룻밤을 지냈다 하면 거기서 끝을 냅디다..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그런데 저는 그걸 못 합니다.. 끝까지 돌봐줘

야 해요, 끝까지 연락을 하고.. (중략) 나이 칠십, 팔십까지도 그게.. 힘

나는 약이 없냐고 문의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거의가 다 육체적인 쾌락이 중요하지, 뭐 내가 의지를

할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별로 없다

고 그럽니다.. (중략) 내가 보니까 거의가 쾌락입니다, 쾌락을 원하고 그

러는데.. 나는 그것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서로 의사 상통할 수

있는, 내 정신이니 정신이고.. 하는 맘에서 시작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

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가 육체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략..) 그것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례 1, 남/74)

여자노인들 중에도 자기가 멘스한다고 소문내고.. 야하게 하고, 또 딴

남자랑 바람을 쐬러 다니는 여자들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보기

에 남편이.. 마누라가 있는 남잔데 그렇데 도둑질을 하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남자를.. 그러니 말들이.. 그렇게 지조가 없어 노니까 그 소문이

아이고.. 뭐 여자가, 또 남자가.. 어쩌니 그런 더러운 소리들을 하고 다

녀.. (중략)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라 서로간의 감정으로

그렇게 저희 둘이 엔조이해 가지고 재미만 보면 되는데, 왜 그걸 하고

나서 그 여자가 뭐.. 같이 자고 났는데 요강으로 하나를 여자가 쌌다느

니, 남자 놈들이.. 그렇게 자고 나면.. 그런 것을 내가 직접 들어서 알아,

그런 거를.. 바람둥이 놈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고들 당기니.. 같이 재미

를 봤으면 자기 혼자 알고 말아야지,.. 그러면 그 여자 꼴이 뭐가 되냐

고.. 망신스럽지, 아무리 바람둥이지만은.. 그러니 여자도 욕먹고, 남자도

욕먹고 그런 거지.. 할려면 조용히 해라 그거야, 나는 아무도 모르게..

뭐 그걸 했다고 그렇게 세상이 떠들썩하게.. (중략) 그래서 내가 약은

왜 먹고, 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맨스한다, 맨스한다.. 그

렇게 내가 조금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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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그렇게 되면 못 쓰거든? 한 남자한테 지조 있게 그래야지, 여

자가.. 왜 그렇게 소란스럽게 여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니는지.. 암튼 그렇

게 결혼 안 하고 막 남의 남자랑 여자랑 자러 다니는 사람 있지.. 그게

뭐야 아유, 창피해. 끝이 안 좋다 이거야. 서로가 좋으면 그걸로 끝나야

지.. (사례 2, 여/73)

내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그땐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걸 자랑으로 삼았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해. 돈 있는 친구들은 다 어린 여자애들이나 젊은 여자들과

지금도 잘 노는 거야... (중략) 나도 돈 있고,..그러면 젊은 애들 데리고

놀지... 늙어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느끼는 욕구는. 나말고 대부분이

그럴 거야. 원조교제가 가능한 건 학교교육의 문제고, 젊은 애들의 돈

만능주의가 문제지. 어린애들이 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돈을 중요

시하는 그애들의 생각이 문제지.. 육체를 가볍게 여기고, 성관계도 거리

낌없고.. 사회풍조의 문제야. 교육이 바로 서야지..(사례 7, 남/78)

또한 박(사례10, 남/ 77)은 요즘의 여자노인들이 남자를 어떤 대화상대나 사랑

을 나누는 상대로서 만나려 하지 않고, 남자를 통해 이밥(쌀밥)을 먹으려 하는 즉,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는 심리에 대해 비판하면서, 노인들의 이성교제가 단순히 계

산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자들 생리가요, 남자 붙으면요 그 혜택을 볼라고 그래요. 여자들

생리가요 중년 여자들은요 남자 만나면 밥 한술 먹고 살 때는, 내가 이

밥 먹을려구 했지 하는 얘기. 내가 어떤 남자를 다시 시집을 갈 때는

내가 호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자들 부류에요.

젊은 세대랑 영 달라. 젊은 세대는 좋으면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거야.

...(중략) 그렇지 못하면 혼자 살지 뭐하러 같이 사느냐. 그렇게 나오는

게 교양있는 여자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몇 사람 만나봐도

다만.. 내가 경제적으로, 집도 얻어주고 그러지만, 소용없어요. 자꾸 구

실을 달아요. 근데 여자들은 만나보니까 2/3는 그래. .. 서로가 진실한

만남이 되려면 ...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 대화를 나

누는 그런 사람을 구할려고 해야 하는 거야. (사례10, 남/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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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박(사례1, 남/ 74)은 성의 신성함이 지켜지는 개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시

작하여 올바른 사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믿지만, 아울러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를 통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모델과 윤리가 제시된다면 가정과 개

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결과 사회도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있는 부산물임을 지적하

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육체도 보존이 되면서

사회까지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도 여러 연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인 인구가 7프로, 8프로가 훨씬 넘는데 이런 문제

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연구를 통해 좋게 되면은 그 가정이,

그리고 사회도 올바른 곳이 되는 것인데.. (중략)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

의 기본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서로 이해가 되고 이루어

지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중략) 사

회적으로 윤리가 변천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요즘 이혼하는

것 좀 봐요.. 나이 육십, 칠십에도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례

1, 남/74)

주제 5.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① 허물을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다

박(사례1, 남/ 74)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친구를 건져내고자 물 속으

로 뛰어들 수 있는 상대에게는, 자식이나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속마음을 털

어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민(사례 2, 여/ 73)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허

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꿈꾼다. 대표적 예로 자식들에 대한 흉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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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든든한 안식처로 믿었던 자식에게 느끼는 섭

섭함과 설움을 경쟁적 상대가 아닌 남편이나 이성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관계는 몰이해나 비난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보이지 못하는 자신의 감춰진 모습도 수용될 수 있기에 상대에

게 드러내는 관계이다. 그러한 내보임에 대해 신경쓰는 불편함이 없이 자신을 열

어 보이고 그것을 받아 줄 수 있는 이성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많으면은 내가 아내에게 할 말이 있고, 또 자식에게만 할 말

이 있고, 어떤 것은 아내나 자식이나 다 말 못하는, 그런 비밀도 간직

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할지,

이것을 외부 사람한테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둘도 없는 친구

라고 하면은, 만약 길을 가다가 하나가 물에 빠지면 죽더라고 건져내겠

다 하는 그런 정분이 있는 사이라면 충분히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

요.. (중략) 그렇게 말하기 힘든 것을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그리 많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중략)

그러나 둘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자식에게 이야기 못 하고, 이웃이

나 형제나 친척한테도 이야기 못 할 것이 친구간에는, 그 사람들이 둘

도 없는 친구가 되면은 그 사이에서는 그게 이야기가 되거든.. 그러니

이 할머니가 바람에 날려서 연못에 빠졌다고 그러면 끌어내 줄 수 있

는 사람이 되는 거지.. (사례1, 남/74)

영감이 없으면은 내가 누구랑 자식 흉을 보겠어.. 그런데 그전에 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장가를 갈려고 그러

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저렇게 늙어서 뭐 결혼을 할려고 할까?

(중략) 그랬더니 우리 저 양반이 "흉 볼 사람이 필요하잖어" 그러더라

고.. 사실 흉은 남하고 보면 그게 참 이상해질 수가 있어.. 어느 집은

어떻더라는 이야기도 그걸 남이 들으면 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부

부간에는 오래 산 그 뉘앙스가 있잖어.. 같이 오래 산 사람이고 또 같

이 늙은 사람이니까... 그런 게 참 늙어서 좋지, 그래서 나는 우리 딸한

테도 젊어서는 그냥 살아라, 부부간에 섹스를 해서 즐겁고 좋은 건 겨

우 몇 년에 불과하고 몇 년 지나가면 그게 그냥 그렇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필요한 건 한 마흔 대여섯 지나고 필요한 거 같아, 말상대로..

그래서 난 더 늙어서 결혼을 해야할 거 같아. (사례 3, 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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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끼리 서로 의지하고 애껴 주는 거 있고, 서로 말이 통하고 그러

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말 못 할 얘기도 둘이서 할 수 있잖아.. 가족

들 흉을 본다든지, 며느리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 어디로 나가겠어? 둘이서만 하는데? 그러니

어디 가서 털어놓기 힘든 것들.. 서로 나누고....(사례 2, 여/73)

김(사례5, 남/ 66)은 친한 동성은 편안함은 제공할 수 있으나 아늑함은 느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살을 맞댐으로써 완전히 내맡길 수 있는 아늑함을 동성친구에

게서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를 잘 앎으로써 자신 역시 감추지 않고 자신

을 다 드러내 보이고 눈치볼 필요없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와 같

은 상대를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안식처는 아늑함과 동시에 생동감을

제공한다고 한다. 쉼으로써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 즉 안정적 생동감을 얻게 된

다. 생동감이 포인트라 말하고 있는데, 일의 성취를 통해서 느끼는 생동감은 지속

될 수가 없다는 그의 부언을 미루어보건대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생동감은 안정

적인 의미가 중요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활기참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성친

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느낌과 유사하다라는 비유는 든든함

과 안정감이 이상적 이성관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성 친구를 통해서 더 안정적인 생동감을 느끼겠죠..(중략) 자기 집

이 없이 여관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주거가 안정이 안 되면

정신도 안정이 안 되듯이.. 시골에 가면 아늑한 자기 집이 있으면은 아

무래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고.. 서로나 타인들이 볼 때도

안정감이 생기고 그런 차이이겠죠.. 자기 위치,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

물론 자기 자리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지만은, 또 상당히 변수가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상당 기간은 이사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내

집이다 그런 마음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수 있

고 자기한테도 자신감이라든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된다고..

(중략) 동성친구라는 것은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성친구라는 것은 편안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아닐까요? (중

략)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나그네하고 자기 안식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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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겠어요? (사례 5, 남/66)

그 느낌은 이제 이런 거지.. 저이는 내가 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

을 해도 받아주고 그럴 거 같아서 내가 참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는 거야..(중략) (이성친구에게는) 언제까지나 친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무슨 일이든 거기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음

이라도 의지하고 싶고.. 그런 거죠...(중략) 이성 친구한테 하는 것이 더

믿음직해요.. 동성은 변하거든(사례 6, 여/83)

② 서로 맞춰가며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요구만을 관철시키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

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통해 맞춰나가는 관계를 가치있게 여기게 된

다. 남자노인들이나 여자노인들 모두 양보와 조화로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

화로운 상태를 추구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알

아서 맞춰가면서 사는 거..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게 그런 거지.. (중략)

이제 더 늙어갈수록 서로를 더 애끼고, 사랑하고, 전보다 정이 더 좋아

야지.. 자꾸 자꾸 정이 더 좋아지고, 싸울 일도 싸움 안 하고 서로 조금

씩 더 이해하면서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해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

각으로 서로가 상대방을 위하고 위로하면서, 이제는 성격도 잘 알잖아

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내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면

서.. 노년기에는 그게 중요한 거 같애.. 서로 맞추면서 싸우지 말고.. (중

략) 그리고 서로가 진짜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고, 성격도 맞추고

식성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되지 않겠나.. 정말로 가치 있는 거는

그런 정이지, 정.. 정이 있어야 사랑도 있고 그렇다고..(사례 4, 여/74)

(재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

때 그때 환경에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서로 양보

할 것은 하고..(사례 5, 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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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권위적인 관계라든지 일방적으로 힘이 편중된 복종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

계를 원한다.

항상 좀 어렵게, 복종하는 식으로 살았으니.. 그런데 친구한테야 어렵

게 복종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등한 친

구로서 사귀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나쁘지 않느냐 하는 소리는

그 전에 남편한테는 좀 못 해봤지.. 그렇지만 친구한테는 할 수가 있

는 거지.. (사례 4, 여/74)

박(사례 3, 여/ 66)은 결혼당시 경제적 의존 상태에 있을 때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도 종속적인 자신의 위치가 반영되는 형태로 인식되어 자신이 창녀로 전락한

듯한 몰락감과 회의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힘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서 가정 내 위치가 점점 상승되어 남편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자, 참여자

는 성행위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더 커졌을 뿐 아니라, 이제

자신에게 무기와 같은 힘을 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권위나 힘이 대등한

관계가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맨 처음 시집와서는 살면서 남편 밥을 얻어먹는데

뭐 치사스러워서... 맨 처음에는 창녀나 부인이나 뭐가 다른가.. (중략)

한 20년후에? 나도 그렇게 맞벌이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도 내가

벌어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떳떳해 지더라고.. 그리고 점점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인지.. 나에 대해 좀더 배려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건 이

제 단순한 행위지, 부부간에.. 주종관계나 그런 건 아니다 싶으니까 되

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더 그것도 깨끗해지고 그렇더라.. 이젠

밥 얻어먹고 대주는 것, 그런 것으로는 여겨지진 않더라고.. 그래서 되

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젊었을 때는 치사스러워서 무

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늙어서는 여자에게 그것도 무기는 무기

더라고.. 저렇게 영감이 금새 헬렐레해질 수가 있냐.. 그걸 내가 느꼈다

고.. 그렇게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 (사례 3, 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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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의 곁에 묶어 두기보다 상대를 위

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행복을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서로 진실로 대하고, 맘이 있으면 그 상대가 어디를 가던지 돌봐줍니

다.. 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만난 사람이 만약 재혼을 하겠다고 하

면은 여기저기 조사를 잘 해서 좋은 곳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후퇴하고.. 이것이 참다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

람 많지가 않죠, 내가 몇 명 보기야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의 다

가 육체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략).. 그것이 참 위험한 발상

입니다... (사례1, 남/74)

③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하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면에서 동격인 상대와의 만남을 이상화한다. 그런 관계에

서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이다. 동격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나 육체적 조건 등 어느 한 영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에

대한 자신의 심미성이나 육체적 조건, 종교 그리고 대화의 수준, 모든 부분이 비

슷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추구하는 바까지 일치하는 제2의 나를 찾는다.

육체나 정신, 종교 등에서 다른 입장으로 인한 갈등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더 이상

단절감을 느끼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분신과 같은 관계

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상대는 공감대의 형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든든한 관계

가 가능하다고 여긴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동격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야기가 통하고 그

런 것인데.. (중략) 친구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야 서로간에 정도 나오고 심지어는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애정도 나오고.. 부부간이라는 것은 애정을 바탕으로 부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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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인데 애정이 없으면 부부생활은 못 하는 거지.. (사례1, 남

/74)

김(사례 5, 남/ 66)은 흔히들 무시하기 쉬운 육체적 적합성에 대해 간과하지 말

고 같은 무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상대방과 정신적으로 함께

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 적합성은 이성간의 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데 우

선적으로 적용되는 데, 정신적인 것 못지않게 육체의 기능에 있어서도 서로 감당

할 수 있고 맞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거

라 여기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한 육체적 적합성은 한도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

니라 가치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 능력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육체적인 적합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으로 잘

맞느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이성간에 친구로

서 고려할 때 그 중요한 관점으로 정신적인 것, 이상에 대한 것, 취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적인 것,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정신적인 것에 못지 않게 중

요한 거 아니냐.. 젊을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맘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헤어지고 그러지만은 결국에 보면은 그 이면에

는 육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클 거라고 보는 거죠.. (중략) 정신적

이라는 거는 취미라든지, 종교라든지, 가치관, 세계관, 이성관..일수도 있

고.. 육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몸무게라든지, 또는 힘이라든지, 크기라든

지, 어떤 질량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략) 미시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인 것이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은 거시적

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잘 맞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중략)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도 정신의 표현이니까.. 우리 눈

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보가 눈에 보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

체의 일부이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정신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나

는 거시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적합한, 합당한 표현이라고 안 보는 거죠.

(사례 5, 남/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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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순수한 사람들은 절대 마음이 있어야 되요(성행위가). 절대 마음

이 있어서 기분이 서로 잘 어울려야지만 되고 더구나 늙은 사람, 우리

같이 6,70된 사람은 분명히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조금만

서로 하다가도 말이라도 튀는 말 있어서 기분이 딱 깔리면 안 되요. 그

러면 우로(질분비물)가 없어요. 그렇게 예민한 게 우로고 정인데 인간의

행복을 첨예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전엔 모르는데, 서로가 그

런 걸 느껴야 되고..(사례10, 남/77)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커다란 목표에의 일치로 결함을 덮고자 함이다. 좋

은 사람도 나중에 깊이 알고 난 후에는 서로 불만도 생기고 흠집도 보인다. 따라

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만 매달리는 관계는 곧 지루해지고 마찰이 있게

된다. 지향하는 바의 일치가 안정되고 지속된 관계를 영위하게 해주며, 이것이 종

교라 여기고 있다.

제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성과.. 육체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능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이상이 같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든

지.. 그런 것을 포함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

도 나중에 알만큼 알고 나면은 서로 또 불만도 생기고 흠집도 보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종교가 같게 되면은 서로가 커다란 목표 속에 그런

다른 사소한 결함은 다 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가 같아야 된다

고 보는 거죠.. 같거나 같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례 5, 남/66)

이성과의 관계에서 공유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이해타산 없이

돈을 공유하고, 자신의 형편이 어떻게 변화할지라도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계산

하지 않는 관계가 가능한 상대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

친구보다는 영감이 중요하지.. 친구는 그래도 남이라서 타산적 아냐?

돈이 섞일 수가 있겠어? 내가 쟤를 한 다섯만큼은 줬음 쟤가 나를 넷

만큼은 줘야 친구 관계라는 게 되지.. (중략) 그런데 주는 것만큼 엇비

슷하게 주고, 받고 해야지 그게 친구가 성립되는 건데 식구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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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가 조금 더 희생을 하고도 식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감하

고 다른 거지. 영감은 그래도 같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늙은 사람인데

그게 어디 같은가? (중략) 영감들은 뭐 재미가 있어? 근데 그래도 의

지가 되는 것은 어디다가 영감을 친구한테 대? 그건 아냐.. 영감이 돈

주지, 친구가 돈주겠어? 그리고 막판에 그래도 쓰러지면 봐줄 거는 영

감이고 식구들이지. (사례 3, 여/66).

④ 나의 존재의미를 확인시켜주는 동반자를 갈망하다

나를 알아주고 나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해 보아주는 상대야말로 나를 다시 새

롭게 존재케 하는 이성이다. 자신을 색깔없이 바라보는 가족들과 동료, 사회적 관

계 속에서 나만의 개성을 발견해주는 상대는 삶을 다시 활기차게 해 주는 기쁨이

다. 나이 들어 자신을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일깨워 줌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며, 여기에 이성과의 만남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나면은 마음이 달라지잖어.. 신비스럽게 나를 표현을 해주고 그러

면 내가 마음이 좋구.. (중략)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알고 응수를 해주

고 그런 거..(사례 6, 여/83)

그 사람한테 꼭 무엇을 받을 것이다, 또 무엇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워낙 관대한 사람

은 이해도 많고, 포용력도 있고 마음도 깊고 그렇겠지만 은 내가 꼭 고

귀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 본 거 같아요.. 그저 남자라면은 고귀하고, 관대하고 진실해야한

다.. 나는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진실해야지.. 진실하고, 자상하

고..나를 알아주고..(사례 4, 여/74)

나를 아껴주고, 챙겨주며,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갖게 하는

상대는 소중하고 고맙고 따뜻한 소통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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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편이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란 말이야? 그 남자가

나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

러고.. 그런 게 그 남자 아니면 나한테 해 줄 사람이 없지 않아.. 그러니

까 그런 게 참 고마웠지.. 그래서 좋았던 거야, 그래서.. 보고 싶다고 그

러고, 정을 안 끊고, 그 보고 싶은 정은 그대로 남겨 두면서 만나면 항

상 새롭게 만난 것처럼 나를 잘 대해주고, 만나는 날은 좋은 거 먹이려

고 보낼 때까지 애쓰고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 안 그

래?(사례 2, 여/73)

그래도 맘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쓸쓸하고 외로운 건 외로운 거지.. 그래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차라도 마시고 저녁이라도 먹고.. 또 가깝게 앉아서 서로 손이라도 만

져주고 그러면 좋은 거지.. 뭐 별 게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중

략) 단지 부부생활이 젊어서는 좀더 재미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는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가 더 있겠어요? 당신이 나

를 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러

고... 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그렇

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지... 별 게 없어요.. (사례 6, 여/83)

서로 따뜻하게 만지고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리면서 느끼게

되는 허무감과 안타까움을 달랠 수 있다. 육체적 극치감을 향한 욕구만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허전함을 채우고 달래줄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지향하는 이

성관계를 갈망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우리가 마지막 연애요, 마지막 사랑이

니까 남들보다는 우리가 알뜰하게 같이 살거나 결혼은 못 해도 알뜰하

게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맨들었어요. 내가 이건 이름

을 붙인 거야, 예쁠 연 자, 사랑 애 자 호는 명산이니까 명산 고연애

1995년서부터 2000년까지 한다. ..(사례10, 남/77)

500킬로를 가는데 옆에 짝을 잘못 만나면 그 네 시간, 다섯 시간이

그런 고통이 없어요.. 잘 만나게 되면은 그 네, 다섯 시간이 단 몇 분밖

에 안 되는 기분이고.. 그러니 인생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자기 짝꿍을 잘 만나면 그렇게 좋고, 친구도 잘 만나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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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냐.. 그렇게 올바른 짝꿍,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례

1, 남/74)

남편은 그래도 자기도 늙고 그러니까 늙는 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늙어서 다정한 부부들은 애무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러면서 만족을

느끼고 살지.. 서로 만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안 되고 그래

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중략)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 오는 거 아니요? 그러니 아쉽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꼭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애무도 좀 해보고 싶고.. 같이 달래고

싶고..(사례 6, 여/83)

주제 6. 성 의미의 재확인

① 성은 본능으로서 신성하다

박(사례1, 남/ 74)을 비롯하여 참여자들은 성은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여자이건

남자이건 간에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며, 점잖음이나 체면에 구애받지 않는 신성한

본능적 요소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성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봐.. (사례1,

남/74)

(성 자체는) 순수하지. 순수한 그런 것이지. (관계를 돈독히 시키거나

위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간이지. 성에 대해선 뭐, 본능적이기 때문

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사례 9, 남/72)

여자가 행동으로는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야.. 조금 쑥

스러워하고 그러면 (남편이) 그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건데,

부부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성스러운 거고 고귀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중략) 뭐 나야 그런

가부다 했지요, 뭐.. 사실 드러나야 창피하고 그런 거지, 뭐 둘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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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피하고 그럴 것도 없겠지.. 부부간에, 부부사이에 뭐 창피할 게 있

겠어.(사례 4, 여/74)

그러나 박(사례1, 남/ 74)은 성의 신성함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만나는 과정에서

예의가 따라야 한다고 한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배려와 인간다운 예절로서 상대를 대하고 성관계로 발전할 때 신성함이 지켜진다

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따르지 않고 서로를 탐하는 것은 강탈이며, 결

국 신성한 성이라 볼 수 없다.

성이라는 것은 부정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만나기 이전에서부터

성행위를 하기 전까지의 인간의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 자체를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성은 신성

하더라도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두 사람이 얼마만큼 인간다우냐.. 여기

에 있지 않은가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라면은 지킬 것을 다 지켜야 하지 않은가 말이야..

예의 범절이 있어야 한다 말이야..(중략) 성적이라는 것은 정신의 문제

라고 생각을 해.. 정신으로 내가 상대방을 참 사람을 한다.. 그런데 그

마음만으로 그 사람이 사랑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교양이라

든가, 에티켓 그런 것을 다 지켜 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러는 가운데 그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강탈이야.. 상대방은

맘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신성한 동시에 그

신성한 것을 보존하려면은 그 전에 남자나 여자나 지켜야 하는 교양은

다 있어야 한다.. (중략) 할머니, 할아버지들 처음 만나는 것도 그것과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사례1, 남/74)

② 성에 대한 은밀함이 덜어지고 ,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다

나이가 들면서 성은 은밀한 것이 아닌 생활의 일부가 된다. 쉬쉬했던 성에 대

한 얘기들이 그 은밀함을 덜하게 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울 게 없는,

배고픔과 똑같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로서 자기 값을 찾게 된다. 이에 서로 허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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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

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끌림을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 기전은 성에 대한 부

담의 감소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용기의 진작이다. 상대에 대한 성적 호감을 재

미있게 표현하기도 할 정도로 성에 대해 부담없고 적극적인 표현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성 친구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뭐 악수를 하면서 검지로 상대방의 손바닥을 긁는다든지, 눈으로 윙크

를 한다든지.. 눈으로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

지.. (중략) 젊었을 때에는 그런 말을 수줍어서 보통 못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허풍스러워 지기도 하고, 또 용기도 더 많이 생

기고 하니까.. 농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것이죠, 뭐.. (사례 5, 남/66)

그 사람이랑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도 살 만큼 살았고, 앞으로 남으면 얼마큼 남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그걸 하고 싶어하더라고. 남자들

은 그래. 노래방같은 델 가면 막 껴안을려고 하고, 여관이나 모텔 가리

키면서 쉬었다 가자고 그래.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그러면 도망도 오

고 그러지. 오히려 나이 먹어서 좀 친해지면 그런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젊었을 때야 외간남자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못 하

지만 나이 들어서는 하게 되는 것 같애. (사례 11, 여/66)

흉보고 욕하는 게 아니라 참 아름답고 보기 좋다. 그렇게 생에 있는

동안에 저렇게 하다가 가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흉보고 욕하지는 않아.. 민 여사도

보면은 저렇게 하면서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그럴 꺼야... 애정을 느끼면

서 사니까 좋겠지.. 싶기도 하구.. (사례 6, 여/83)

③ 성기능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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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노인들의 경우 성기능 자체를 남성으로서의 생명 자체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성기능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남자구실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

며, 성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남자로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의 대부분을 좌우

하는 것으로 여긴다.

나야 뭐 우쭐하지.. 나는 아직 늙은 송장.. 남자 구실도 못 하면 그게

송장이지, 무슨 인간이냐.. 나는 그렇지를 않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

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 그러면 송장이다, 살 필요가 없다..

그러지..(중략) 그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남자가 그걸 못 하면 그냥 송장이라니까..? 남

자 구실을 못 하면서 뭘.. 그건 인간이하로 취급하는데 뭘.. (중략) 남자

로서 남자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내다.. 이거는 뭐

당연하고 기본의 문제지.. (사례 7, 남/78)

따라서 역으로 남자노인에게서 성기능의 감퇴는 자신의 생명이 끝난, 무력한

존재로의 하락과 같은 비참함을 느끼게 한다. 마치 냄새를 못 맡는 나비와 같다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앞으로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는 바로 인생의 종착역

에 도착했다는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

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으로서 즉, 성적 존재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희

망이 없는 무의미한 생활만이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더욱이 성적 욕구를

종교의 힘으로 승화시킨다는 의지조차도 발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망상태라는 데 위안이 될 여지조차 없다는 처절한 고백이 이어진

다.

그런데 내가 그걸(발기)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일흔이 되어

내 인생이 초점이 어디로 갈 것인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내가 갈 것이

냐.. 거의 종착역에 다 왔는지 몰라도.. 이제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디를 달리더라도 농촌의 냄새를 못 맡는 인생, 고향의 냄새를 맡아야

가지.. 농촌냄새를 맡아야... 내가 며칠 안 있지만, 아님 몇 년 아니더라

도 그래 살아.. 그렇게 맹목적으로, 희망 없이 살아왔다..어떤 기쁨도 없

이 내가 살아.. (중략) 남자가 만약에 정상적인 작동을 한다고 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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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남녀가 이 뜨거운 마음을 종교로서

이겨내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작동하더래도 그렇게 종교의 힘을 바

랄 것이냐 만은 안 한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틀릴 거 아니오.. 그런데

안 되니까 참는 것도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인생을 그렇게 나비처럼 냄새 없이, 자극 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데.. (중략)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절망이야.. (사례1, 남/74)

김(사례5, 남/ 66)은 자신의 발기력이나 발기지속시간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과 같은 성기능으로 회복되면서, 단순히 성적 만족감만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치가 높아지고, 세상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활짝 열리는 기분

을 느꼈다고 한다.

한참 몸이 잘 따르지 않고, ..예전과 같지 않게 .. 관계를 가지면 곧바

로 사정을 한다던가 하면서 이제 나도 늙었구나 했지요. 하지만 그렇다

고 제가 스스로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냥 덤덤하게 그뿐이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중략) 요새.. 보통 그걸(남자의 생식기) 똘똘이라고

도 하는데.. 그게 다시 똘똘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면서 아,

내가 한 차원 올라가겠구나.. 세상이 다 내 것이 될 것 같은 느낌.. 단

순히 성적으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 5, 남/66)

김(사례 7, 남/ 78)은 남자에게는 성기능이 절대적이며, 따라서 성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에

게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월감을 느끼게 해 준다.

(성기능이 안 되는 친구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

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나

한테 이런 것을 물어요.. 지금 어떤 여자하고 접촉했던 사실을 이야기

라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라도 좀 듣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

기를 들으면 당신이 더 속상하지 않겠느냐.. 남의 이야기만 들어서 뭐

가..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 정도라도 마음이 위로가 된다

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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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내 말은.. 친구가 되는 이야기만을 들어도 자기는 마음의 위로

가 된다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그러니 남자에게 성

기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 7, 남/78)

한사람인가, 두 사람.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기력이,

올바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얼굴을 봐서 믿

는다 하는 거지 실은 몰라요.(중략) 그냥 자기들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

가 관악산에를 가면 나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느냐고.. 그런데 나는 창피해서 대답도 못 해요......(사례

1, 남/74)

④ 성적 표현은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게 한다

성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

요한 것이다. 특히 성적 존재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이를 배설함으로써 육체도

더욱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해진다. 따라서 자위는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며, 여성

노인들도 적당히 자위를 통한 배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임을 깨닫는다. 성

행위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또한 생활에 즐거움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건

강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

이것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되야 만이 육체

도 보존을 할 수도 있고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중략)... 건강

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그래서 어떤 강의에서도 들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위를 해라..

(중략) 여자도 손들어보라고 하니 다들 들던데..? 나는 여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중략) 그렇게 적당히 하면은 건강하고 그런 거 같

더라구.. 뭐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판단해볼 때 그렇더라구...(사례1, 남

/74)

성기능이 된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그 못 한다는 것은 그만치 건

강에 약하다는, 몸이 약하고 이런 거...(중략) 부부 간에도 성행위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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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이런 부부들은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즐겁게 재미있는 세상

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행위를 못 하는 그런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사례 9, 남/72)

젊은 사람은 중요시하게 안 되요. 늙을수록 나이가 오십이 넘을수록

성이 아주 귀한 자기 생활과 생활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매체가

되죠. ....가끔 생각하죠. 성이 안 되면, 좋은 여자 못 만나서 그런지를

모르고 내 다 끝났다 포기하는 거죠. 그거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

고 이제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달라지죠. 더 건강해지

고,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약도 먹고. 여사가 날 아가씨가 보면 뭐하지

만, 여기 먹는 거 보세요. (이것저것 설명하심) 그런걸 먹게 되죠. 먹어

야 연장되죠, 먹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요(사례10, 남/77)

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희물로 기능하다

우리 나라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젊었을 적에는 생식으로서의 성이 비중이 높

았지만, 나이가 들어 생식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서로간에 기쁨을 제공하는

유희로서의 성이 그 비중을 높여가게 된다.

젊었을 때, 초혼 때는 성생활을, 말하자면 종족 번식용.. 이렇게 생각

을 했는데 재혼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것이 오락용이다, 오락으로 바뀌

게 되었지.. 그렇게 관념이 바뀌고 그랬지.. 그때는 나도 나이가 많았

지만 상대도 나이가 지긋한, 육십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를 놓을래

야 놀 수도 없는 거고, 순 오락용이다.. 성욕은 늙었어도 왕성하니까..

(사례 7, 남/78)

나이들어.. 그것이 인제 더 쾌락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이런 것이

고, 젊어서 성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냐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중략) 나는 느낌도 좋다 이얘기를 첨부터 하잖아요. 젊

어서 인자 그런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인자, 그런

것을 더 느끼기도, 쾌락 그런 것도 있고.. 쾌락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

죠. (사례 9, 남/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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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전환하다

성적 실현은 삽입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성교행위 뿐만이 아니라,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돋구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성에 속함

을 깨닫는다. 박(남/ 74)은 인생의 이치가 바로 손가락의 각도에 비유되는 발기력

이라 말하며, 칠십이 지나면서 발기력이 새끼손가락 각도만큼 약해진 자신의 변

화, 이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인다. 또 그러한 자연스러운 변화 가운

데 삽입만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켜 봐 주며 좋은 기분으로 인도

해주는 것이 바로 성에 대한 의미이자 책임이라 여기고 있다. 육체적 조건의 변화

를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말하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다섯 손가락을

수직으로 쫙 펼쳐 보이며).. (중략).. 그런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성이라는 것은 꼭 남녀가 삽입을 하고 하는 것만이 성은 아니다.. 그

저 애무를 하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토닥여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관계가 아니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참말로 동감이야,

(중략) 내가 생각할 때 성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이 아니

고 남자, 여자.. 이성과 이성이 만났을 때 서로 상대방의 기분을 돋아주

고, 좋은 기분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이 아니냐.. 나는 이렇

게 생각을 하지.. (사례1, 남/74).

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얼른 생각하기에 물론 섹스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그런 것도 다 성

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중략) 전혀 육체를 섞지 않고 얼마든지 정

신적으로 만도 아주 다정하고, 친밀하고, 서로를 아껴 주고 그럴 수 있

을 거 같아요, 나는.. 내 마음은 그래, 그런 거 없이도.. (중략) 딱히 살

을 섞여야만 재미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여자도 자위행위 하잖아.

혼자도 할 수 있잖아.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같이 참..살을

대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감정도 나아지진 않겠나? ...(중략) 실제 삽

입을 안 해도, 그 사랑이야 다르겠어? 몰라. 실제로 좀 부족할지 모르

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랑이 깨지고 뭐 그럴 거 같지는 않어.

나같으면...(사례 4, 여/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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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음양이 만나 부족함과 갈등을 메꾸고 하나로의 화합에 대한 추구이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늙고 완전하지 않음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불완전한 자신

을 수용하고 부족함을 메꿔주는 결합으로써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동양에서의 전

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성간의 관계는 흔히 음양의 이치로 설명된다. 본 연구참

여자들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음양의 교류를 단

순히 기운이 상반된 것으로 양 극에 대한 끌림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

족한 부분의 기운을 메꿈으로써 완전한 하나로 되는 관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다.

본래는 하나였던 것이 하나가 완전한 것이 둘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결합을 통해서 완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성이라고 봅니다. (중략)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기를 불완

전한 반쪽이 나머지 반쪽을 만나는 것..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기쁨을 누리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5, 남/66)

성을 통해 부부간의 싸움이 칼로 물치기가 되면서 화해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

다.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쾌감만을 목표로 하는 배출 행위가 아니라, 친밀함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불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감이 형성되고 갈등이 쌓

인 부부를 화합하게 하며 관계를 굳건히 재확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부부간에 싸웠다, 안 싸우는 가정이 거의 없을 텐데 싸웠다고 하면은

화해는 무엇으로 하느냐..? 싸웠으니까 이제 화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

것을 성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지.. 여

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 따

지고 하던 것이 순식간에 없어져버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칼로 물 치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성으로 해결을 하게 되

어서 또 사랑을 느끼고.. (사례 7, 남/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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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다시 활력을 찾은 경우에 스스로도 쾌감을 느끼지만, 남편이 기뻐하

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만족감을 느낀다. 죽었던 부인이 살아온 것만큼 좋아하더

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남편의 좋아하는 정도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여성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그 이면에 담겨있다.

(남편과) 가까워지지, 그럼.. 나는 여자라서 똑같고, 나쁘진 않다고..

좋은 쪽이긴 하지. 한 60, 70%? 그 정도로 좀 좋아진 거 같고 나쁘진

않아..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생활이 달라지고, 남편이 이뻐보이고 그런

건 아냐.. 그냥 우리 남편이 돈도 좀더 잘 주고, 생활도 좀 편하게 해주

고, 잔소리 덜하니까 그게 좋지, 그거 때문에 남편이 더 이뻐 보이고

그러진 않더라고.. 그런데 남자는 확실히 그게 아니더라고.. 되게 좋아

하더라고? 그러게 마치 죽었던 부인이 살아온 것만큼 좋아하더라고?

그만큼 자기는 그렇게 몸이 가벼워졌대.. 그게 축적이 되어 있어서 그

랬던지..? (중략) 자네, 고마워, 고마워하면서.. 실은 내가 자네 방문 앞

에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사례 3, 여/66)

단순히 성적 극치감을 목표로 하는 것만이 성이라면 자위행위로서 얻는 만족

감과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육

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음양이 만나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서로의 기운을 나눔으로

써 정서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 얻는 바가 커지게 된다고 여긴다.

..혼자 흥분이 되어 수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액이 고이면 탱크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분출할 때의 기쁨은 같아

요. 물론 그 전에 애무하는 거나 서로 맞대는 거는 좋지만.. 아무튼 극

치감은 비슷해요. 극치감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기분이고,.. 수음할 때나

성관계를 통해서나 느끼는 극치감은 같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사정을

하고 나면 그냥 곯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날 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아침에도 눈이 잘 떠지고

오히려 개운한데, 수음하고 난 뒤에는 아침에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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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 기운을 서로 나눔으로써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찌뿌드

한 것도 없고.... (사례 5, 남/66)

또한 성은 갈등을 없애고 서로를 심리적으로 가깝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임(남/ 71)은 젊은 시절 성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내면서 다소 형식적인 부부

관계로서 아내에 대한 각별한 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점 부부생

활에 흥미를 가지고 성관계를 활발히 가지면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내의

고생이 마음에 다가오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결 정이 두터워졌다고 한다.

젊어서 참 내가 그 당신한테 만족도 못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한 것

이 제일 지금에 와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중략) 30대까지도 그런

것을 몰랐는데, 그만치 관계를 내가 않고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

히려 그때보다도 더 정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정스러운 부부관계는

참 이렇게 되..(부부관계를 통해) 정이 더 두터워지고, 더 흥미가 있고

그렇지. (중략) 젊어서 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중략) (나이가 들었다고 부부간에 아내에 대

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없지. 마음은 똑같지 젊었을 때나. 부부간에

도 젊어서는 젊었을 때대로 거식한데. 늙어가면서 그 망태사랑이라 해

서 아주 그런 것이 더 두터워지지. 망태사랑이란 옛말이지... 정이 깊어

가고.. 뭐 그런 거야...(사례 9, 남/72)

⑧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 자기발전의 적극적

계기가 제공되다

민(사례2, 여/ 73)은 남편과 사별한 뒤 찾아온 상실감과 외로움은 자식이나 주

변 친지들이 해결해 주지 못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성의 사랑어린 열성은 결국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딛고 다시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

오게 하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어떤 남자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를 애껴 주면서 말벗이라도 따뜻

하게 되어주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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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되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중략) 그러니 2년이라는 세월이 서럽고,

쳐다볼 데도 없고, 꼭 어디 낭떠러지에 서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생기니 이렇게 힘이 생기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각

해 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이

나더라, 이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러면서 저렇게 친구가 되고, 말벗도 하고.. (사례 2, 여/73)

김(사례 6, 여/ 83)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몸

과 마음에 즐거운 변화가 찾아온 것을 느낀다고 한다. 사랑을 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진다고 느끼는 건 소녀나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런 말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누구를 사

랑하고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예뻐지고 그런 거 같애.. 기분도 좋아지

고.. 그런 게 있어요.. 혼자서 답답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좋아하

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서도 내가 좀더 부지런해지고, 얼른 뭘 더 봐

야지, 해야지 그런 맘이 생기니까.. 저도 생활을 하는데 좋잖아요? 그래

서 뭐든지 보면은 먹을 거면 해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구.. 난 내 맘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괜찮은 홀아비가 저

기 살 때도 뭐 아까운 거 없이 어디 역으로 나오라고 해서 주고, 잘 먹

어주면 고맙고 반갑고 그랬어요.. 그게 그 이상의 마음이니까 좋고 반

갑고 그런 거예요..(사례 6, 여/83)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생활에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

어나 자기를 계속 계발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또 이성친구를 만나 서로

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한 접촉을 통한 교류와 마음에의 감동이 삶에의 의지를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친구가 생기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

기고, 뭐든지 활력소가 생기는 거 같고.. 집에서도 자꾸 상상을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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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고, 생각이 나고.... (이성노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전화 오면 반갑

고.. 늙었다고 그런 것도 없으면 목석이에요..(중략) 그게 연애예요, 연

애.. 그러니 가끔 연락이라도 되어서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먹고, 다방

에 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게 사는 위안이지, 뭐.. (중략) 아이, 그

런 것도 없으면 이건 금수야, 금수.. 그저 먹고 싸고 그거지.. 그래가지

고는 못살아요, 나는.. 나는 그래가지고는 너무 답답해서 못살 거 같아

요.. 그저 내가 이렇게 덜렁거리고 살아도 나와서 다니고, 이 나이를

먹었어도..? 또 그러니까 깨끗이 하고 싶고, 뭐든 좀 바르고 싶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중략) 그게 바로 여성이지.. 그렇게 깨끗이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얌전히 보이고 싶고.. 그런 거지.. 안 그래

요? (사례 6, 여/83)

확실히 활력소가 되요.. 확실해요.. 우리 어릴 때의 친구도 가끔 전화

를 하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생기가 나요.. 우리 동생

뻘 되는 친구 아이는 뭐 언니는 그런 전화를 기다리고 왜 그러냐 는

거야, 상처받지..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거야,

전화를 하면 하나 부다, 안 하면 안 하나부다 그냥 내버려두지 왜 거기

에다 기대를 거냐고 그러는데.. 안 그래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고 그

러면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참 반가워요, 또 기분이

좋아.. 그렇게 활력소가 되요, 남녀교제가.. 사는데 활력소가 된다구..

(사례 4, 여/74)

박(사례10, 남/ 77)에게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의미를 잃어버리

고 퇴색된 인생에 새로운 가치와 활력을 줌으로써 노년에 부딪치게 되는 심리적

인 방황을 끝내고 안정감을 되찾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우(사례4, 여/ 74)의 경우처

럼 젊음을 부여하기도 한다.

지금은 이 사람하고 한 밤만 갔다오면요 아주 며칠동안 기분이 좋아

요. 이 사람도 그러겠지만요. 그러니까 연애는 아주 인생을, 인생의 활

력을 재생시키고, 인생의 방황을, 그때 방황하는 개념이걸랑요. 오륙십

대개 마음을 정착시키는 좋은 매체가 되죠..(사례10, 남/77)

이성교제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젊음을 주고.. 젊어지잖아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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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지고.. 그렇게 젊음을 주지..(사례 4, 여/74)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로 고요하고 정체돼

있던 생활에 움직임이 싹트고, 조화로운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 누군가를 위

해 치장하고, 그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靜)과 동(動)이 균형을 이룬 생활이 되고 여기에서 건

강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성간의 만남에서 얻는 기쁨은 정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영양을 주고 소극적이던 생활에 자극이 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고, 또 그 할아버지를 만

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챙기고 그러는 것이,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건

강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 집에서 잠이나 자고 누워있

지.. 또 뭐를 하겠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 하는 기분, 신촌에서

몇 시에 누구를 만난다.. 그게 얼마나 기분 좋고, 또 운동도 되고.. (중

략)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것이지..

또 정과 동이 같게 된다 이거지.. 왜냐 가만있으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움직여서 가야지요, 또 만날려면 이것저것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오.... (중략) 만나서 조용하고 고요할 때도 있어야 하고, 또

활동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야 한다 이거지.. 정과 동을 동시에 하면은

그게 바로 건강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사례1, 남/74)

지금 6년 전 건강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허허허허.. 더 깊은 얘기는

우리가 애정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번에 내가 77인데 내가 정사를 합

니다. 뭐 일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아무 일 없이 합니다. 우리가 테크닉

이 있어서 상대방을 내가 사정을 안 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

다..(사례10, 남/77)

이성간에 만남이, 같이 만나서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적에 거기서 용

기가 생기더라 이거야..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들 없이 할머

니들만 있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이

렇게 음양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음양의 조화 없이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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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요.. (중략) 서로 허허 웃고 그러는 가운데서 엔돌핀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엔돌핀은 그야말로 육체의 영양 아닙니까, 영양.. (사례1,

남/74)

또한 박(사례10, 남/ 77)은 자신이 원하는 이성과의 교제를 통해 우울과 근심,

외로움이 사라지고 활발해짐을 말하고 있다.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

하는 이성과의 교제가 인생의 어두운 면을 사라지게 했다고 한다. 부정적이고 패

배적인 생각을 떨치고 낙관적이고 즐거운 자세로 생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법적 결혼관계로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이른바 정서적 별거상태에서 박

은 노년기의 친밀함의 교류로써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6년째 그분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어

제도 그분이 왔다가고 그러는데 ,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만나고 그래요.

원래 집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가 워낙

우직하고 그러니까..(중략)...변화가 뭐냐면 우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전부 명랑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심이 다 없어

졌어요. 근심이 뭐냐면 자살생각, 으스대고 싶은 생각.... 여자도 똑같구

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동창생들에게 가서, 다 알죠, 근심 하나도

없죠. 아무 것도 없는 외로운 여자일 땐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노래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지. 그런데 연애하는 남자 애인이 있으면 활발하게

노래하고 그러지. 어두운 면이 없어져 버려요. 결혼을 안 해도. 연애만

해도. 참 연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례10, 남/77)

만족감은 단순히 성행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성을 통

해 얻게 된다고 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교감이 오고가는 이성과의 관계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

두 내외가 만나도 서로가 그 어울리는 정이 매치가 안 되면요 그게

허전한 거예요. 두 내외가 잠자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잠자리 같이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이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 여자도 세상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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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게 없다 이거죠. 세상을 다 얻은 거죠. 더 이상 없어요. 남자도 그래

요. 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자면서 내 마음과 기분을 풀면요 아무 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게 정이 가져오는 효과예요. (사례10, 남/77)

또한 박(사례10, 남/ 77)은 사랑하는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자신이 성적

존재로서 살아나게 됨으로써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신의 힘을 키

워야겠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삶의 활력은 나아가 경제적 힘에 대한 의지뿐

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한 의욕까지 발현시켜 제2의 발전의 계기를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 동안 정치하

느니 관리하느니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은 불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 여인을 처음에 만났더라면 내가 하고자 하

는 일도 대성하고 참 좋았을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한 70정도는

흐뭇합니다. (중략) 좋은 여자 만나면, 돈을 벌어야겠다, 사회적 이상을

높여야겠다,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자기 발전 의욕이 다시 소생

합니다. 내 아내가, 아내가 아니라도, 숨은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달라요. 사람이 연애하면 단박에 안다고. 여자들 바보들도 얼굴

보면 너 연애하는구나, 단박에 안다고. 표정이 바꿔요. 그 생활하는 심

정이 바뀌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게 좋은 거예요. (사례10, 남/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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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상학적 글쓰기

관심현상에 대한 진술은 두 단계를 갖는 데, 먼저 선행연구단계를 거쳐 확인된

현상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그 다음 단계로 현상의 본질

적 구조에 대해 가능한 한 다른 진술로 총체적 진술을 형성, 현상학적 글쓰기를

한다(Collaizzi . 1978).

따라서 1)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관심현상인 노인의 성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2) 단계에서는 노인의 성에 대해 규명한 본질

적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성에 대한 총체적 기술

육체의 성적 변화에 대해 대응하다 : 타인의 모습에 투영된 늙은 모습의 낯선

자신을 깨닫는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 노화를 인정하지만, 마음은 육

체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고,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젊음의 지표로 여

기던 성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성적 쾌락과 만족감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

또한 성교통의 경험은 스스로의 성적 실현을 쉽게 체념하게 하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 배우자의 외도를 허용하는 역설적 태도를 취한다. 지금의 성생활양상은 지나

온 삶의 경험과 과거의 성생활양상을 반영한다. 꺼지지 않는 성적 욕구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지만, 아직은 늙지 않았다는 안위감과 함께 내적인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신체적인 접촉에 적극적인 남자노인들에 비해, 여자노인들은

말벗과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접촉을 바란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제약을 수용하다 :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한 노인상에 대한

자기 예언적 기대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지향적 의식으로 인해 사회적

규범에 의해 강요된 억제된 성적행동을 취한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남자노인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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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더 제한되지만,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인다. 그리고 제약적 환경에서 성적욕구를 통제하기 위해 거울에 비추인 늙고

힘없는 현실의 모습을 억지로 의식 속에 주입하면서 합리적 판단으로 여긴다. 또

한 성적 충족감에 대한 기대나 가치를 낮추고, 종교적 계율과 수동적인 여성성에

대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성적욕구를 억제하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통

해 자존감의 상승을 꾀한다.

성적 감정의 재발견을 통해 성적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는다 : 잊혀졌다고 여

겼던 성적 감정이 스스로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새롭게 체험한다. 그리고

이성의 눈길을 끌고자 장식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동

성에게서와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성적 매력을

지닌 존재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과 성적 충족감의 성취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품어본다.

성적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구성한다 : 성별에 따라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가 다르게 변화한다. 그리고 새로운 역할수행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의미있는 존재로서 삶을 통합하고자 한다. 각자가 처한 맥

락에 따라 상대를 수발하거나 책임지는 부담을 가지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관계

를 원한다. 또는 실리적으로 경제력과 안정된 환경에 대한 욕구나 성적 탐미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대를 통해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남녀간에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난다. 올

바른 성역할모델이 제시되지 못 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이성과의 이상적 교류를 가슴에 품는다. : 이상적인 이성은 편안하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고 허물을 수용하는 상대로, 아늑한 안식처의 역할을 담

당한다. 이런 이성과는 힘의 편중이 없는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서로가 감당할 수 없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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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어긋남이 없이 함께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몸짓에

불과한 자신에게 존재의미를 갖게 해 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 삶의 종착역까지

같이 걸어가기를 갈망한다.

성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 본능으로서 신성함을 갖는 성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된다. 또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보존하게 하는 성, 힘과 생명력의

상징으로서의 성을 바라본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쁨을 주는 유희로서의

성의 의미를 발견하며, 성교위주의 감각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음양이 만나 부족

한 부분을 메꾸고 갈등을 해소하여 하나로 화합하는 관계의 의미로서 성을 바라

본다. 이성과 친밀함을 나누는 교류는 새로움이 없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

과 정이 조화를 이룬 건강한 생활을 가져온다. 또한 오늘과 다른 내일에 대한 희

망이 생기게 하고 의욕을 소생시킴으로써 자기발전에의 적극적 계기를 제공한다.

2) 노인의 성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글쓰기

노인들은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을 통해 투영되는 자

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게 되지만, 정신적 젊음으로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에 가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나, 생각에 앞서서 발생하는 본능적 끌림과 구애적 자기과시는 자신을 성적 존

재로서 재위치시킨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성예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강

요된 자기억압적 성적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방출욕과 접촉욕의

차이가 나고, 정력과 순결의 이중적 성규범은 일그러짐을 낳는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재구성으로 자유로운 관계의 형성과 힘의 조화로의 이동이 시작되며, 대치

역할을 찾아 자신이 설 자리를 확보하고 의미있는 삶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또한

허물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개방할 수 있고,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이상형에 대

한 염원을 가진다. 그리고 서로 동질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

망을 품게 한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활의 일부로서 더 이상 은밀하지

- 100 -



않은 성은, 성교 위주의 감각적 성에서 유희적이고 친애적 성으로 의미가 확대된

다. 이로써 생활에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의욕

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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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 논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나타난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의미와 주제, 본질적 구

조에 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실천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

1. 노인의 성 (sexu ality )에 대한 논의

본 연구결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삶의 조건

들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결과로 제시

한 노인의 성에 대한 본질적 구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참여자들의 성기능을 위

시한 육체의 성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문화적 환경속에서 이를 수용하는

과정, 그리고 성역할과 성정체감의 변화와 통합을 위한 노력, 성 의미의 확대와

이상적 관계의 기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성에 대한 얘기로 가장 먼저 성기능에 대해 강조하여 언급

하였다. 성기능의 감퇴나 상실을 통해 육체적 노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마

음은 여전히 젊고 이에 육체적 노화가 이질적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육체적 노화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

시에, 비록 성에 대한 생각이 생물학적 성기능으로부터 발단되고 있으나, 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성기능에 대해 받아들이는 의미나 성기능변화에 대한 대응

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자노인들의 경우, 성기능을 남자구실의 핵심적 요소로

여기면서 남성으로서의 생명력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Stern (199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발기 불능은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성

적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 결핍을 초래하고 있었다. 김(사례 7, 남/ 78)과 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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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 77)은 성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기능이 소실되어

인간이 아닌 송장으로의 하락과 같은 비참한 신세로 비춰지는 다른 남자노인들

에 비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사례1, 남/ 74)의 경우, 더 이상 발기가

되지 않는 자신이 마치 냄새를 못 맡는 나비와 같다.. ,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라

가는 데.. 목적지를 잃은... , 고향으로 가는 기차에서 창문을 열어놓아도 고향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신세로 한탄하고 있었다. 나비에게 후각은 꽃의 꿀을 찾아내

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나비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

면 더 이상 생명을 영위하기 힘들고 이에 비유되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박(사례1)은 단순히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에 대한 비판의

식을 가지고 인간다운 예의를 통해 신성한 본능으로서의 성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서 살지 못 하는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성적

욕망의 종교로의 승화 의지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절망적 고백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성기능을 제대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뿐 만 아니라 타인

과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성기능을 여전히 유지하

고 있는 친구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성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

는 모습이나, 여전히 자신은 발기가 된다며 성기능을 자랑하는 동년배에게 수치

심으로 자신의 기능이 여의치 못함을 숨기면서 속으로는 상대동년배 남성의 얘기

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은, 남자노인들 집단에서 성기능의 여부가 우월

감과 힘을 부여하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성기능이 유

지되는 상태가 부여해주는 긍정적 힘보다 성기능의 상실에서 느끼는 절망감의 무

게가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사회에서 남자노인들이 노화

에 따라 기존에 주어졌던 권력과 힘에 대한 박탈감을 겪으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 더욱 몸에 연연해하고 이를 통해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육체적 성기능에 대해 과도하게 남성성이나 힘의 상징으로서 연결짓는 사고로

인해 생리적 기능손상이 기타 정서, 정신, 사회적 기능을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단순히 성적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

- 103 -



로 도와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성기능의 감소가 정서적 기능이나

사회적 관계를 차단시키지 않도록 남성성이나 힘의 상징으로서 연결짓는 사고를

변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자노인참여자들은 폐경기가 지나면서 정도의 차는 있으나 심하게는 면

도날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성교통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스스로가 성욕이 있

음을 시인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식기

능이 사라지면서 성욕이 감소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의 자연스러운 모습

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발정기와 관계없이 성욕을 느끼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취하는 존재임을 감안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쉽게 포

기하는 현상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자신의 성

욕을 억제하면서도 배우자로서의 성적 역할제한에 대한 미안함에 남편의 외도마

저 허용하는 역설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성교통의 심각성(Dou gh ty, 1996) 뿐 아

니라, 여성의 역할이 남성의 성적대상으로 도구화되어 온 우리나라 노인들의 남성

위주의 결혼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적으로나 의료계에서 남자들의 발기능력 저하나 성기능 감퇴에 대해서는 점점 관

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남자노인들이나 의료인들 서로가 다분히 공개적

으로 논의가 되고 해결점을 찾는 데 비해, 여자노인들에게서의 성기능의 감소나

성적 변화는 쉽게 묻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여성들의 성에 대한 인식

이나 표현, 그리고 경험하는 성문제는 남성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게 나타났고 있

지만 이를 제대로 밖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또한 헌 몸이나 조신함 등

의 표현에서 여성에게 굴레로 작용하는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경험에 대한

명칭이 갖는 정치적 힘을 강조하는 Frye(1983)의 지적대로 여성의 행동은 흔히 여

성을 속박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명칭이 부여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조주현(2000)

도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험을 명칭하는 언어가 모호하고 의미가 간접적이고

불확실하여 여성의 경험을 비가시적으로 만들고 있고, 따라서 여성의 경험은 개별

화, 최소화로 특징지어지고, 주변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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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도 이윤숙(1982)과 John son (1998)의 연구에서처럼 남녀의 육체

적 접촉에 대한 적극성이나 선호도에 있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정신적

교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노인기 역시 남자의 방출

욕과 여자의 접촉욕 중심의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가면서 비생식기적인 성적 활동 즉, 대화, 애무, 포옹, 키스 등이 여성과 마찬가지

로 남성에게서도 나타나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었다. 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쾌감만을 목표로 하는 배출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에 쌓인 부부가 화합하고

서로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박(사례 3, 여/ 66)의 표현하고 있

는 아파서 귀챦아하고,. 안 받아줬는 데.. 산에 다닌 탓인지 다시 되더라고.... 남편

은 꼭 죽은 마누라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좋아하더라고.. 연신 고마워 고마워 하

고.. 나도 좋고.. 애들 볼까봐 감춰놓긴 하지만 윤활유를 이젠 쓰고...이란 내용은

성기능의 회복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복구시키며, 정서적, 물리적, 사회적 관계의

강화를 돕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꼭 성교만이 아니더라도 부부간에 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성욕에 대해 털어놓고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방도를 찾거나, 다

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 만족감을 부여해 줄 수 있음을 서로가 알아간다면 노인

기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이성에 대한 끌림이 생각이전에 발생한다고 표현

하였다. 이는 이성에 대한 동반적 욕구가 노인기에도 여전히 본능으로 존재함을

뜻한다. 따라서 노인들 역시 성적존재이며, 이들 스스로 성적 존재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행위의 의미는 욕구배설이나 오르가즘의

성취로만 표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존재로서

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지 확인받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간 대 인

간으로서... 죽기 전에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란 표현은 성적 존

재로서 성취감을 맛봄으로써 희미해져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마음은

젊다는 내적감정에 대해 인증받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마음은 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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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솟구치는 강한 본능적 요소이라기보다는 내면에 담고 있는 은근하면서도 절

실한 갈망으로, 아쉬움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난다. Drench와 Losee(1996)가 제시한

것처럼 성정체성 개념이 생물학적인 성충동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

지로부터 유도되는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인식을 수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사회문화적 제약이 이러한 성정체성과 성행

위의 자율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섹슈얼

리티의 한 차원인 성별(gen der)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는 데, 사회적

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사회의 관습과 규범, 관행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 유교문화에서 자라온 참여자들은 점잖은 노인의 모습을

그려왔고, 스스로 자신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나이가 있으니까...

경계하지...마음을 떠나.. , 체면이 있으니까.. 노인이면 주위에서 바라는 모습이 있

지.. 등의 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시선을 동일시하면서 그 시선에서 자유롭

지 못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아와 이성적 자아의 괴리를 야기하는 자성예

언(self-fu lfillin g p rop hecy)이란 현상으로, 노인을 탈 성적 존재로 단정해버리는 사

회적 편견이 노인 스스로의 자발적 승인과 결합하여 자성예언을 형성하고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차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오

세근, 1997).

이러한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은 사회적인 형성된 이미지가 주요원인으로 작

용한다. 지금까지 대중매체나 문학작품 등에서는 노인들이 대개 무성적인 존재일

뿐으로, 아주 현명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주책 맞은 무식한 노인네로 묘사되었

고(김미애, 1998; 서병숙, 김혜경, 1998), 노인의 성은 드라마에서 우스운 얘깃거리

로 다뤄져 왔다(Kessel, 2001). 노인에 있어서의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활동은 일

탈된 행위로 간주되어지고, 더러운 늙은이, 호색가, 늙은 암탉과 같은 용어로 묘사

되면서(Eber sole & H ess, 1994)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노인을 받아들이지 못하

는 것이다. 또한 노인의 성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부모나 조부모와 연결지어 생각이

되고(H illm an & Stricker, 1994), 따라서 자기 부모만큼은 성생활 같이 더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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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일체 하지 않는 도덕적인 존재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어린 시절의 미숙한

감정이 투사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Brogan, 1996; Kessel,

2001).

특히나 여성노인들의 성은 사회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

(서병숙, 김혜경, 1998),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도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

해 더욱 사회적 시각에 대해 민감하였고,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해서 집안의 위신

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여기며 남자친구와 사귀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곤혹스럽다

고 하였다. 또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 그리고 딸의 경우가 더욱

더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었다. 김(사례 7, 남/ 78)의 경우 재혼당시 일단 결혼한

여자는 헌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혼한 아내를 처음엔 단순한 수발

자나 성적상대로 생각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사례2, 여/ 73)의 경우도 한

남자에게만 몸을 바치고 지켜왔다는 자부심은 이제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는 당당

하지 못 한 낡고 망가진 몸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순결이데올로기의 확장으로 정절개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숙

경(1993)은 지배적인 성의 각본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단일적인 규범의 제시로

인한 성통제의 의미를 갖게 하는 동시에, 여성에게는 보다 협소하고 엄격한 규범

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중적 성규범은 남성으로 하여금 지배적인 각본과

다른 하위각본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여성이 하위각본을

수용할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덕적 비난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성적 욕구가 있다는 자체를 기뻐하

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제약적 환경으로 실제 발현이 어려우므로 스스로 성적 욕

구를 억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여자노인에게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여성노인들의 체념과 수동성이 같

이 깃들여져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남성은 성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자신의 힘과 우월성의 증거로 삼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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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수동적이다. 여자니까 함부로.. 행동을 조심하고..

이러한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지.. 등의 보수적 여성성인 조신함을 자

신의 미로 강화시키거나, 속살은 우유빛이야.... 기다릴만한 자신감 같은 건 잃지

않지.. , 70이 넘어도... 여자기 때문에 곱게 모든 걸 행동해야 한다구... 여자답게

화장하고..얼굴 다듬어서 루즈라도 바르고.. 등의 표현은 나이들어도 피부가 곱고

살이 안 찐 모습 등 신체적 외양에 국한된 여성적 미를 고수함으로써 스스로 위

로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혼란은 여성의 성은 정조

관념과 연결된 반면, 남성의 성은 정력과 과도하게 개념적 유착을 보이면서 성별

에 따라 성에 대한 상이한 규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결과 정력으로 여

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여성을 성녀와 탕녀로 이분화하는 것은 이

중적 성규범의 결과이다(이숙경, 1993). 여성학에서는 남성의 몸이 정신적이고 문

화적으로 여겨지는 데 비해 여성의 성과 몸은 개별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H elm an, 1994). '자연은 인간 삶의 생물학적인 면을

대표하고 변화가능하며 국소적 전후관계에 더 의존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데, 이러

한 인식들이 여성의 사회적 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성으로 축소시키고 여성의 사

회적 문화적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임은옥, 1999)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따

라서 여자노인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적절한 기준과, 상품화된 신체적 가치에 근

거하지 않은 젊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노인들의 성적 자율성에 있어 억압으로 작용하는 주 기제는 금욕적

종교에 따른 가치관이다. 일부참여자들은 성적억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성적욕구를 자제하는 자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보상기전

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행위가 제한되고

섹스에 덜 개방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H illm an & Stricker , 1994; John son,

1998)와 맥을 같이 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볼 때, 인간의 섹슈얼리티가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갈수

록 억압받고 있으며, 그 표현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통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든스가 설명하고 있는 소위 푸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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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가설로 본다면, 현대의 제도들은 그것이 제공하는 혜택만큼 인간은 어떤 대

가, 곧 억압의 증대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기든스 저, 황정미, 배은

경 역, 1995). 그는 인간의 문명이 기율을 의미하고, 인간이 세운 여러 제도 내부

에 내재된 기율권력은 순종적 육체, 곧 충동의 유발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통제되고 규제받는 육체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력은 쾌락을 생산하

는 도구이며 단순히 쾌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섹슈얼리티는

사회가 물리적으로 그 힘의 행사를 제한해야 하는 본능적 충동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조밀한 권력의 전선이자, 그 권력과 융합됨으로써 발생되는 에너지를 통해

서 사회통제의 핵심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자노인들의 경우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남자노인들에 비해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자노인들이 남자노인들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상대가

되는 노인남성이 수적으로 부족한 데다, 이성교제에서 대상자로서의 남자의 연령

이 여자의 연령보다 높은 사회적 풍토에 기인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여자

노인들이 자라온 환경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 한 탓

에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지 않아 남자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만

남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더욱이 스스로나 주변의 시각이 여자노인들

이 혼성모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남자노인보다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

에 여자노인들의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Drench와 Losee(1996), N ay (1992)의 연구결과, 미국 노인들의 50%이상이 성적으로

활동적이었으나, 75세 이후에는 성적 활동이 상당히 저하되는 데 이는 질환과 배

우자의 사망이 주요원인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노인 여성들이 강한 성욕을 가짐에

도 불구하고 성의 인구학적인 불균형으로 성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노인 남성들은 배우자의 죽음 후 재혼까지의 기간이 평

균 3년으로, 평균기간이 7년인 여성보다 더 일찍 재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남성들의 이성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

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전체의 수용적 태도가

필요함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노인인구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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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연령층의 이성인구가 희박한 여성노인들에게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가족이

나 친구 차원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여가나 취미활동 등의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배려와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참여자들의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재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은 남자의 경우 수발을 담

당하거나 성적 상대로서의 필요성 때문이고, 여자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보다 안정된 상태로의 위

치상승을 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간접적으로 여자노인들 역시 성에 대한

욕구가 큰 경우를 언급하긴 하였으나, 참여자 중에서는 성에 대한 욕구가 직접적

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와 반대로 재혼을 부담스럽고 얽매이는 관계로 여기는 부정적 태도는 남자

노인들에 비해 여자 노인들에게서, 특히 가정 내에서의 위치가 보장된 경우에 더

욱 강하게 드러났다. 이에는 자식들에 대한 배려가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자

가 일방적으로 남자의 가족 내로 편입되는 현재의 결혼구조가 갖는 위험에 대한

불안이 더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가부장적 결혼제도

안에서 남녀가 상호이득을 공유하는 부분은, 여성의 경우 결혼관계를 통한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의 노동의 성적 분업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 이득으로 보

호와 경제적 부양을 취하며, 남성의 경우 경제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대가로 상대

의 가사노동과 가부장적 질서에서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케럴 베

이트만 저, 이충훈, 유영근 역, 2001). 따라서 이러한 대가에 대해 메리트를 느끼지

못 하는 경우에는 결혼보다는 부담없는 연애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특히 배

우자가 있는 박(사례3, 여/ 66)이 남편이 든든한 기둥이지, 기둥이야..라고 하면서

도 재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의 마음에는 공감하지 않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구조

의 불평등에 대한 실제적 체험을 통해 결혼이란 낭만적인 사랑과 동일시되는 것

이 아님을 깨달은 탓이라 여겨진다. 결혼이 가져오는 자신의 지위하락과 강요되는

가사와 수발에 대한 제공자로서의 억눌린 삶을 살기보다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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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별한 여자참여자들의 부정적

태도도 마찬가지로,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한정된 보필하는 역할로서 살아온 삶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과 독립성에 대

한 지향은 경제력을 포함한 힘과 능력의 소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여자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

었다. 한편, 남자노인들의 경우에도 현재 자신의 몸이 건강한 경우에는 재혼보다

는 연애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 데, 이는 남성노인 역시 기

존의 가치관에 따라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경제적 울타리 역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노인들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재혼관은 자신의 취약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가장 실리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

야 할 점은, 여성노인들이 수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때문에 인간관

계의 형성이 목적인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책임과 해결이 요구되는 하나의 문제현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성정체감과 역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내의

지위격상과 돌보는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이다. 노인들 대부분이 남자의 사회적 활

동과 연결된 직, 간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은퇴로 인해 이를 대치할 역

할을 일차적 집단인 가정 내에서 찾고자 하였다. 자손들을 돌보는 역할에 대해 힘

겨워하면서도 편하고자 하면 죽는 게 가장 편하지..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자

손을 돌보는 역할이 노인들의 성역할에서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태현(1994)이 제시한 것과 달리 여성과 남성의 역할의 전환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 않았고, 다만 아내의 역할에 대해 남편들이 새롭게 의

미를 부여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내의 지위가 격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노인들

이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 내에서 돌보는 역할을 통해 자신이 설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자녀들 위주의 헌신적인 부모로서의 가치관이 반

영된 현상이며, 또한 책임감이 큰 부모로서의 역할과 달리 조부모의 역할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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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조복희, 정옥분, 오가효, 1999)도 한 영향요소로 판단된다.

그리고 노인들이 참여하고 즐기거나 봉사활동을 제공할 만한 사회적 제도나 시설,

여가활동이 미흡한 점도 영향요인 중 하나라 사료된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성의 의미는 젊은 시절과 공통된 요소를

가짐과 동시에 변화된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성을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는 본능

이며, 점잖음을 따지지 않는 신성한 본능적 요소로 인식하는 것은 젊은 시절과

마찬가지로 노인들도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성에 있어 은밀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녹아난다는 것은, 성은 누

구나 가지고 있는 배고픔과 똑같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임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Bortz 와 W allace(1999)가 밝혔듯이 노인들에게 성행위는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동

시에 또한 생활에 즐거움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건강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을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도 연결짓고

있는 점은 성 정체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성적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성적 존재로 자신의

욕구를 느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육체도 더욱 건강하고 정신도 건전해짐을 인지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위를 통한 욕구해소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을

들은 뒤에 여성노인들도 모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위를 하고 있다고 손들었다는

얘기나, 타인의 경우를 빗대어 얘기하고는 있지만 노인기의 자위에 대해 자연스러

운 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 청소년 성교육 뿐 만이 아니라 노

인들의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나아가 김(사례5, 남/ 66)의 젊었

을 적 성적 욕구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아무 음식이나 허겁지겁 먹는 것과 같

다면.. 나이들어서는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음미하고자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에서 보여지듯이, 성적욕구가 단순한

쾌락차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찰을 토대로 하여 미식가가 맛의 심미성을 추구

하는 것처럼 이성과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도 심미감과 연결되어 짐을 알 수 있

다. 음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욕구를 채우는 성이 아니라 과정적 성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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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성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삽입위주의 성교행위에 국한되

지 않고, 연애 감정, 사랑의 감정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돋구어 주는 내용까지 포

함하고 있어 남성위주의 감각중심적 의미에서 정서중심의 가치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Mich ael(1994)은 성은 생식으로서의 성(rep rodu ctive sex), 관계로서의

성(relation al sex), 유희로서의 성(recreation al sex)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젊었을 적에는 생식으로서의 성이 비중이 높았지만, 나이가 들어 생식자

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서로간에 기쁨을 제공하는 유희로서의 성이 그 비중을

높여가게 된다는 것은 노년기의 성에서 특징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부여

하는 관계로서의 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별한 신(사례11, 여/ 66)

이 가슴이 도려나간 듯 외로울 때가 있지.. 같이 덮던.. 이불을 가위로 확 잘라버

렸어란 얘기나, 또한 부부간의 애정이 돈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례8,

여/ 69)의 경우에도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렵게 느

끼면서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복이라 여기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차원이 아닌

관계로서의 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노인기에 자신이 어

느 누구에게도 의미있는 존재가 되지 못 하고 있다는 느낌은 외로움과 절망감을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은퇴로 인해 자신의 주역할이었던 경제적

울타리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 하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

게 됨을 볼 수 있었다. 경제적 역할을 대신할 역할을 가정내에서 찾고자 하나 전

통적 가족관계에서는 남성들이 가정내의 역할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고, 결국 자신

의 역할이 통째로 사라진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수

용되지 못 할 경우, 자신을 경제적 역할로 국한짓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여줄 상대

에 대한 갈망이 크게 자리잡는다. 이러한 것은 박(사례1, 남/ 74), 박(사례10, 남

/ 77)의 경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역할의 감소와 더불어 부부간

에 진실한 사랑이 없고,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폐쇄적이고 고립된

존재의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우울과 실의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도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을 받아줄 상대를 그리워한다. 그러나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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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자신의 육체적 기능의 감소로 사회적 관계까지 차단시키면서 물에 빠진

연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상대를 찾지 못 한 채, 여전히 냄새

못 맡는 나비처럼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 박(사례 10, 남/ 77)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부부관계로 인해 외로움과 공허감에

모든 것이 우울하였으나, 6년전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뒤로 나폴레옹이 된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려는

욕구 또는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인간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장영란

등, 1999).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고유한 삶의 영역 없이 생활하는 가

운데, 나를 알아주고.. 신비스럽게 나를 표현해 주는 상대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들의 이성과의 교류가 노인 스스로의 고유성

과 존엄성을 부여해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참여

자들은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오늘과 내일이 별다르지 않는 정적인 생활

에 움직임과 활력이 더해지면서 생명력 있는 생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활력은 자신의 발전에 대한 의욕을 소생시켜 제2의 발전의 계기를 제

공하고 있었다. 성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새로운 성장과 경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다(H ordern , 2000).

따라서 조정옥(1999)의 주장대로 섹슈얼리티의 특성은 자발적이며 가치영역을

넓히는 창조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bersole과 H ess(1994)가 노인기

의 성을 Maslow의 욕구 계층 틀에서의 설명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기능

인 생식을 목적으로 한 남성위주의 신체적 성에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위수준

의 의사소통의 증가, 신뢰, 사랑, 공유, 기쁨을 주는 성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바라는 이상적 관계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힘이 한쪽으로

편중된 복종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관계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은 진정한 기쁨을

제공한다. 박(사례3, 여/ 66)은 결혼당시 힘이 없고 의존적 상태에서는 부부간의 성

행위에서 자신이 마치 창녀와 같다는 몰락감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남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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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자 성행위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기쁨이 커졌다고 하

였다.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힘이 부재하는 관계는 없다. 힘의 부재가 아니라 힘

의 편중이 없는 대등한 관계야말로 성행위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

계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한 이상적 관계로서의 대등성은 비단 권위적 힘에 국한되지 않는다. 참여자

들이 진술하고 있는 이상성 이성으로서의 몸와 마음의 적합성 , 같은 곳을 바라

보는 것 , 동격이란 특성은 결국 대등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육

체와 정신, 영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틀어짐이 없다는 것은 동질

성과 대등성을 의미한다. 김(사례5, 남/ 66)은 몸과 마음을 마부와 말에 비유하면

서, 몸과 마음 어느 하나에 중요성을 두기보다 양쪽 모두 적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격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자신의 심미성이나 육체적 조건, 그리고 종교

등 모든 부분이 비슷하고, 이야기가 통하며, 바라보는 곳마저 일치하는 제2의 나

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든든한 관계를 추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이성상대는 현실의 부족한 나를

수용하는 상대이다. 젊을 적 흔히 꿈꾸던 백마 타고 온 왕자 같은 소설 속 주인공

같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 또한 부족함

을 갖지만 서로가 부족한 모습을 수용하고 이를 메꿔 줄 수 있는 상대를 원하는

것이다. 현실에 기반하여 이상형을 원하는 모습은 젊은 시절의 이상형에 대한 갈

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겠다. 늙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일 수

있고, 흉을 봐도 흉하지 않은 내 편으로서의 신뢰감을 주는 편안한 관계를 원하

고 있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그들과

개방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나누며 주고 받는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

이다. 성은 개인이 타인을 의식하게 하고 그에게 개방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동양

에서의 전통적 견해에서는 이성간의 관계를 음양으로 설명하는 데, 이는 단순히

서로 다른 성(性)이 만난다거나, 또한 완벽함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

니다. 본 참여자들이 말하는 음양의 만남은 부족함을 가진 서로가 만나 서로의 그

- 115 -



부족함을 수용하고 메꿈으로써 안정된 조화로운 상태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

러한 관계는 부족함을 개방하고 부족함을 상호가 수용하여 조화로운 안정된

동반자적 관계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노인기에 있어 성이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신체적, 정서적 자기

표출의 욕구이자, 이러한 욕구를 사회적 구조 속에서 풀어나가는 적응과정과 자신

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개방하고

친밀한 교류를 통해 기쁨과 생의 활력을 얻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자기존재의미

와 자기발전의 계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창조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노화나

노령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노인들의 정서적 결속에 대한 기회와 친밀성

을 추구하는 행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자기발전에 대한 계기와 사

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순환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이다.

2. 연구결과의 적용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들의 성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자들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우선적으로 간호사를 비롯

한 의료인들의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학부 교과과정에서부터 노인의 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이 주제에 대

한 토론을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연적 욕구이자 신체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는

넓은 의미에서 노인의 성을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의료인들에게 보수교육의 기회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사정을 수행함에 있어 성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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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며, 현 질환으로 인해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 또는 발생가

능한 성문제는 없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와 성상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역시 시급하며, 더불어 노인들의 성건강 상담이

나 문제사정을 위한 지침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책자 개발 작업도 병행하여 진행

하도록 한다. 특히 간호사는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노인들의 성문제를 상담

하고 지지해 주며, 이때 신체적 기능의 감퇴를 성적 존재로서의 상실로 받아들이

지 않도록 교육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앞서의 작업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

다. 노인들은 자라온 성장배경의 영향으로 아직도 성에 대한 시각이 육체적 성기

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고, 이를 남성성의 상징이나 정절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

써 신체적 기능의 감퇴가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 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생

각하고 있는 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새롭게 정의내릴 기회가 필요하

다. 이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정과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에서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 스스로의 인식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이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해

야 한다. 노인들이 바라보는 성은 친애적 성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성과의

친밀한 교류는 생의 활력과 자기 존재의 의미, 그리고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가치

고양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대로 노인들의 성에 대

한 의료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시도와 더불어 공공의료부문과 사회적 차원에서

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들은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매우 적고, 또한 이러한 성격의 사설모임에 대해서 노인들 스스로나

주변인들의 시각이 아직도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나 시 차원에서 후원

하는 공신력있는 노인들의 모임이 좀 더 많이 제공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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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또한 현재 노인들이 성에 대해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원은 극히 제

한적이다. 따라서 노인정이나 노인대상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소 중 일차적으로

몇 곳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성교육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넷째, 성별에 따른 성인식과 표현양상 및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의료적, 사회적 접근이 다르게 시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성

별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 경제력이나 자아성찰에 따라 이성에 대한

시각과 관계에의 지향점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 계층,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남성노인들에 비해 인구구

성비가 높은 여성노인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남성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력이 한층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스스로 성적느낌을 묻어버리고, 성 역할의 제한에 대해 역설적으

로 대응하는 여성노인들의 경험이나, 수발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이

성교제에 대한 가능성을 접어두는 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이거나 주변화현상으로

밀려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힘북돋우기가 절실한 때이

다.

다섯째, 노인들에게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의 참여자들은 자손들을 돌보는 역할을 통해 긍정적 성정체감과 자존감을 유지하

고 있었는 데, 이는 현 노인세대의 자녀들 위주의 헌신적인 부모로서의 가치관과,

노인들이 즐길 수 있거나 봉사를 제공할 시설에 대한 요구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시설과 탁아시설, 유치원들이 공간적으로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한 공간내에 같이 운영되는 센타의 설립 등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져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센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

보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발표회 등에서 노인들이 같이

참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현대 핵가족 사회에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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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나 이해부족, 그리고 일반 가정의 보육비 부담의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탈 성적 존재로 단정하는 편견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고, 특히 무엇보다 대중매체의 노인과 노인의 성에 대한 왜

곡적 이미지 형성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나서야 각계에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

의하고 해결점을 찾기 시작한 점을 되새겨보면서, 이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

기 위해서는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거나 문제화되기 전에 이

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나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 노인들의 성

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일반인들의 부정적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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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현 사회에서의 노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 아래 노인이 외면시되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노인들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 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깊게 고찰해보고자 실시한 질적연구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인의 성(sexu ality)에

대한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성을 올바로 이

해함으로써 노인들의 성적 자율성과 권리실현을 위한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들의 성(sexu ality)은 무엇인가?

이다.

2001년 6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12명의 참여자와 면담을 진

행하였고, 연구참여자별로 진행된 면담횟수는 1회에서 4회였다.

자료의 분석과 자료의 수집과정은 동시적으로 수행하였고, 자료분석은

Collaizzi (197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성(sexu ality)에 대해 6개의 주제와 32개의 의미가 다음과

같이 추출되었다.

1) 육체의 성적변화에 대한 대응: 신체적 감퇴에 대해 정신적 젊음으로 보상하

다, 젊은 시절 성교에 의한 쾌락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다, 성적 상대로서의 역할

제한에 대해 역설적 태도를 취하다, 지난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성생활양상이 지

속되다, 성적 표현의 선호도에 대한 성차와 성적 표현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다,

변함없는 성적욕구로 자기안위와 내적 자신감을 가지다

2) 제약적 환경에의 수용 : 타자지향적 성향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요구하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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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성적 행동을 취하다, (여성노인들은) 이성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을 수동적으

로 수용하다, 육체적 현실을 의식적으로 각인하여 성적욕구를 통제하고, 이를 합

리적으로 인지하고자 하다, 성적욕구억제를 위한 대안적 가치를 선택함으로써 자

존감의 상승을 꾀하다

3) 성적 감정의 재발견 : 이성과의 만남으로 성적 감정을 새롭게 체험하다, 이

성의 관심에 대한 구애적 욕구로 자신을 장식하다, 이성과 어울림에서 동성모임과

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다, 성적 존재로서의 생명력에 대한 확인을 기대하

다

4) 성정체성과 성역할의 재구성 : 성별에 따라 다르게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인지의 변화를 보이다,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수용적 자세로 자신의 설 자리를

찾고 삶을 통합하고자 하다,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자유로

운 관계를 원하다, 서로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상대를 찾아 힘있는 삶을 얻고

자 하다, 여생의 동반자로서의 이성에 대한 존재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남녀간

힘의 균형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다, 노인의 올바른 성역할 모델이 부재한 사회풍

조에 대해 비판하다

5) 이상적인 관계의 이성에 대한 기대 : 허물을 감싸주는 안식처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다, 서로 맞춰가며 상호보완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합일의 관계를 추구하다, 나의 존재의미를 확인시

켜주는 동반자를 갈망하다

6) 성의 의미 재확인 : 성은 본능으로서 신성하다, 성에 대한 은밀함이 덜어지

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다, 성기능은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성적 표현은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게 한다, 생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희물로 기

능하다, 성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서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전환하다, 음양이

만나 부족함과 갈등을 메꾸는 하나로의 화합에 대한 추구이다, 친밀성 교류를 통

해 삶의 활력과 의욕이 소생하고 자기발전의 적극적 계기가 제공되다

그리고 노인의 성(sexu ality)에 대한 본질적 구조를 보여주는 글쓰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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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젊음의 지표로 여기던 성기능이 저하되고, 타인을 통해 투영되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 노화를 수용하게 되지만, 정신적 젊음으로

이를 보상하고자 한다. 이에 가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의식 속에 각

인시키고자 하지만, 생각에 앞서서 발생하는 본능적 끌림과 구애적 자기과시

는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재위치시킨다. 그러나 노인들의 자성예언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는 강요된 자기억압적 성적 표현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성별

에 따라 방출욕과 접촉욕의 차이가 나고, 정력과 순결의 이중적 성규범은 일

그러짐을 낳는다. 한편, 성역할에 대한 재구성으로 자유로운 관계의 형성과

힘의 조화로의 이동이 시작되며, 대치 역할을 찾아 자신이 설 자리를 확보하

고 의미있는 삶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허물이 많은 현실의 모습을 개방할 수

있고, 이를 포용해줄 수 있는 이상형에 대한 염원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와 서로 동질성과 취약성을 공유하면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

한다. 이러한 관계는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

게 한다. 생식에서 자유롭고 은밀하지 않은 성은 성교 위주의 감각적 성에서

유희적이고 친애적 성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이로써 생활에 활력과 의욕이 소

생하고, 더불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신의 가치

를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을 갖는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의 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차원의 기본적 욕구이자

친밀성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와 자아발전과도 연결되는 근원적이며 창

조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먼저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노인

들의 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접근과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며, 교육자로서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긍정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

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들에 대

한 모색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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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노인들의 성에 대한 의미들과 주

제, 그리고 본질적 구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의미들을 연결하거나 구술

된 진술들을 토대로 가설을 세워 후속연구로서의 양적연구를 제언한다.

2)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추후연구를 제언한다. 대상을 의료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

고, 일반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령별로 청, 중, 장년, 그리고 노인기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언한다.

3) 간호학과를 위시하여 보건의료나 인문사회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대학

교과과정에 노인의 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4)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학제

간 연구팀에 의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5) 본 연구 결과, 허물없고 흉하지 않게 흉을 보는 사이로서 이성에 대한 신뢰

감을 표현하거나, 또는 음양의 기운 교류와 조화로 이성과의 이상적 관계를 설명

하는 부분 등 친밀성에 대한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의미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성을 주제로 비슷한 문화와 상이한 문화를 가진 국가 간 횡문화적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6) 노인들의 성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관계지향적 욕구를 활용하여 노인들

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

한다.

7) 본 연구결과는 요즘 늘고 있는 황혼이혼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고 본다. 따라서 노인기 부부들의 정서적 별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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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Kweon, Myoung Sook

Dep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the essential

components of sexuality of elderly people and to identify the structure of it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is study appli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and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sexuality of elderly people?

In-depth interviews were done with twelve subjects from the middle of

June to early September. It took one to four sessions per subjects.

The analysis was done following the method suggested by Collaizzi(1978).

As the results, six themes and thirty two meanings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were derived. The six themes were coping with the sexual change in

the body, acceptance of restrictive environment, rediscovery of sexual feeling,

recomposition of sexual identity and gender role, expectation of ideal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e sex, and reconfirmation of meaning of sexuality.

And, the essential structure on sexuality of elderly people was understoo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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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derly accept their aging bodies by recognizing their decreased

sexual function and by looking at aging appearance of there peers. While

they recognize their physical aging, they still maintain youthful mental

image of themselves.

Even though their sexual function decreased, they are still attracted to

the opposite sex and continued to have sexual feeling. Also, there is a

gap between their mental image of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e one

reflected in a mirror, as several subjects described that they felt like their

physical appearance is a mask. In order to control their sexual feelings,

they try to remind themselves about their physical appearance and their

age.

Their self-fulfilling prophecy and social conformity lead to the

self-restricted expression of sexuality. Also desire to have physical

intimacy was expressed differently among male and female subjects. There

was double standards elderly men expressed more about passion while

elderly women expressed more about chastity.

On the other hand, reconstitution of gender role leads them to shift to

free relationship and harmony of power. Also they try to search for

replacement of the previous roles. So, they can find new meanings in

their life.

The elderly have a longing to have someone whom they can open

and without fear of rejection or criticism. They are looking for partners

with similar social background, taste and physical competability. They also

want someone who understands their physical and mental vulnerability and

can compensate for each other's vulnerable areas. And this harmonious

relationship makes them to cherish the meaning of one's existence and

hope for future.

For elderly people sexuality no longer means reproduction nor

something to hide. The sexuality means physical and mental intimacy and

recreation. In addition, it has creative power to give vitality and harmony

to life and to encourage one's desire to develop oneself and to en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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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steem.

In conclusion, it was found from this study that the sexuality on elderly

people means the desire in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dimension. And they

obtain pleasure, a sense of confidence, and a creative power to develop

themselves through intimacy their partners.

It is suggested to consider sexuality as normal and natural aspects of life

of elderly when health care providers plan for thei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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